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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for Korean churches to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This study’s purpose is to move towards this goal by finding 
appropriate forms of worship for the present age using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Worship. 
Following the introduction, which presents the study’s purpose and 
method, chapter 2 discusses “essentials and understanding of worship.” Chapter 3 
deals with the Westminster Directory of Worship as the source of the Presbyterian 
Church Directory of Worship. This Directory was written by church members with 
a covenantal understanding of worship. The worship directory was originally used 
in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before its expansion to the United States, where 
Sunday school and prayer meetings were added. 
Chapter 4 argues for accommodation and development of ways of 
worship based on the Presbyterian Church Directory. The chapter summarizes its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Reformed theology, puritan holiness, and evangelical 
revivalism. The study examines current Korean Presbyterian Church development 
via an analysis of the 1919 Directory of Worship, the very first Korean 
Presbyterian directory. 
Chapter 5 gives a worship analysis of and worship improvement 
principles and proposals for Fairfield Korean Church, this author’s own church. 
iii
The research used theory, the church’s context, and analysis of Fairfield Korean 
Church to make evaluations on which to base solutions for improving worship. 
Appropriate changes drawing on the theology of the Directory of Worship include 
the sacraments yet keeps a focus on preaching. Primarily, application of the 
worship directory to current forms or worship seeks to follow Reformed theological 
tradition, practice puritan holiness, and support an evangelical revival mindset. 
Chapter 6,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findings and makes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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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Jin Ju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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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찬송 곧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사43:21).1)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다(출  
20:1~8).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다(요 4:23). 이러한 요구는 하나
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우상을 섬기는 모양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러
한 예배를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달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를 통해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결과”라고 말했다.2) 교
회의 사명은 예배가 그 핵심이라는 말이다.  
     한국의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측 등과 여기에서 분파 되어 나온 몇몇 장로교회는 
선교초기 북미 장로교 선교사들에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장로교회는 17세기 웨
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인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정치, 예배 모범 등의 신학과 
정신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따르고자하는 보수 교단이 있는
가 하면 변화를 시도하는 교단도 생겨났다.  
     중세 가톨릭의 형식화 된 예배에 반발한 형식 없이 드리는 자유스러운 예배(free 
worship)와 극단의 퀘이커적인 예배도 나타났지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일정한 형식
1) 성경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임을 밝혀둔다. 
2) Warren W, wiersbe,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Real Worship).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
씀사 2002), 234.  
2을 따라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장로교의 오랜 전통이다.3)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다. 이 예배모범은 칼빈의 지대
한 영향을 받은 존 낙스 등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의 특성이 만들어졌고, 스
코틀랜드장로교회의 영향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라
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Westminster Directory)을 반영해서 예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지 못하고 있은 것이 현실이다.4) 그렇
다고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약교회 이후에 구약의 제사법처럼 규
정화 된 예배의식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장로교회의 목사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나타난 신학적, 실
천적 통찰 없이 교단 예배모범이나 예식에 따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였고 예배
를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그동안 해 왔던 예배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주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예배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예배신학과 역사 그
리고 실천적 이해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예배의 신학과  역사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
가 절실해졌다.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해야 할 장로교회의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 그리고 목회 실천적 욕구가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장로교회의 예배는 장로교 예배모범에 따른다. 이 장로교회 예배모범의 연원은 칼
빈이나 낙스의 예배신학도 중요한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의 연원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의 예배 모범이 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다. 장로교회의 예배는 이 웨스트
민스터 예배모범의 영향 아래서 발전되어 왔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과 실
천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예배 갱신의 출발점이다.5) 예배 갱신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역사적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예배 갱신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이다. 
     신약교회에서는 구체적인 예배의 구성요소를 말하고 있지 않다. 사도행전 2:42-47
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교회의 예배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볼 수 있다. 신약교회는 
3) 이승구, “장로교회의 예배 이해와 장로교 예배 모범의 전통”, 장로교회와 신학 2권, 
(2005년3월), 107-142.
4)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서울: 고백과 문답, 2018), 6.
5)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12), 121. 
3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이 예배 구성요소를 “말씀과 성례의 두 요소
가 이중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초기 신약교회의 예배의 구조는 말
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이었던 것이 분
명하다.”고 했다.6) 이러한 구조를 앤디 랑포드(Andy Langford)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전, 
기도, 공동체의 교제 등을 예배의 근본 요소로 설명했다.7) 여기서 균형 잡힌 예배는 말
씀과 성찬이 함께 하는 예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섬기는 페어필드한인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일 년에 두 번, 부활절과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행함으로 년 중 행사처럼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필자가 섬
기고 있는 교회만의 현실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를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북미 장로교 
선교사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
게 되었을 때 그 예배의 형식은 선교사들이 가진 예배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들의 예배형식은 19세기 당시 미국 서부 개척자 시대에 생성된 전도 집회식, 부
흥회식, 회개의 영성을 강조하는 예배형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배가 인간 중심
적인 예배가 되었다.8)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과연 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의 연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
배모범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이 예배모범
이 거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조 앞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큰 
연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가지
고 있는 신학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앤디 랑포드가 주장한 대로 
“가장 좋은 예배는 항상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반문화적이 되기도 한다.”9) 장로교회
의 예배모범의 연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이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거슬러 오히려 문화를 선도하며 신학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
6) Robert E. Webber, 예배학 (Worship 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57, 148. *고전 16:20-24에서는 말씀과 성찬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7) Andy Langford, 예배를 확 바꿔라 (Transition in Worship), 전병식 역, (서울: kmc, 
2005), 163.
8) 안성훈,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통한 예배순서 갱신방안”, (풀러신학교, 2013), 2.
9) Andy Langford, 예배를 확 바꿔라 (Transition in Worship), 전병식 역, (서울: kmc 2005), 
61.
4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에 근거한 예배 갱신
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 예배 갱신에 큰 도움이 될 연구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에 근거한 예배형식을 갱신하여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
배할지니라(요 4:24).” “Πνεῦμα ὁ Θεός,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οῦντας αὐτὸν, ἐν πνεύμα
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Ιωάννης 4:2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John 4:24)"10)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
함이다. 
     기독교 예배는 구약, 신약, 초대,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부단히 변화되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혁을 거듭해 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 정
형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으로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달라’(잠 23:26)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과,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과 실천 형식을 고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예배 형식을 개발해야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배를 이 시대에 맞는 예배 갱신방안을 찾는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해 예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예배의 성
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파악함으로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인
본주의적인 형태인 기복적이거나 구복적인 태도, 위안이나 평안을 추구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요구하는 태도 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장로교회 예배의 연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과 실천을 올
10) 이병철, 헬.한.영 대조신약성경 (서울: 브니엘출판사, 1990).
5바르게 정립하고자 함이다. 중세 교회가 예배의 본질에서 떠났을 때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성경적 교회와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존 낙스에 의해 장로교의 기초가 
세워진 스코틀랜드의 강력한 영향과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해 1644년에 영국에서 장
로교와 청교도 예배의 최초 지침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제정되었다. 장로교
회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배모범의 신학과 실천을 바로 정립할 때 진정한 장로교회로 회
복될 것이다.
     셋째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과 실천이라는 토대 위에서 시대에 적합한 
예배 갱신방안을 제시함으로 장로교회 예배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시대는 늘 변
화를 요구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배 모델 제시하고자 함이다. 지금 한국 장
로교회는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교단을 형성하면서 개 교회에 따라 조금씩 예
배모범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본질을 지키면서 변화를 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무너진 장로교 예배모범을 지켜내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배 
갱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예배학은 대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해한
다. 필자 역시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과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여 예
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서술하는 방법을 취한다.
     본 논문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연구함으로 장로교회의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
고 장로교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함에, 바른 예배관을 가짐에, 예배 갱신에 조금이나마 기
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라는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과 그 배경과 신학을 연구함으로 예배 갱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예배모범
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통해 장로교 전통을 지키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실
천 가능성과 그 한계성을 함께 고려해 예배 갱신 안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측
면과 실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오늘의 장로교회 예배에 적용 가능한 예배 갱신 
방안을 찾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제 1 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하고, 
제 2 장은 예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예배의 성경
적, 역사적 의미를 통찰함으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진다. 제 3 장은 장로교회 
예배모범의 연원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 작성과정 그리고 구
성과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신학과 실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4 장은 한국 장로교회
의 예배모범의 수용 과정과 발전을 살피고자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영국에서 
작성된 이후 그것이 미국 장로교회로 전달되는 과정과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들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그 예배모범을 수용하게 된 과정과 발전을 고찰하게 된
다. 제 5 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반영을 통한 예배 구성과 형식을 찾기 위해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형식을 분석한 다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반영한 예배 갱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제 6 장은 결론이다. 지금까지의 연
구를 요약정리하고 예배 갱신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발전적 제언과 연구과제로 
남기면서 논문을 마친다. 
7제 2 장 
예배의 본질과 이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
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4: 22)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아는 것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선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를 한 두 문장으
로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예배의 대상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
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뚜렷한 계시이기 때문에 구속 받은 
인간으로부터 감격적인 응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11)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성경을 통해, 그 계시의 말씀이 시간이 더해짐으로 나타나는 역사와 
신학을 통해 예배는 계속 되었다.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적, 신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제 1 절 예배의 정의
  1. 예배의 어원적 의미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禮拜)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는 말로 인사하다는 
뜻이다. 그 의미 속에는 맹자 사상의 예시가 내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배(禮
拜)’는 한문에서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이미 한문 성경을 번역
한 한글 성경을 먼저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12) 맹자(孟子)는 예(禮)를 
11)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22.
12) Lefferts 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227. 참고 
8사양지심(辭讓之心) 곧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봤
다.13) 예의 의미는 풍속의 습관으로 형성된 규칙이나 도덕 등의 다양한 예절을 의미
한다. 이것이 국가나 가정 등에서 질서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형식, 의식을 지칭한
다. 또한 절한다는 뜻의 배(拜)는 상대에 대한 경외심을 최대한 표현한 것이다.14) 영어
의 ‘worship’은 고대 영어인 앵글로 색슨어인 ‘weorthscipe’에서 유래했다. ‘worth’을 뜻
하는 ‘weorth(wor)’와 ‘state: condition: quality’의 뜻인 ‘scipe(ship)’의 합성어이다.15)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가치 혹은 존경을 돌린다.’이다.16)
     독일어 Gottesdienst는 Gott(God)와 Dienst(act)의 합성어로 그 의미는 ‘Gods service 
and our service to God.’이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
한 봉사의 의미가 된다. Dienst는 서비스의 개념이다.17) 이러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
역된 ‘예배’가 성경에서도 시대적 형편과 상황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 예배의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것은 두 단어이다. 첫째로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사용 된 ‘샤하(ש ָׁח ָה )’이다. ‘엎드려 절하다’로 ‘굴복하다’는 뜻으로 숭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
으로 최대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18) 둘째로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사용된 ‘아바드(ֲעבָֹדה)’라는 단어이다. ‘일하
다’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19)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가지는 연관성은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20) 이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를 신약의 예배
/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2-29에 성경번역과 전파에 대한 설
명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13) 위키 백과사전(인터넷), 
14) 김순환, 예배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1-22. 
15) Merriam-Webster's Dictionary, 11th Edition, 
16) 정장복, 예배학 개론, 17.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21.
17)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31. 
18) Harris R. Laird 외, 구약원어 신학사전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Old Testament), 
번역 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1143.
19) Ibid., 45.
20) 갈 3:24의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ός)이다. 개역한글에서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었다. KJV은 schoolmaster로, 원문에 가장 근접한 번역은 NASB로 tutor로 번역
9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사실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21) 그 단어의 의미를 보
면 그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 예배로 사용된 대표적 단어도 역시 두 가지이다. 첫째로 ‘프로스퀴네오
(προσκυνέω)’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향해 ‘경배’를 
하러 왔노라고 한 것(마 2:2)을 필두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흔히 예배로 사용된 단어이
다. 이 단어는 구약의 ‘샤하’와 동일하게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 등 의 뜻이다.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굴복 또는 순종한다는 의
미이다. 둘째로 구약의 ‘아바드’와 듯이 유사한 ‘섬김, 봉사’ 등으로 일컬어지는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이다. 이 단어는 ‘라트뤼오(λατρεύω)’가 그 원형이며, 이 단
어는 ‘고용 된 종’의 뜻을 가진 ‘라트리스(λάτριϛ)’에서 유래하였다.22) 예수님께 사탄
이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Κύριον τὸν θεόν σου προσκυνήσεις, καὶ αὐτῷ μόνῳ λατρεύσ
εις.(마 4:10)에서 경배(예배)와 섬김(봉사)라는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트레이아’는 ‘보상을 위한 봉사’ ‘신들을 섬김’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의 특성
은  인간의 인성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3) 
     마지막으로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이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종교적인 
봉사를 수행하다’는 뜻을 가진 ‘레이투르게오(λειτουργέω)’에서 유래 한 단어로 ‘노
동’을 의미하는 ‘에르곤(εργον)’과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λαος)’의 합성어이다. 여
기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섬김’, ‘봉사’, ‘의식(liturgy)’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었다. 이
것이 성경에 차용되면서 ‘제사장의 직무’(히 9:21), ‘그리스도의 직분’(히 8:6),그리고 
교회의 ‘예배’(행 13:2)라는 뜻이 더하여 졌다.24) 
     예배(禮拜)를 의미하는 단어를 영어와 독일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샤하’, 
했다. Bible Hub 인터넷 사전의 번역은 ‘a boy's guardian or tutor’이다. 
21) Ilion T. Jones, A History of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54), 13. 
22) 이병철, 대조신약성경 (서울: 브니엘출판사 1990), 1988.
23) Gehard Kittel 외, 신약성서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서
울: 요단출판사, 2010), 1056.
24)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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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드’, 신약의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 그리고 ‘레이투르기아’ 등은 존경의 가
치가 있는 분에게 거기에 알맞은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진실한 행위라고 할 수 있
다.25) 예배에 관한 용어는 크게 섬김(service)과 경배(worship)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섬김과 경배라는 예배 행위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
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
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9)는 말씀대로 우리는 멸망의 형벌에 
처하여질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죄인이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형
언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면서 경배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면이 없어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
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건은 예배의 합당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를 갖추
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놀
라운 사랑을 받은, 빚을 진자로써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   
  
   2. 예배의 신학적 정의
     풀러신학교 교수인 Todd Johnson은 그의 강의에서 “예배의 핵심에는 희생
(sacrifice)이 있다.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다”라고 했다.26) 매우 뛰어난 정의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예배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예배에 대한 정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
배학자들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장복은 ‘예배’를 우리말의 뜻인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
25)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23.
26) Todd Johnson, “예배학의 이론과 실제”, (풀러신학교, 2015). 첫째 날 강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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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된 것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27) 그의 정의는 아니지만 이 정의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
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인간의 편에서 신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이방종교에서 흔히 
불 수 있는 예배행위와 그 양식이기에 조금 미흡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폴 훈(Paul W. Hoon)은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
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
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주장했다.28) 여기서 그가 주장한 예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
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보인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시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
게 된다.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예배란 진실을 체험하고 생명에 접촉하는 것
이다.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했다.29) 여기서 알 수 있는 예배 중심 개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다. 예배자의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부활을 강조하다보면 그리스도
의 십자가 사건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정의이다.
     로버트 레이븐(Robert G. Rayburn)은 “예배라는 것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 했다. 그의 주장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께 있으며 그리스도 존전 앞에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30) 
     피터 부르너(Peter Brunner)는 독일어 예배(Gottesdienst)를 사용하면서 “예배의 이
중성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1)
     로버드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라고 4 
27)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16.
28)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25.  
29) Richard J. Foster, 영적 성장과 훈련,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67.
30)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8), 155. 
31)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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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말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재현해 내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들어 내신 분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
야기를 실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과거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현재 이야기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가 하님의 구원 이야기와 비전을 
실현 해 내는 예배의 초점을 말씀과 성찬의 예배 구조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전심으
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배가 실행하는 이야기를 기뻐하고 즐거
워하는 것이라고 했다.32) 
     쟝자크 폰 알멘(Jean-Jacques Von Allmen)은 “예배란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 결정에 이른 구속사의 과정을 새롭게 확인하고 
집약하는 것이다”라고 예배를 구속사의 집약으로 정의 했다. 그렇기에 예배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고 했다. 그는 구속사의 집약(Recapitulation), 하나님의 현현(E p i p h a n y ) , 
최후 심판(Judgement) 등을 세 가지가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인 차원이라고 했다.33) 
     언더 힐(Evelyn Underhill)은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
지 간에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분명한 계시와 분명한 응답을 포함한 초자연적인 행동이며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이다.34)
     제임스 화이트(James F. White)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
을 그 생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하나님
의 계시”라고 했다.35)   
     김점옥은 박형룡의 조직신학 제 6 권 교회론 제 5장의 ‘교회의 예배’ 부분인 ‘기
독교 예배의 의미 5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 했다. 첫째, 하나님의 하신 바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다. 둘째, 하나님께 향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이다. 셋째, 찬송, 
감사, 숭경의 요소를 가진다. 넷째, 생활에 의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다섯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는 이어서 “예배란 하나님 자신과 그 분이 하신 말씀과 그 분
32) Robert E. Webber,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CLC, 2012), 29, 252, 146. 
33)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26, 27.  
34) Evelyn Underhill, Worship (New York: Crossroad, 1989), 339.
35) James F. White, New Forms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197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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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시는 일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36)
     제임스 화이트가 주장한대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
기 위해 여로를 떠나는데 있어서 정거장에 지나지 않는다.37) 이러한 정의들 외에 더 
많은 정의들이 있다. 앞으로 더 깊고 넓은 견해들이 나올 것이다.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
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
시 살아나사”(고전 15:3,4)라고 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 속에 그 중심성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다. 폴 훈(Paul W. Hoon)이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
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한 것이 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예배에 대한 성경적 이해
     기독교 예배의 원천은 성경이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
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성경 안에서 예배의 원리와 본질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
파할 때 정황화(Contextualization)를 피할 수 없지만, 결코 복음을 변질 시킬 수 없다. 
예배 역시 시대와 정황과 문화의 옷을 입게 되지만 예배의 본질과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성경의 원리와 본질에서 벗어나면 기독교 예배
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서 출발해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독교 예배는 기본적으로 신약시대의 산물이지만 철저히 구약의 예언에 의해 
성취로서의 신약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연속적인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본질과 그 형태 및 발전과정을 신구약 성경에서 
36) 김점옥, 이제는 열린예배다 (서울: 하늘기획, 2002), 113.
37)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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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한다.38) 신구약은 서로 관통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신구약을 연관하는 통전적(holistic)인 통찰력으로 구약의 제사 의식과 신
약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장차 올 메시아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눅 24:27)”고 했다.39)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므로 구약의 제
사를 신약의 예배로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구약 예배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구약 시대의 예배 
     구약 시대의 예배는 대개 모세 이전 시대,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이전 시대 그
리고 열왕 시대와 포로 이후 시대의 예배로 나눈다.40) 먼저 모세 이전 시대의 예배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예배로 제단(altar)에서 희생제물 중심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
장들이 드린 형태이다.41) 아담과 하와의 예배 형태는 좀 특이하다. 하나님과 바른 관
계 속에서 대화가 그 예배의 모습이다.42)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
가 단절된 이후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이어
감은 시사되는 바가 매우 크다.       
     창세기 4장의 예배를 보면,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이다.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이
시다. 그리고 예배는 제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제사로 드렸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와 제물이라는 3요소가 있고, 제사라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경험했다는 정보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칼빈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 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리셨다”고43) 한 주장대로 인간은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와 함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더불
38)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45.
39) Robert E. Webber,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6.
40)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 지민, 2012), 43.
41) Ilion T. Jones,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14.
4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45. 
4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제1권 ⅳ.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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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의 후손인 라멕의 살인의 노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창세기 4장의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김이곤은 “첫째로, 왜 가인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둘째로, 어찌하여 인류 최초의 잔악
한 형제 살해자 가인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를 받고 보복의 위험을 면할 수 있었는
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44) 이 이야기의 구조는 처음과 끝이 대조되고 있다. 가
인은 여호와와 함께 시작하였지만(창4:1)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다(창 
4:16). 그리고 그의 후손인 라멕 역시 살인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창세
기의 저자는 가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예배 문제에 있어서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45) 
     위의 구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는 점은 특이하다.46) 그
리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주도권
이 가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7) 이에 대해 전창희는 “본문의 의도가 아벨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어떤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인지 혹은 가인의 예배를 통해 다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고 했다.48) 이것은 김이곤의 첫 번째 질
문인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르지만,49) 창세기 4장의 예배에서 볼 수 있는 
44) 김이곤, 神의 約束은 破棄될 수 없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86. 
45)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읽기사, 1993), 73.
46) 장석정,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Ⅰ”, 「구약논단」, Vol.5 No. 1998, 8.
47) Ibid., 9.
48) 전창희,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창4:1-7)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제47
호, (2015년 11월), 68.
49) Ibid., 69-76. 손석태는 그의 책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읽기사, 1993), 75페이지에서 
①Gunkel이 주장한 ‘하나님이 양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창 2:15을 들어 근거가 없다고 했
고, ②Skiner와 Jacob이 주장한 곡물보다 짐승을 좋아하다는 것도 율법에 곡물 제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③Von Rad, Vawter, Golka, Westermann 등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의향
은 알 수 없고, 다만 이는 하나님의 선택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고, ④일부 
주석가들은 이들의 예배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가 바로 제물의 질을 결정했다고, ⑤Calvin, 
가인의 출생 → 아벨의 출생 ↴
 ⌐ 가인의 직업 ← 아벨의 직업 ↲
↳ 가인의 제사 → 아벨의 제사 ↴
 ⌐ 가인이 거절됨 ← 아벨이 열납됨 ↲
↳ 가인의 분노 → 아벨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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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물보다는 인격이 선결 문제라는 것이다.50)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가인과 함께 그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과 함께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배의 태도, 인격이 문제로 파악된다. 
    제사의 제물보다 공법과 정의를 외친 아모스(암 5:21-24)나 호세아(호 4:15; 6:6; 
2:11) 선지자의 비판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4)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제물보다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51)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
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대부분 가인의 예배를 비난한다. 그러나 가인을 비난함으로만 
끝마치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창 4장의 예배의 시작은 가인으로부터 시작하
여 가인으로 귀결된 문학적 구조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창 4:1)
는 출생적 초점에서, 아벨을 “가인의 아우”(창 4:2)라고 하는 점에서, 가인의 제물인 
땅의 소산은 추수기가 있음으로 그 때를 맞춰 예배해야 함으로 제사의 실제적인 주도
권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창 4장의 주인공은 사실상 가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인은 예배의 본질을 파악해 내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52) 
    반면에 아벨을 중심인물로 두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예배의 수용과 거절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이
다.53) 따라서 가인이 드린 제물도 정당한 것일 수 있다.54) 농부로서 땅의 소산과 목양
자로서 양의 소산을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55) 여기서 
제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의 자유의지’와 ‘주권’이다.56) 따라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
니면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영역을 
Dillman, Driver, Köng 등은 히 11:4에 근거하여 이 두 형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서로 다른 동
기가 그들의 제물의 질을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50)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 될 수 없다, 190.
51) Ibid., 193.
52) 전창희,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창4:1-7)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77.
53) Gerhard von Rad,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112. 
54) 전창희,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창4:1-7)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78. 가인의 제물도 
정당한 것일 수 있는 이유들은 78-81페이지를 참조.
55) 김이곤, 신의 약속은 파기 될 수 없다, 188.
56) 전창희,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창4:1-7)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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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57) 가인의 행위를 
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절된 후 행위들을 보
면 경악할만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이다. 뿐만 아
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전을 보증하는 표까지 제공하시고 있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인간에게서 출발하
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58)     
     이후에 노아가 단을 쌓았고(창 8:20), 그 후에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
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 예배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달랐다.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 계시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으로 예
배 했다는 점은 놀라운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도자(신 34:10)로 새로운 장을 연 인물
이다. 그는 이스라엘 예배에 있어서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출애굽기 19-24장을 보
면 모세의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모세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계획
하고 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예배자를 부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보여준다(출 3:).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시내
(Sinai)산으로 인도하셨다(출 19:1).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출 3:1; 19:3, 왕상19:8)으
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실질적인 목적지였다.59) 출애굽기 3:12를 보면, “네가 그 백
성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 먼저 계약을 맺는다(출 
19:-9). 
    그 계약은 이스라엘을 애급에서 해방하여 광야에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하로서의 종주(宗主)-봉신(封臣)의 계약이
다.60) 그 계약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과 맺은 무조건적인 계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계약이었다. 하나님은 계약 백성을 “내 소유(출 19:5),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출19:6)”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소유(보물)가 된 이스라엘의 특권이 제사장의 나라와 
57) Ibid., 84.
58) 전창희, “가인과 아벨의 내러티브(창4:1-7)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84.
59) 김이곤, 출애굽의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193.
60) Ibid.,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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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백성[聖民]의 선교적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특유하고 의미 깊다.61) 모
세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내산 기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의 공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으로써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
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출 
19:16-19, 20-25)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었다. 그 모습은 우레, 번개, 나팔소리, 빽빽
한 구름이 깔린 암흑의 분위기 속에서 연기와 불과 산의 흔들림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의 모습과 사뭇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돋보이게 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은 ‘말씀과 언약’이다. 이것은 현대 예배의 한 축인 ‘말씀의 예
전’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삶의 문제가 중요
했듯이 예배자의 삶의 중요성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여준다. 바로 십계명과 그 가
르침들이다(출 20:1-17).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과의 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계율을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계약 공동체를 늘 새롭게 창조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범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62) 이어서 약자를 보호하
는 법과 계약 법전이 나온다(출  20:22-23:19). 이것 역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가
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제사를 명하셨다. 먼저 흙이나 정으로 쪼지 않은 돌로 단
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하라고 명하셨다. 그 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남은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됨으로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여
기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예배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성례 예전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19-24장의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배는 하나님
의 현현하심 곧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만남’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61) 김이곤, 출애굽의 신학, 199. W. Beyerlin, Origin and History of Oldest Sinaitic 
Tradition, 71-76.
62) 김이곤, 출애굽의 신학,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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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포의 장이며, 예배는 하나님이 계율에 따르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이며, 예배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로 표현되며, 예배는 모든 예배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으로써, 제사장의 나라로써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써 
특권을 가진 교회로써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배이다. 이 예배가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
나안을 정복하여 정착을 하게 되었다. 광야 40년 동안 이동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막 중심의 예배였으나 정착 후에는 정착지에서 정한 장소에 예배하게 되었
다. 솔로몬 왕조 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성전 중심의 예
배는 성막 예배보다 정교한 제사 의식과 찬양, 기도 등의 의식들이 이루어졌다. 구약
의 예배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예배는 이사야 6장의 예배이다.
     이사야 6장의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
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본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미를 들었고,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2:41절에서 이사야가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다. 이사야가 본 하나
님은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여호와는 세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의 유일성, 타자성, 초월성이 너무나 뚜렷하여 이사야는 절규하였다.63) 이사야는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반응할 때 스랍을 통해 제단의 숯불로 입을 
정하게 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다(8절). 이 때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13절). 이사야 6장의 예배는 폴 훈(Paul W. Hoon)이 “기독
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한 것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인 말씀과 언
63) Wakter C. Kaiser, 구약 성경신학 (Toward an Testament Theology) (서울: 생명의 말씀
사, 200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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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받게 되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13절).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성전 중심의 예배는 바벨론에 의해 중단 되는 위기를 맞았다. 주전 605년에 바
벨론과 애급 간에 일어난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여기서 바벨
론이 승리한 후 근동지방을 장악하였다(왕하 24:7).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략적 
요충지인 남 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3차에 결처 유다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의 유수(幽囚)
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왕상 9:7~9) 예배에 대한 새로운 국면
을 맞게 된 결과가 되었다. 
     바벨론 유수기를 통해 새롭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Synagogue) 예배이다. 회당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주전 6 세기 포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해 남
기 위해 회당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성전에서 드렸든 것처럼 제사할 수 없게 되
자 말씀을 중심한 예배를 드림으로 기독교 말씀 예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64) 회
당 예배에서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보다는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해 줄 사람, 곧 랍
비(Rabbi)가 필요했다. 유수기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 회당 제도를 가지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과 회당이 공존 하는 시대를 맞아 기독교 예배의 유산이 되었
다.65) 
     바욱스(Roland de Vaux)는 구약 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이방 원시종교와 비교하면
서 성경 초기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이방인들은 자연물을 섬기는 다신교적
인 형태였으나 성경의 초기 예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나님의 임재
에 인격적인 응답으로 예배 했다. 그리고 성경의 예배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일관 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
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대부분이었다.66) 
     구약의 예배의 원리가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발전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64)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3), 
164.  
65) Ralph Martin, 초대교회 예배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서울: 은성, 
2004), 37.
66)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199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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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역사하시는 인격적
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기
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다. 영원무궁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로 형상화 할 수 없다. 어떤 형상이든지 깨뜨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2. 신약 시대의 예배
     신약은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현현(Epiphany)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신 것이다. 이 성육신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만유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구속 사역(救贖 使役)의 핵심이다.67) 오신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고전 15:3~4) 
예배의 새로운 출발이며, 중심이다. 그러나 신약에서 제공하는 예배의 자료는 매우 단
편적이어서 다양한 예배 표현과 혼잡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68)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치심을 보면 기독교 예배가 아니다. 희생 제
물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과 말씀과 기도가 주인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 예수님은 
구약 예배를 수용하시면서 그 예배의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 하셨음을 볼 수 있
다.69)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눅 2:49), 성전을 정화하고(막 
11:15~17),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다(눅 4:16).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
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치심은 기존의 성전과 
회당에 관한 태도와 전혀 다르다. 성전과 회당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자 하셨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하셨다. 
    이렇게 장소주의(Localism)를 깨뜨리신 것은 모든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
67) Robert E. Webber, 예배학,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8.
68)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12), 63.
69)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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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며, 참 예배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사실은 일찍이 스바냐
(습 2:11)와 말리기(말 1:11)에 의해 예언되었기 때문이다.70)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 사
역을 완성하게 될 때 나타날 때 새로운 질서가 도래 할 것임을 보여준다.71) 그 때에
는 새로운 외적인 형식이 갖추어질 것이며 이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 내적으로 ‘영
과 진리’(요 4:24)로 예배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마 6:9~13), 성만찬을 친히 제정하셨다(눅 22:19).72)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몸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히 9:12).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기독교 예배의 새
로운 출발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개혁자이면서 그 예배의 초점이 예
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이것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예
수님의 부활 직후 제자들에 의해 예배로 드러났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다(52절). 예수님의 승천이후 사도들은 바로 성전으로 발길을 옮
겨 거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행위를 계속했다.73) 이들이 성전에서 늘 하
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응을 하게 한 이유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
가와 부활을 경험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성경의 예언이자 성취이다(44절). 이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고 생선 
한 토막을 먹음으로 부활하심을 증명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고
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될 것과 예루살렘
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 되어 있으며,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라고 하셨다(46-48절).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축복하신 후 
승천하셨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경배했다. 
70) 이상근, 요한복음 (서울: 기독교문사, 2001), 99.
71)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12), 64.
72)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의 기원은 전통적으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제자들
과 함께 가졌던 유월절 만찬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검증 결과 유대인 남자들이 소규모로 모여 
매 주일 모여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로 간단한 식사를 한 다음 기도를 하는 그 식사를 키두쉬
(Kiddush)라고 하며, 이 식사의 마지막 것이라는 견해이다. 상세한 내용은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18-20. 참조.   
73) 정장복, 예배학 개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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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라는 점이다(52절).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경배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심
에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도 큰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
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다(53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
은 주님의 명령대로(행 1:4)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준비
하였다. 오순절 사건이후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하면서 교회 활동의 근거지
로 삼았다(행 2:46~47, 3:1, 5:42 등).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예배의 중심인 누가복음 24장과 또 다른 예
배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해 준다. 그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설교)을 듣고 회개
한 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로 예배를 드린 것과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
지도록 성령의 강림이 있은 직후의 예배이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다. 예배의 구성 요
소가 제법 규모 있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당 중심
을 한 활동도 분명했다(행 14:1, 17:1, 10, 17).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별도의 집(행
2:46)에서 모임으로 장소가 평범해 졌다. 이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배가 드려지게 되
었다. 사도 시대의 기독교 예배는 기도와 찬미, 말씀 봉독과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성
만찬과 교제 등으로 예배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행 2:42-47 참조). 
     고린도전서 11:2-14:40에서 바울은 예배에 관계 되는 세 주제를 다룬다. 첫째, 여
자들의 복장(11:2-16), 둘째, 성만찬의 올바른 거행(11:17-34), 셋째, 성령의 은사들
(12-14:)이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에서는 남녀차별이 
해소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갈3:28).74) 고린도교회의 여성들이 예배 때에 머
리에 두건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을 수용한 결과였
다.75) 분쟁의 문제를 성찬 예배와 연결하여 분쟁이나 파당을 하게 되면 함께 모여 주
의 만찬을 먹을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예배에 관한 바울의 통찰이다(고전 11:17-34). 
사도행전 2장의 예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
74)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281.
75) Grant Osborne, 고린도전서 주석 (서울: 성서 유니온, 200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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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모여 예배 했다면, 고린도전서의 예배는 함 몸인 교회로서의 주의 만찬에 참
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12장).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13장), 교회
는 예언, 곧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14:1-25) 고린도교회의 예배는 기도, 주의 
만찬, 찬송 시, 가르치는 말씀과 함께 현대 예배에서 찾기 어려운 계시, 방언, 통역 등
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의 지적은 이러한 것을 행할지라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14:26).”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다 허용하
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14:40).”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율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배의 자율성과 건덕의 책임성을 
가지면 더욱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아주 흥미로운 주
제이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
으신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1:6, 12, 14).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
람은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이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3:15-17에 나오는 “평강, 감사, 풍성, 찬양”이라는 단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15)”는 말씀에서 평강이란 
내적이며 하나님과 조화에서는 오는 것이다. ‘주장하게 하라(βραβευέτω)’는 경기장의 
‘심판자가 되라(to act as umpire.)’는 뜻으로76) 예배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주재
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자는 마음을 자신의 감정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리
스도의 평강,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ἐν πνεύμ
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요 4:23)’ 예배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76) 이상근, 신약주해 옥중서신,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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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 시간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먼저 두게 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은 곧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된다. 감사의 근거는 구주이신 그리스
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감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17절을 보면, 그리
스도이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다. 찬양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이다. 곧 예
배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서 5:18-21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19절) “시와 찬송과 신령
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
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의 예배관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며, 성령의 
사람은 예배자이며, 예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도를 섬겨야 하는 삶이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예배 구성 요소의 특징은 바로 찬
송이라는 것이다. 그 찬송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
(ψαλμός)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나(눅 20:42, 행 1:20; 13:33)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마
음으로 부르는 시도 표시한다(고전 14:26). 찬미(ὕμνος)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
은 노래이고, 신령한 노래(ᾠδαῖς πνευματικαῖς)는 일반적인 성가를 말한다.77) 바울의 
예배관을 구약의 제의적인 것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며, 
예배의 형태는 대단히 축제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축제의 중심은 바로 찬송에 있으며, 
예배자의 심중은 감사로 가득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약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예배일이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이
다. Todd 교수는 이 변화를 시간 개념에서 찾았다. 그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강의에
서 성전과 회당 예배에 참석한 후 그리스도인의 별도 모임이 자연스럽게 첫날인 아침
77) 이상근, 신약주해 옥중서신,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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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았다.78) 이정현은 “창조
의 완전함을 기념하는 안식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
에 예배의 날의 변화가 왔다”고 했다.79) ‘주의 날(Lord's Day, 계 1:10)’의 기원은 바울 
시대에 사용되었던 ‘주의 만찬’이라는 말에서 유래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을 지키게 되었고, 세례가 중요한 입문 예식이 되었다.
     신약 시대의 예배의 특성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회당 예배 곧 구약의 제사와 의
식의 완성을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요 4:26)고 선언하심
으로 기독교 예배가 새롭게 출발될 것을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성전
과 회당에서 가정이나 제 3의 장소로, 예배일도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변화되었
다. 또한 고정된 예배 순서가 보이지 않고 유동적이다.80) 이 시대의 예배는 예배의 본
질과 중심성을 잉태한 태동기로 앞으로 기독교 예배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는 시기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율법”으로 믿었고, 그의 원칙은 “하나
님은 자신이 명하시지 않는 것을 금하신다.”것이다. 이것을 이어받은 청교도들도 성경
이 최고의 유일한 예배의 표준으로 삼았다.81) 칼빈은 성경과 초대교회에서 예배 신학
의 근본 원리를 찾았다.82) 장로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2 문답에서도 성경이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한 유일한 규칙으로 말하고 있다.83) 그러
므로 가장 바른 예배를 위한 요소는 성경에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
회 성도들의 예배인 사도행전 2: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실천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78) Todd Johnson, “예배학의 이론과 실제”, (풀러신학교, 2015), 세 번째 강의록.
79)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12), 64. 
80) Ibid., 75.
81)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김상구 역 (서울: CLC, 2014), 47.
82) James F. White, Reformed Worship (Nashiville: Star Song Publishing Group1994), 196. 
83) 소요리 제 2문답 : 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
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딤후 3:16; 
엡 2:20) 어떻게 우리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요일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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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배 역시 성경에 근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개혁 교회의 신
학과 신앙을 이어받은 장로교회의 예배 역시 성경에 기초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은 분
명하다.   
제 3 절 예배의 신학적 고찰
  
     예배학의 범주는 실천신학분야이다. 예배는 실천적이면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
고 있다는 뜻이다. 학문적 배경이 없는 실천은 본질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실천이 없는 학문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예배의 신학
적 고찰은 예배의 실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
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예배의 현장인 교회, 영과 진리, 전통과 정화, 말씀의 예배
와 성만찬 예배 등의 조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배의 현장으로써의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 간다.’라고 했을 때 ‘예배하러 간다.’
는 의미이다. 예배를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교회는 예배를 위함인 것은 분명하다. 교회라는 의미가 어원적으로도 하나님
의 백성들의 집합체이며 예배가 그 집합체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카할(קַָהל)’은 ‘모인다(to gather as an assembly or congregation)’는 뜻이지
만84) ‘칼’은 ‘부르다’의 의미가 있다. 이 단어를 ‘70인 역’85)에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로 번역 했다.86) 이 단어는 에크(ἐκ / out)와 칼레오(καληέω / to call)의 합성어로 ‘불
러내다’의 뜻이다.87)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뜻을 가진 ‘에
다(ֵעָדה)’이다. 헬라어로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마 4:23; 행 13:43; 계 
84) Bible Hub 인터넷 사전
85) 주전 280년경에 희랍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을 번역한 것이다. 70인 70일 동안에 번역 했다는 전설에서 ‘70인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
다.-정장복, 예배학 개론, p.43에서 인용
86)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2), 811. 
87) Bible Hub 인터넷 사전, 1577. ekklé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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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9).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두 서너 곳에서 민회(民會)를 지칭하는 곳을 제외 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88)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 ①사회적 혹은 종교적인 특수한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의 
형태(행 19:39), ②지역적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계층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
적인 성격을 띤 형태(롬 16:5; 행 8:1), ③‘그리스도님의 교회’라는 가장 분명한 형태로
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의 예배 모임(롬 16:16; 갈1:22), ④종말론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무리들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89)
     1530년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The Augusburg Confession)에서 교회를 “복음
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이 일치되게 성례전이 거행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
임”이라고 정의한 것은 기독교회가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그 출발부터 예배로 정의
하고 있다.90)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
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의 은혜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에 의
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벧전 2:5~9)”라고 했다.91)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 것이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속과 운명이 내포 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부
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
기도 하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었다(사 43:21, 22). 인간은 예배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위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 십자가의 사
건을 통해서 인간을 죄악의 도성에서 불러내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이다. 교회는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이다. 
     이 예배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셨다
는 것은 먼저 찾아오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결정적인 
88)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12.
89) 정장복, 예배학 개론, 29.
90) Ibid., 35
91) Ralph Martin, 초대교회 예배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서울: 은성, 
200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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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이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
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때때로 특별하신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말
씀으로 계시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거기에 응답하는 형식이 바로 예배였다. 
     예배의 신학적 정의에서 훈(Paul W. Hoon)이 이미 밝혔듯이 “기독교 예배는 그
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는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개념이다. 주님
은 지상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행 1:3).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다. 이 통치가 확립될 때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복
을 경험하게 된다.92)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구현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
치아래 들어가게 된다(삼상 15:12).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현장이며, 그 현장에 임하
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다양한 예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예배의 공통성이 있다. 기독교회가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가 가져야할 요소를 1937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신앙과 직제 연구를 위한 제 2 
차 모임’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다.93)
     1)성찬 성례전을 예배의 핵심으로 여기는 예배 공동체이다.
     2)설교 중심의 예배를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이다.
     3)성령님을 모시고 그 역사하심에 따르는 예배 전통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 성례전과 설교 중심의 말씀의 예배를 성령님을 모시고 그 
역사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현장인 것이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드려
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 현장에
서 드려지는 예배의 주요한 원리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
92)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2), 825, 826. 
93) 정장복, 예배학 개론,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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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요 4:23, 24). 
   2.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의 조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 그리고 유
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
리아가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94) 이 가운데 예수님
께서 예배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쳐주신 핵심구절은 24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Πνεῦμα ὁ Θεός,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οῦντας ‹
αὐτὸν,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 δεῖ προσκυνεῖν(요 4:24).”95)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의 관점에서 
정의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의 사역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말이다.96)
     ‘영’ 혹은 ‘영적으로’는 헬라어로 ‘프뉴마티(πνεύματι)’이다. 이 말은 ‘wind, breath, 
spirit’의 뜻을 가진  ‘프뉴마(πνεῦμα)’의 명사, 주격, 단수형이다. ‘πνεῦμα’는 ‘(바람이)
불다, 숨 쉬다’의 뜻인 ‘프네오(πνέω)’에서 유래했다.97)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는 ‘루
아흐(ר֨וּחַ)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Πνεῦμα ὁ Θεός)”는 말은 ‘하나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시는 분이요(행 2:2, 시18:10),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생기를 코에 불
어 넣어 사람을 생령,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으로 이해 할 수 있다(창2:7). 곧 하
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다(출 20:3).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의 ‘영’ 혹은 ‘영적으로’의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다. 박
94) 김득중, 요한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11), 238.
95) 요 4:24 / 공동번역-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
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NIV-"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KJV-"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NASB-"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96) 박수암, 요한복음 주석 (서울: 대한기독서회, 2002), 138. 
97) 이병철, 헬.한.영 대조 신약성경 (서울: 브니엘출판사, 1990),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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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은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면서 ‘성령과 진리’라는 두 명사를 한 전치사 안에 있
고, 카이(καὶ / and)를 등위접속사가 아니 설명적인98) καὶ로 보면서 ‘성령 즉 진리’ 곧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석했다.99)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요 15:25)을 설명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언급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한 것 같다. 예배자의 위치를 주체보다는 참여
자로 보면 이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동적인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의 인간적인 
활동, 의지의 약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문제는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굳이 ‘성령’과 ‘진리’를 구분해서 따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레이븐은 이를 의미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했다. ①“예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예배는 순전한 지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반대되는 영
적인 활동이다.”100) 장장복은 레이븐의 입장을 대다수 예배학자들이 공감한다고 주장했
다.101) 이들도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이에 이상근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의 구절을 통해 ‘영’을 인간 요소 중 가
장 높고 고귀한 부분으로 해석하면서 성령과 상통하는 곳으로 해석했다. 이어서 그는 
‘진리(ἀληθείᾳ)’는 예배에 있어서 모든 거짓과 대조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당시 유
대교 예배는 영에 속하지 않았으며, 사마리아교의 예배는 거짓으로 진리가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102)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
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는 말씀에서 ‘영으로 
기도하고(προσεύξομαι τῷ πνεύματι)’와 ‘영으로 찬송하고(ψαλῶ τῷ πνεύματι)’라는 
구절을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감동과 자극,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서 이전에는 결
코 묵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황홀경 상태”라고 했다.103) 바울이 
98) 이것을 ‘설명적 용법(epexegetical usage)'이라고 한다.
99) 박수암, 요한복음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8. 
100) Robert G. Rayburn, 예배학 (O Come, Let Us Worship), (서울: 성광문화사, 1998), 124, 
128.
101) 정장복, 예배학 개론, 76.
102) 이상근, 요한복음 주석 (서울: 기독교문사, 2001), 100. 
103) David Martyn Lloyd-Jones, 성경적 찬양 (Sing to the Lord), 이태복 역 (서울: 지평서
원, 2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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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영이 바울에게 속했다는 말이다. 물론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임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이상근의 해석이 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것에 근접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김세윤은 앞의 해석과는 달리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서, “‘진리’는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말인 ‘실체’라고 해석하고, ‘성령과 진리’를 ‘성령
이 가져다주는 실체’의 뜻”이라고 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의 예배는 모조품에 지나
지 않으며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만 있을 뿐이라고 했
다.104) 그리고 참 된 예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
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
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
의 가장 높고 고귀한 부분으로 예배해야 한다면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의 예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가인이 보여준 예배행위는 형식과 내용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
할 수 있다(창 4:6-7).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영이
신 하나님께 인간의 요소 중에서 가장 높고 귀한 부분인 영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
는 삶이 뒤따르는 예배가 참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참된 예
배의 장소는 형식과 의문에 빠져 있는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다. 알지 못
하고 예배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의 예배는 거짓되다. 영이신 하나님과 상통하는 가
장 높고 고귀한 부분인 영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
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후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요2:21), 바울은 그 성전
을 구주로 모신 무리를 성전이라고 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
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바로 그 자리가 ‘영’의 자리이고, 성전이라고 불리는 
104)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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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사명은 예배인 것이다. 김서택은 “‘영’은 성령이 아니
라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낸
다”고 했다.105)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하신 말씀대로 마음,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
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요 4:25)”라고 말할 때, “내가 그(에고 에이미 Ἐγώ εἰμι)”(요 4:26)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알 
때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
신(요 1:1)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요 14:6). 참된 예배는 바로 예수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과 핵심일 때이다.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어야할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인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106) 
     성전이라는 장소, 제사라는 형식에 매여 있었던 유대교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심산의 예배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 예배이다. 예수
님께서 선포하신 예배의 원리와 정신은 영적인 면과 진리의 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는 것이다. 예배는 인간적인 활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
에 예배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발생된다. 이와 함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적 전통 그리고 신학적 진리에 기초해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107)
   3. 전통과 정황의 조화
     기독교라는 특수성은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 영적인 면과 진리적인 면, 성경
105) 김서택, 요한복음 강해1 (서울: 성서유니온, 2001), 321.
106) 이상근, 요한복음 주석,  100.
107) 이현웅, 장로교 예배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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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문(Text)과 정황(Context) 그리고 전통과 정황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
이 많다. 신학사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수, 정통이라고 외치는 교단에서는 자유주
의 신학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한다.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을 보수하는 이
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무시하기도 한다. 전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현실과 상황을 
강조하는 정황론자들을 향해 인본주의자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정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향해 인간과 사회로부
터 외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과 정황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요 문화이기에 교회가 그 사회의 전통인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예배에 적
용하며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배가 아닌 것으로
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과 정황의 조화는 필수불가결하다.  
     개신교의 예배의 전통이 이미 출발할 때부터 다르다. 중세교회 전통에 가까울수
록 보수에 가깝고, 혁신적인 교파 일수록 중세교회를 탈피하고자 했다. 장로교 전통이 
된 개혁교회는 중도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개혁이라는 의미가 가진 특성 때
문이다. ‘개혁’이란 용어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단체이
든 아니면 신학이든 일단 개혁이란 단어와 결합되면 개혁이 적용되는 대상의 어떤 것
은 긍정되고, 어떤 것은 수정된다. 개혁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표현하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중도 입장을 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세 기독교 전통이 성경적이라면 
따르는 것이고, 아무리 좋고 훌륭한 전통일지라도 비성경적이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 개혁교회의 입장이라고 불 수 있다. 개혁교회가 취한 전통과 정황의 조화의 한 단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일대학의 명예교수인 월트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개혁교회에는 예전상
의 자율성이 있으면서도 개혁교회 전통의 예배에는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개혁교회 예배의 7가지 전통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08)
1. 성도들이 찬양한다.
2. 성도들이 예배의식을 직접 행함으로 참여한다.
108) Nicholas Wolterstorff, “개혁교회 예배의 7가지 전통과 특징, 과연 지속되어야 할까?”, 
목회와 신학,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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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를 주도하는 주체는 신자들의 공식적인 기관, 즉 당회다.
4. 일상적 삶과 예전적 축제가 서로 아우러진다.
5.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로 이해된다.
6.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epiklesis)는 예배의식 중에 필수
7.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개혁교회 특징들을 드러내는 예배는 우리가 전해 받은 매우 귀중한 유산
이며, 앞으로 지속시키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전통을 보존해야 하는 매우 귀중한 
유산이다. 또한 개혁교회 예배는 때와 장소에 맞게 적응하면서 항상 신선하고 창조적
이어야 한다.109) 개혁교회인 장로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전통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서 결정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장로회 정치’ 그리고 ‘예배모범’이다. 특히 
예배 모범에서 남긴 긍정적인 전통은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를 추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며, 무엇보다도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리고 자유기도를 사용했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다.110) 반면에 한국교회의 예배 전통은 개혁교회의 전통과 함께 기복적이거나 유교적
인 모습을 가진 것도 또한 사실이다. 아직도 민간종교의 영향으로 예배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111) 이 판단이 옳다면 아직도 한국 교회는 예배
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정황화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예배를 새롭게 해석하고 정황에 맞는 새로운 예배가 현대 예배이다. 현대 예배
란 “전통적인 예배와 대비되는 예배이며, 현대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요소가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기획된 예배”를 뜻한다.112) 현대 예배에는 열린 예배, 찬양과 
경배 등으로 불리는 구도자 예배와 통합적 예배, 대안 예배 그리고 이머징 예배 등이 
있다. 현대 예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인 예배가 비신자들에게 접근하기가 어
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적 정황에 의해 전혀 새로운 형태로서
의 구도자 중심 예배를 출현하게 된 것이다.113) 
     현대 예배는 시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예배의 전통과 즉흥성을 가진 정황
109) Ibid., 
110)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123. 
111)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218.
112) 유재원, “예배의 정의와 현대 예배의 4가지 유형”, 목회와 신학 (2012년 4월 
vol.274), 38-43.
113)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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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갈등의 현상에서 출현했다. 현대 예배의 특징은 축제적인 분위기, 시각적인 효과
를 중시하는 것이다.114) 예배의 간소화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115) 복음의 문화화는 열
린 예배와 접목이 되었다.116) 열린 예배 이후 21세기 정황에서 그 예배 유산을 재해석
하여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예배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이머징 예배가 등장했다.117) 현
대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예배의 정의에 의하면 예배자의 자격
의 문제로 참된 예배인가 하는 비판의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 전통을 중요시한 기성
세대와 현대 예배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현대 예배 
인도자는 대중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열광적 감성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118) 
     열린 예배가 회중을 위해 베풀어진 예배라는 신학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
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 예배가 비신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
다는 한계를 지적해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대적 문화의 특성인 다양성 속에서 다
양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 의 소중한 예배 전통을 이 시대의 상황과 조화를 이루
어 정황화 하는 것은 매주 중요하다. 신앙과 신학의 영역에서 전통은 거의 불변의 가
치를 가지지만 예배의 형태는 그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나 예
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종교개혁이다. 기독교가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점진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말씀의 예전이 사라지고 의식 중심의 중세 
교회의 시대가 되었다. 기독교가 본질을 잃고 비기독교적 전통이 쌓였다. 이 때 루터
와 칼빈이 종교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다. 개혁을 통해 비기독교 전통을 거두어내고 
초대교회가 가진 전통을 다시 이어지게 하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에 기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시대의 정황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종교 개혁 이후 
114) 김병삼, 열린 예배, 현대 예배 (서울: 프리셉트, 2000), 30,31
115)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148.
116) 안선희, “한국교회 청년 예배를 말한다”, 목회와 신학, 274 (2012/04), 74-81. 
117) 김상기, “통합적 예배 갱신을 통한 서울중심교회 성장 사례 연구”, (평택대학교, 
2011), 21.
118) 안선희, 한국교회 청년 예배를 말한다,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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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회와 후기현대에서 다시금 직면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예
배 형태를 요구하는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예배의 역사적 전통과 오늘의 문화
적 정황의 조화의 틀 안에서 개혁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한다.
    4.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의 조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의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할 때 일정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셨다. 그 방편이 교회이
다.119) 따라서 그 교회가 행하는 예배 곧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 
     기독교는 성전의식(聖殿儀式)과 회당예배(會堂禮拜)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배  형태의 유산을 받아들였다.120)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
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고(눅 4:16),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
가 기도하고자 했다(행 3:1). 바울은 회심하기 직전에 회당예배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계획을 볼 수 있다(행 9:2). 회심 후 곧장 복
음을 전한 곳도 회당이었다. 바벨론 유수기 동안 유대 백성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된 연유로 처음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회당은 기독교 예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회당 예
배의 구성 요소는 신앙고백, 기도, 그리고 성경봉독과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121) 
기독교의 예배는 회당 예배의 영향을 직접 받은 예배의 1부, 즉 말씀의 예배와122) 2부 
다락방 예배(성만찬 예전)가 융합되어진 것으로써 기독교 예배의 초석이 되었다.123)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회당예배에 참여한 후 교회(가정집)에서 주님께서 친히 
119)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65.
120) Ralph Martin, 초대교회의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 2004), 37. 윌리암 맥스웰은 
성전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4.
121) Robert E. Webber, 예배학 (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9.
122) Ibid., 58.
123) William D. Maxwell, 예배의 발전과 그 형태,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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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신 성만찬 성례전을 거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후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
서 회당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 2세기에는 두 예전이 합쳐졌다고 보는 견해이
다.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합쳐진 최초의 문서는 순교자 저스틴이 기록한 “첫 
번째 변증문”에서 성례전 모임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다고 했다. 하나는 세례 직후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일 예배이다.124) 
     이렇게 기독교 예배가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라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가
지게 된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약 시대는 예언자들의 
예언적(prophetic) 요소로 말씀의 예전과 관련되고, 제자장의 제의적(priestly) 요소는 성
만찬 의식과 관련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
분이 달라 예배 의식이 많이 상이하다. 성만찬 예전을 강조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
교회, 성공회 등이 있고, 말씀의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는 대부분 개신교회이다. 이것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직자에 대한 호칭이다. 성만찬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제(priest)라고 부르며 제사의 의미가 강하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목사(pastor)는 말씀
의 예전을 강조함으로 나타난 설교자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렇게 된 역사적 배경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의식을 강조함으로 
나타난 비전통적인 기독교 예배 때문이다. 말씀의 예전을 강조하다보면 성례 예전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가. 말씀의 예전
     말씀의 예전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매개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125) 그 출발이 바로 성경이며, 성경봉
독은 말씀의 예전의 기초이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봉독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
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기초한 의사전달로 중요하다. 예배에 하나님의 계시
와 응답이라는 두 방향이 있듯이 설교역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선포되었
을 때 여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그것이 찬양, 기도, 헌금 헌신, 아멘으
로 화답이다.126) 이런 점에서 성경봉독과 설교는 말씀의 예전의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124)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67. 
125) Ibid., 181. *말씀의 예전의 별도의 주석이 없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임을 밝힌다. 
126)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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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재
량에 맡긴 기도와 성례를 강력한 방편으로 여긴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 그 
제체를 존중하고 말씀이 성례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한다.127) 기도는 축원, 찬양, 감사, 
고백, 탄원, 중보, 헌신 등의 여러 형태를 취하고 시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
이함과 놀라움에 대한 우리의 감탄을 나타낸다. 찬송은 성경적인 시를 노래한 찬송이 4
세기에 더하여 지기도 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서로 말하는 순서가 있다. 인사, 광
고, 다양한 예배지침, 대화, 신조, 그리고 축복과 해산등이다.128) 초기 교회 말씀의 예전
은 성경봉독, 시편찬송, 설교, 중보의 기도 등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래의 예배 형식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예배의 변
화를 읽을 수 있다. 처음 3세기, 4-6세기 중세의 예배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 표 1 > 3세기, 4-6세기 그리고 중세교회의 예배 형식129)
     중세 교회를 보면 구약봉독, 시편찬송 등이 없어졌음을 볼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 미사130)는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131) 말씀의 예전이 약화 될 수밖에 없었
127)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71.
128)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84.
129) Ibid., 172. *(괄호)는 전에는 있었으나 없어진 순서들이다. 
130)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 예전의 끝에 해산할 때 사용하는 문장에서 유래했다. Ite, 













(예비자들의 해산) 니케아 신조
(신자들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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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로인해 나타난 것이 종교적 타락이다. 이것을 본 종교 개혁가들은 말씀의 예전
의 회복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참회적 요소를 많이 포함했으나 구약 
성경봉독과 중보기도를 배제시킨 중세기적 예배형태를 수용했다. 후에 루터교회는 말
씀과 성례전을 나누어 드리는 예배로 6세기에 익숙한 예배로 가게 되었다. 성만찬 성
례전이 없는 예배 순서는, 입당송, 인사, 키리에(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132) 영
광송, 기도문, 처음성경낭독, 시편, 두 번째 성경낭독, 알렐루야 또는 영창, 복음서낭
독, 설교, 찬송, 신앙고백(신경), 헌금, 기도(중보의 기도일 수 있다.), 주기도, 축복기도
로 되어 있다. 133)
     청교도들의 예배는 말씀에 없으면 결코 시행치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엄격하고
도 기초적인 교리로 예배 신학을 세운 것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예배 형식을 보면, 죄 
고백,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편 찬송,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설교, 세례와 혼인
공고, 긴 기도와 주기도, 사도신경(목사가 암송함), 시편 찬송, 축도(구약 또는 신약적
인 강복) 등의 순서였다.134) 이들의 예배 특징은 가톨릭과 성공회의 예배 형식을 탈피
하여 최대한 간소화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Westminster Directory)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인간의 사
악함으로 인해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가치도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
신 일을 감히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린 
후, 성경봉독, 시편 찬송, 중보기도, 목회자의 긴 고백과 중보의 기도, 설교, 감사기도, 
주기도, 시편 찬송, 축복기도 등이다.135)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예배전통을 가
장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6세기의 예배 형태로 돌아갔
다. 퀘이커 예배는 설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감리교
회는 성공회의 아침 기도, 연도 성만찬이 생략된 설교 중심 예배를 수용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예배의식이 온화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감리
교회는 개척자 전통의 부흥 운동에 가깝게 접근했다. 20세기 초의 감리교회는 점차 
missa est. (Go, you are dismissed. 가시오, 해산입니다.)
131)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5), 58.
132) Ibid., 61. 
133)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74.
134)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117.
135)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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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주의로, 20세기 중반에는 역사주의로 흘렀다.     
     개척자 전통(Frontier Tradition)은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지대에서 필요에 의해 
생성된 예배형식이다.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위해 천막집회
로 발전되어 광대한 지역으로부터 대중들을 모아 설교와 영적 지도와 회심자들의 세
례, 그리고 마무리로 성만찬 성례전을 시행하였다. 이 전통은 기존 말씀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그 결과 말씀의 예전에 3부의 구조가 나타났다. 1부는 찬
송과 함께 시작하는 도입부분이고 2부는 복음적인 설교, 3부는 회심한 사람들을 앞으
로 나오게 하여 증거 하게 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말씀의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
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또한 예배자들 간에 상호 말하
는 것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나. 성만찬 예전
     말씀의 예전은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성례전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라고 할 수 있다. 성례는 표지(表識, sign)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
단이다.136) 성례전은 빵이나 포도주 그리고 물과 기름 등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상징행
위(sign-acts)이다. 칼빈은 “성물(element)에다 말씀을 더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보이는 
말씀(visible word)으로서 성례전이 된다.”는 어거스틴의 격언을 인용했다.137)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라틴어 사크라멘툼(sacramentun)에서는 유래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Vulgata(라틴어 성경)가 뮈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 신비)의 번역어로 사용함으로 
시작되었다.138) “신비, 비밀”의 의미를 가진 뮈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 마13:11, 롬 11:25, 
계1:20)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롬 
11:25, 고전 2:7, 엡 1:9)을 말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한다(골 1:27, 딤전 
3:16).139) 
136)  김순환,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 요단, 2012), 158. 표지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
음을 남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수단으로서, 말이나 행동, 혹은 어떤 선물을 통해서 표현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상징(symbol)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37)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91. *성만찬에 대한 내용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부분은 이 책의 내용임을 밝힌다.
138)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78.
139) 김순환, 복음주의 예배학, 158.
42
     기독교의 성례전은 크게 세례와 성만찬이다.140)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마 28:19”고 하셨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19)”고 하신 말씀에 의해 제정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례전
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의식이나 관습들, 특히 성전예배, 회당예
배, 그리고 가정식사가 성례전의 배경이 된다.141)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초대교회
는 순종함으로 그 성례전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예루살렘교회는 세례를 주고(행 
2:41), 기도하며(행 2:42), 함께 떡을 떼었다(행 2:46). 신약 성경에 성례전에 관한 내용
들이 많음은 성례전의 중요함을 방증한다. 성례전이 하나의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님
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성만찬은 “성찬 성례전”(Eucharist, 감사), “주님의 만찬”(Lord's Supper, 고전 
11:20), “떡을 뗌”(Breaking of bread, god 2:46, 20:7), “성례전”(Divine Liturgy), “미
사”(Mass), “거룩한 교제”(Holly Communication) 그리고 “주님의 기념”(Lord's Memorial) 
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칭이 1세기 말 이래로 성만찬 또는 성찬 성례전
(Eucharist)이라는 이름이 사용돼 왔다.
     1세기 성만찬에 관한 기록은 간결하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
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하고 있다(행 2:46). 바울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전 11:26). 주님의 만찬이 한 끼의 충분한 만찬이었다
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은 엄숙함과 동시에 기쁨의 근원이 되기에 주
님의 성만찬은 엄숙함과 동시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타나는 “그
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아가파이스 ἀγάπαις, love feast)에 암
초요”에서 애찬을 성만찬과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기의 성만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2, 3세기의 더 많은 정보
를 전해 주고 있다. 특히 “디다케”에서는 성만찬이나 애찬에 기도를 더하고 있고, 세
례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만찬을 베풀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저스틴의 “제 1 변증
서”(First Apology)에 의하면 성만찬은 세례 뒤에 따르고 있으나 대개는 말씀의 사역 
140) 김순환, 복음주의 예배학, 160-162.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견진, 성만찬,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 혼배성사 등 7성례를 인정하고 있다. 루터는 처음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고해
까지 성례로 인정하다가 나중에 세례와 성만찬만 국한 시켜야 한다고 했다. 쯔빙글리, 영국교
회 등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만찬 등 두 개가 성례라고 인정하고 있다.
141)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9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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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행해졌다. 그리고 평화의 입맞춤(kiss of peace, 롬 16:6)은 사랑과 일치의 상징으
로서, 중보의 기도를 결론짓고, 봉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 후 4-6세기, 중세
기의 성만찬 예전의 변화를 다음 표로 알 수 있다.142)
  <표 2> 서방교회 성만찬 의식의 발전의 결과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물려받은 예식 구조이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을 반대했다. 루터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기념설을 주장한 쯔빙글리를 반대하면서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와 ‘안에, 함께, 그리
고 그 밑에’ 계신다는 공재설(consubstantiation)을 주장 했다. 칼빈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성찬 시에 주의 임재가 비록 영적이지만 실재적인(real) 임재임을 강조한 영
적 임재설을 주장했다.143)  
     성찬은 상징 행동이지만 그 상징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떡을 떼고 포도
주를 붓는 일,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다른 이들과 교제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벌코프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144)
142)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279. (괄호)는 나중에 사라지거나 첨가 된 것들
이다.  
143)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909.





성만찬 기도 성물을 인한 기도, 예비기도
상투스, 중보기도, 주기도
평화의 키스
성체분할 하나님의 어린양, 혼합식
사제의 기도-주여, 나는
     무가치한 자니이다.








①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전 11:26).
②성찬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요  
    6:53).
③성찬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자를 그리스도께  
   로 연합시키는 믿음의 행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생명과 힘  
   과 기쁨을 주는 이 행동의 효과도 아울려 표현한다.
④성찬은 신자들 상호간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고전 10:17; 12:13). 
     이렇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만찬 예전을 예배 속에서 적절하게 드
러내려면 목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제나 목사가 회중을 마주볼 수 
있도록 자유로이 설 수 있는 제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찬 상 앞으로 나오기 쉬
어야 하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145)   
     성만찬은 말씀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행동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말씀은 성례
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완전한 반면,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의 입장이다.146) 이 주장
이 사실일지라도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 예전이 무시될 수 없고, 무시해서도 되지 않
는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성찬식이 매주일 거행되는 것이 좋다”고 했
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147) 중세교회가 성례전이라 의식에 치우침으로 타락한 것
을 바로 잡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분투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말씀의 예전이 강조됨으로 오히려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 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재현되는 
성만찬 예전은 매우 중요한 예전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예전에서 나타나는 선포된 말
씀과 성례전에서 발견되는 행동화 된 상징은 서로 보강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의 조화는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예배하는 개인이나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예배의 이해가 예배의 진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마리
아 수가성 여인처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리심산의 예배, 
145)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279.
146)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877.
147)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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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역시 거짓된 예배이다. 
     참된 예배를 위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이해가 따라야 한다. 성경적 
예배전통은 예배가 시작된 구약예배가 신약예배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를 거쳐 극심하
게 성경적 예배 전통에서 이탈한 중세 예배, 이를 개혁한 종교개혁예배를 지나 지금 
현대 개신교 예배까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예배의 전
통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신학적 통찰, 성경적 재해석을 통해 각 시대마다 다양한 문
화와 접목되면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배는 문화의 반영이 불가피함으로 21세기 기
독교 예배 역시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혀 오늘의 시대에 적합한 예배가 필요하다. 
     종교 개혁이후 각 교파에 따라 예배의 강조점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
히 장로교회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 요리문답에 기초한다. 무엇보
다도 장로교회의 예배 전통은 ‘예배모범(Westminster Directory)’이다. 이 17세기 예배 
모범은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재해석을 통해 21세기에 적합한 예배를 
갱신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알맞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조화로움, 
균형감이다.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
른 예배의 현장인 교회에 대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사명이 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인간 요소 중 가장 높고 고
귀한 부분으로 성령과 상통하는 곳인 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올바른 
예배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말씀의 예배에 치우친 장로교회 예배는 성
만찬 예배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된 예배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따
르는 예배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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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장로교회 예배모범의 연원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이 번 장은 이전의 역사적 고찰을 근거로 개혁주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다룬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개
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교도의 예배모범으로 장로교의 예배 모범의 연원이기도 
하다. 이 예배모범을 최초의 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으로 수용한 것은 의의가 매우 크
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형식에 치우치다 성경에서 멀어져버린 중세교회의 
예배를 바로 잡고, 예배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신
학과 전통을 반영하면서 예배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은 권위를 더 높여 준다. 하지
만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위한 총회원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잉글
랜드국교회로부터 성직자로 임명 받는 자들이었다.148) 오늘날 장로교회와는 거리가 있
음에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의 연원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
은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일 뿐만 아니라 예배 갱신이 절실한 이때에 꼭 필요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배경, 작성과정, 구성과 내용, 의미 그
리고 역사적 발전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 배경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 배경에는 물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 중세 시대의 교회 타락은 곧 예배의 타락으로써 이 예배의 개혁의 결과물이 웨스
트민스터 예배모범이 형성되기 위한 그 배경을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으로부터 찾아
148)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곽계일 역 (서
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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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선교사는 브리톤 출신의 니니안(St. Ninian)으로 알려져 있
다. 394년에 교황 시리키우스에 의해 주교로 임명받아 스코틀랜드로 파송 받아 397년 
휘드론에 첫 교회를 세우고 픽트 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후 6세기에 잉글랜드에서 
콜룸바(St. Columba)가 켈트(Celtic)족에게 전도했고, 수도원을 세웠다.149) 10-11세기 노
르만족의 공격을 받아 스코틀랜드로 피신해 온 마가렛 여왕(Margaret)에 의해 스코틀
랜드는 로마 가톨릭화 되었다. 16세기 초기까지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
으면서 여타 유럽의 중세 가톨릭처럼 부패하게 되었다. 교회는 설교를 상실한 채 영
적 무지에 빠졌고, 성직자들의 윤리적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
에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낙
스이다.150)  
     16세기 경 개신교가 스코틀랜드에 소개되었다. 종교적 혁명의 선구자들이 일어
나기 시작했다. 롤라르디(Lollardy) 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루터의 글들이 읽혀
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전도자들이 대담하게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고 나섰다. 1528
년 귀족 집안 출신으로 프랑스 유학을 한 패트릭 해밀톤(Patrick Hamilton)은 유럽의 
개혁사상을 가지고 와 설교하다가 화형당해 스코틀랜드의 첫 종교 개혁의 순교자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단에 대한 칙령이 내려져 종교 개혁의 몇몇 지도자들이 처형됐
다. 이 중에 강력한 설교자인 위샤트(George Wishart, 1513-1546)도 화형을 당했다. 이 
화형을 주도한 성 앤드류(St. Andrew) 성의 대주교인 비이톤(Cardinal Beaton)은 주민의 
분개로 수주 후에 죽게 되었다. 분노한 이 성의 주민들은 위샤트의 동료인 설교가 존 
낙스를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151)  
     종교 개혁의 아버지 존 낙스((John Knox, 1515-1572)의 출생년도와 지역은 명확
하지 않다. 출생년도는 1505년에서 1515년 사이, 에딘버러(Edinburgh) 동편인 하딩톤
(Haddington), 혹은 그 근방으로 알려져 있다. 가난한 부모를 모셨고, 스코틀랜드의 한 
149) 정장복, 예배학 사전, 692. 참조/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Worship in the 
Church of Scotl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1f. / J. H. S.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29-37.  
150) Ibid., 694.
151)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vol 2, 401. 참조/G. Barnet Smith, John Knox: Apostle 
of the Scottish Reformation (Chicago: Moody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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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사제로 안수 받았다. 낙스는 위샤트가 하딩톤에서 설교할 때 
그의 시중을 들었고, 그의 사후 그는 앤드류 성의 무리와 연합하여 개신교 사상을 가
르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체포되어 프랑스로 보내져 19
개월 동안 노예선의 포로 노릇을 하였다. 그는 석방된 후 에드워드 6세의 치하에서 
종교개혁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영국으로 가 왕실 목사가 되었다. 주교직은 거절했다. 
에드워드 6세의 누이이며, 후계자인 메리는 친 가톨릭으로 개신교를 핍박할 때 프랑
스 프랑크프르트(Frankfort)로 건너가게 되어 칼빈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다.
     낙스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전되고 있었다. 
그 종교 개혁 속에는 민족적 충의와 종교적 열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스코틀랜드 여
왕인 메리(Mary "Queen of Scots", 1542-1587)는 프랑스 왕세자와 약혼하여 1548년, 5살 
때 프랑스로 갔고, 1558년에 결혼했다. 그녀의 어머니 로레인 메리(Mary of Lorraine)가 
섭정을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들의 여왕이 프랑스 왕세자와 결혼한 것을 스코
틀랜드를 프랑스와 합병하려는 두려움을 가지고 프랑스를 매우 싫어했다. 
     1555년과 1556년 사이 몇 개월 동안 낙스는 귀국하여 종교개혁의 열망을 확인하
고 개혁의 박차를 가하였다. 그 후 제네바로 갔다가 1559년 스코틀랜드의 개혁 세력
의 요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 후 9일 만에 그는 펄스(Perth)에서 설교를 했
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개혁을 흥분하여 수도원을 파괴하는 등 무력으로 실행했다. 
이에 로레인 메리는 프랑스에 지원군을 요청해 개혁군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그러나 
1560년 영국군의 지원을 받은 개혁군은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 승리를 쟁
취하도록 한 중심인물이 바로 존 낙스였다. 
     스코틀랜드가 공식적으로 종교개혁에 넘어간 것은 1560년 이후였다.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낙스와 몇 사람이 기초한 신앙고백을 채택했다. 그 신앙고백은 칼
빈주의에 가까웠다. 이 신앙고백의 채택으로 같은 달 의회는 “교황은 스코틀랜드에 
더 이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미사를 금한다.”고 선포했다.152) 정부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자세한 법령을 준비하지 않아 낙스와 그의 동역자들은 규율의 첫 
번째 책’(the First Book Discipline)을 저술했다. 이 책에는 부의 기증을 규정했다. 그 
내용은 십일조를 계속하여 복음을 전파, 교육, 가난한 자 구제를 할 수 있게 했다. 교
152)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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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목사를 사람들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감독자들을 세워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했으
나 지위는 교구 목사 보다 높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학교의 계획을 세워 교육
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회의 조직을 보면 가히 혁명적이다. 평신
도와 일반 사람들은 군주들의 절대 권력에 도전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존경할 필요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총회에서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평신도들이 가지게 했다. 이 규율 책을 통해 장로교회 조직을 전국
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에 실패함으로 오히려 교회가 국가로
부터 부분적 독립성을 가진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이 되었다. 이 규율의 
책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견고한 독립심과 미주적인 정신으로 훈련시켰다.153) 공중 
예배를 위해 ‘낙스의 예전’(Knox's Liturgy)이라고 불리는 공동 예배 규범서(The Book 
of Common Order)를 작성하여 1564년 총회가 채택하였다. 이 책은 1645년 까지 웨스
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출현까지 85년 간 예배의 기준서로 남았다.154) 
      낙스가 죽기 전 프랑스에서 과부가 된 메리가 돌아옴으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엘리자베스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였
다. 그 후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됨으로 두 나라가 제임스
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제임스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양육됐던 인물로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낙스는 설교를 했다. 낙스는 자신의 신념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1572
년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과업은 다른 사람에 의해 계속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뛰어
난 사람으로는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3)이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장로
교의 나라로 만드는데 실질적인 터전을 마련했고 이론을 정립했다.155) 이 내용을 규율
의 두 번째 책(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에 수록됐고, 1577년 총회가 채택했다.  
제 2 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작성과정
      웨스트민스터 총회(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가 1643년 1월을 기점
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1644년 11월 20일에 ‘예배모범’(Directory for Worship)이 완성
153)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404. 
154) Ibid., 405. 참조/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371.
155) 정장복, 예배학 사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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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645년 1월 3일에 잉글랜드 하원의 승인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1645년 2
월 3일에 수용하였다.156)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예배모범 외에도 신앙고백, 교회 정치 
그리고 요리문답 등을 작성하여 장로교회 체제의 토대를 이루는데 많이 이바지 했다. 
정장복은 토마스 레쉬만(Thomas Leishman)의 책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The 
Westminster Directory) 역자 서문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장로교의 뿌리가 됨
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157)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신앙과 정치와 권징의 뿌리는 거의가 다 
웨스트민스터 성회에서 제정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예배모범의 제정은 웨
스트민스터 성총회가 모이게 되는 주목적이었고, 이것은 장로교 예배의 
뿌리와 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로교회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이 예배모범이 탄생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이 따랐다. 영국의 국왕 찰스는 스코틀랜드가 국교회 별개의 노선을 가자 국교회
와 일치된 예배를 강요하자 이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반발하였고 개혁교인들은 계약군
을 형성하여 무장 봉기를 하였고 크롬웰의 의회군과 연합하여 찰스 왕을 제압하였다. 
그 결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집 되었고,158) 총회 진행과정 그리고 결과물의 내용이 
통과 되어 시행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
되는 배경과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
배모범의 작성 과정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정치 종교적 상황과 개혁
     Kenneth S. Latourette는 “영국은 15세기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들
에 의해 종교개혁을 위한 미개간의 토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국의 기독교는 많은 
부패와 타락을 안고 있었다”159)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종교개혁을 향한 인물들
156)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서울: 개혁주의 신학사, 2014), 167-168.
157)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The Westminster Directory), 정장복 역 (서
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7), 3.
158) 정장복, 예배학 개론, 129.
159)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A History of Christian), 윤두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vol 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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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기 시작했다. 1531년에 화형 당한 Thomas Bilney의 영향을 받은 Hugh Latimer 
역시 화형을 당했다. 그 후 일어난 사람이 William Tyndale(1494-1536)이다. 그는 성경
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다. 이 번역은 후에 흠정역에 큰 도움을 주
었고, 이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표준이 되었다. 틴데일은 루터의 ‘불공
정한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전용하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지지했다. 그 후 네덜
란드 지방에서 이설(異說)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사제직을 박탈당한 후 
1536년에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 시체는 화장되었다.160)
      이런 와중에 헨리 8세(Henry Ⅷ, 1491-1547)의 즉위로 정치, 종교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18세도 못되어 1509년에 왕위에 올랐다. 헨리 7세
는 헨리 8세를 죽은 형 Arthur의 아내였던 Catherine과 결혼하게 하였다. 이후 
Catherine과의 이혼과 Anne Boleyn과 비밀 결혼의 문제로 로마 교회와 갈등을 빚다가 
마침내 의회는 1534년 로마 교황에게 바치는 세금(Peter's Pence)을 금지시켰고, 1534년 
11월3일에 “왕이 ‘교회의 수장’(Supreme Head)이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다음 해 헨리는 자신이 영국교회의 최고 수장이라고 발표함으로 로마교회와 완전 
결별하게 되었다.161) 이후 헨리는 왕권이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함으로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군주가 되
었다. 이렇게 헨리 주도하에 들어간 영국 교회이지만 개신교가 지배적이 되리라는 것
은 의미하지 않는다. 강력한 헨리는 말년에 개신교 성향을 가진 크롬웰(Thomas 
Cromwell)을 감독 대리(vicar general)와 부섭정(vicegerent)로 세워 통치해 나갔다. 
     헨리 8세가 죽고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세이모어(Jane Seymour)에게서 낳은 
에드워드 6세(Edward Ⅵ, 1547-1553)가 9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강력한 개신교도였
다. 비록 연장자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지만 그가 통치하는 6년 반 동안은 개신교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새 왕정이 시작된 지 몇 주일 만에 교회 안의 성상들이 제거 
되었다. 1548년에 ‘성만찬 령’(on Order of Communion)이 발간되어 평신도들에게 성만
찬이 허용하도록 했다. 성만찬에 관한 논쟁과 미사가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루터와 루터주의 보다는 인문주의와 
160)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434.
161) Ibid., 347. 참고 /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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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교회에서 유래했다.162) 1549년에 ‘일치령’(an Act of Uniformity)을 통해 성직
자들에게 ‘공공 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를 쓰도록 했다. 이 기도서를 작성함
에 있어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크랜머(Thomas Cranmer, 1489년-1556년)가 주도 했는
데 더욱 쯔빙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함으로 개신교적인 경향을 띄었으나 가톨
릭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너무 개신교 성향이라고, 개신교 성향의 사람들은 로마의 
전통을 너무 많이 반영했다고 하여 환영을 받지 못해 1552년에 다시 새로운 ‘일치령’
을 제정하였고, 의회는 ‘공공 기도서’의 개정판인 에드워드 6세의 ‘제 2 기도서’(the 
Second Prayer Book)를 승인했다. 이것은 훨씬 더 개신교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제단’(the altar) 대신 ‘탁자’(a table)로, ‘사제’(the priest)를 ‘목사’(a 
minister)라고 한 것이다. 에드워드 재위 시절에 ‘공공기도서’를 성직회의가 아닌 의회
가 제정하여 국가에 공포했다는 것은 왕권이 교회보다 우월하다는 사실과 당시 유럽
과 기독교와 정치에 일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163)  
     에드워드 6세의 치하에서 일어난 개신교 성향의 개혁은 국민 대부분의 무관심과 
아직도 커다란 가톨릭 세력이 남아 있었다. 이 때 헨리 8세와 캐더린의 딸인 메리
(Mary, 1553-1558)의 등극은 ‘영국을 가톨릭의 우리로 다시 잡아넣으리라’는 이미 기결
된 결론을 가졌다.”164) 그녀는 개신교를 반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은 1553년 
에드워드 치하에서 제정된 종교에 관한 모든 법을 폐기하였고, 급기야 1554년에는 영
국에 대한 교황권을 회복시키면서 헨리 8세의 말년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참수형과 화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사실로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Bloody Mary'라고 불렀다. 그녀가 통치하는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이 때 마다 처형을 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래티머, 리들리, 크랜머 주교 등이 포함되
었다. 이러한 핍박을 피해 개신교 신자들, 영국교회를 청결케 하기 위해 일어나 많은 
청교도들은 유럽 대륙으로 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히려 유럽의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여 더욱 확실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 돌아 온 이후 그들은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메리는 자식이 없었고 매우 불행하게 죽었다. 
162)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442. 참조/ Richard Watson Dixon, History of the 
Church of England, vol.Ⅲ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885), 15-37.
163) Ibid., 443. 
164) Ibid.,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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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8세와 엔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Elizabeth, 1558-1603)가 계승했
다. 엘리자베스는 반세기동안 치리할 때 영국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로 기억한다. 그녀
는 권력과 인기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에 기민하였다. 그녀는 교회를 완전히 통제하
고 싶어 했고, 백성을 만족시킬 영국교회의 구조를 갖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가톨릭과 
개신교적인 요소를 다 포함시키도록 주선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무효화 한 로마 교회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큰 세력을 가진 가톨릭과 개신
교 사이에 타협점을 찾도록 하였다. 이것이 그 후 영국교회의 특징이 될 예정이었
다.165) 엘리자베스 타협의 양상은 1559년 4월 ‘수장령’의 법의 도움으로 교황의 권위
와 그에 대한 모든 헌납 및 상소를 금지시킴으로 로마 교황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
하였다. 의회는 ‘통일령’을 통과 시켜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친 ‘제 2 기도서’를 복구
하여 모든 성당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166)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에 교회는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을 만족시켰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종교개혁이 훨씬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청교도들과 극단에 가까운 독립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도 있었다. 1603년에 엘리자
베스 여왕이 자녀 없이 죽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다. 
     영국의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Mary Stuart)의 아들이요, 헨리 7세의 딸 
마가렛(Magaret)의 증손으로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6세(James Ⅵ)를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1603년에 즉위하게 하여 1625년까지 재위했다. 그는 장로교인으로 교육을 받았
으나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는 원칙하에 감독제를 지지함으로 교회에 대한 권한
을 갖기를 원했다. 1603년 영국으로 향하는 제임스에게 청교도들은 영국국교의 변화
를 원하는 ‘일천의 탄원’(Millenary Petition)을 냈다. 1604년 1월에 주교와 청교도들의 
회의를 통해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 시작되었다. 이 성경의 난외주는 강력한 칼빈주의, 
청교도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경은 1607년에 시작되어 1611년에 완성되어 
발간된 ‘흠정판’(the Authorized version)이다. 
      제임스 1세 통치 기간에 청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청교도들은 주일 오후 
‘강의’를 마련했고, 주일 성수를 강조했으며, 시편찬송을 사용했고, 성경읽기, 가정예
165)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448.
166) Ibid.,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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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건생활을 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세력이 확장되면서 제임스와 충돌했다. 그 이
유는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왕이 주일에 사교(社交)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제임스 통
치하에서 소수이긴 했으나 분리주의자와 독립주의자들은 계속 성장했다. 이들은 다양
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시대에 ‘탐구자’(Seekers)도 있었고, 영국 침례교(Baptists)
는 암스테르담에서 분리주의자 중심으로 생겨나 나타나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
임스 재위시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각 교파들은 융성한 종교생활을 했다.167) 
      1625년에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Charles Ⅰ, 1600-1649)가 영국과 스코
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즉위 하면서 “감독이 없이는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없다.”(There could be no true church without bishop.)고 하면서 절대 왕권과 감독제를 
강화했다.168) 하지만 당시 영국은 내란의 빌미가 되는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장관계는 여러 부류 곧 왕과 귀족들, 영국국교의 질서들, 가톨릭의 전통을 중시는 사
람들이 있었고, 이에 대항하는 의회, 자라나는 도시의 중산계층, 시골의 부유한 계층
과 대다수의 청교도들, 그리고 독립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과 같은 극단적 개신교도
들이 있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아는 찰스는 1629-1640년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
다. 
      찰스의 종교정책은 그의 유능한 친구인 윌리암 로드(William Laud, 1573-1645)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도움으로 제임스는 영국국교회를 더욱 강화하면서 반청교도 정
책을 폈다. 청교도들의 주일성수를 억제했으며, 일요일 운동과 오락을 장려하면서도 
그는 교회의 죄악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부패와 불경에 대해서도 싸웠다. 
그는 가톨릭과 청교도들에 대항하여 영국교회의 일치를 도모했다. 그는 반대자들을 
화형에는 처하지 않았지만 혹독한 처벌을 후원함으로 청교도들 사이에 미움을 샀고, 
찰스의 종교정책의 나쁜 점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169) 교회의 감독제를 옹호하면서 
청교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선호했던 제임스는 존 낙스의 예식서를 사용하고 있는 스
코틀랜드교회에 1636년 존 낙스의 예식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영국교회
의 기도서(Laud's Liturgy)를 사용하게 하면서 즉석기도와 장로 제도를 금지 하도록 무
167)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454-457.
168)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359
169)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A History of Christian), 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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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강요했다. 여기에 저항하는 계약군은 왕정의 군사를 물리치고 영국의 북단까
지 올라가게 되었다.170) 이에 스코틀랜드는 1637년에 마침내 에딘버러에서 폭동을 일
으켰다. 그리고 1638년 2월에 국왕의 절대적 통치를 반대하는 ‘국민계약'(National 
Covenant)을 맺고 교회의 자유를 선포했다.171) 찰스는 왕권신수설을 지지하면서 절대 
권력을 얻으려다 저항세력간의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내란을 가져와 처형되고 말았
다. 
 
  2.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예배모범의 작성과정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작성한 총회는 121명의 성직자와 30명의 의회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회는 교회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관할 하에 소집되었다.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연원이 되는 이 예배모범을 작성함에 있어서 한 사람을 제외 하면 모두 국교
회로부터 성직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여기에 웨스트민스터에 채류하고 있었던 
6인은 총회원은 아니었고, 스코틀랜드와 그 교회를 대표해서 잉글랜드 의회와 맺은 
동맹협정을 위해 파견된 대의원이었다. 이들은 국교도가 아닌 장로교도였다.172) 이렇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였다.
     전술했듯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이다. 그는 즉위하면서 절대왕권과 감독제를 강화하였다. 그
는 반 청교도 사상과 가톨릭을 참된 교회라고 믿지만 영국국교회가 로마보다 더욱 잘 
가톨릭의 신앙과 전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믿는 로드(Laud)를 교회 정책의 
자문으로 삼았다. 로드는 강력한 청교도의 도시인 런던의 주교를 거쳐 캔터베리 대주
교를 역임했다.173) 이러한 로드를 찰스 1 세가 기용하여 왕과 고위 성직자의 입장이 
반영된 예전서(일명 Laud's Liturgy)를 만들었다. 이 예전서를 1636년 12월에 왕실을 통
해 스코틀랜드에 공표했다. 1637년 에딘버러 세인트 자일교회(St. Gile's Edinburgh)에서 
170) 정장복, 예배학 사전, 709
171)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118.
172)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158. Rowland S. Ward는 총회원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성직자 121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이들 가운데 사망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임명받았다고 했
다. 잉글랜드 총회원 41명 전원에다 6명의 스코틀랜드 측 총회원과 기타 여러 총회원이 참석
했다고 설명했다.
173)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A History of Christian),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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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게디스(Jenny Geddes)라는 여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집어던짐으로 시작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638년에는 국민언약의 체결과 함께 알렉산더 핸더슨(Alexander 
Henderson)의 주재로 글래스고우(Glasgow) 총회가 성사되었다.174) 이 총회에서 감독제
를 폐지하고 장로 제도를 복원하고 왕의 예식서(Laud's Liturgy)를 거부하고 ‘공동 예배 
규범서'(The Book of Common Order)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찰스 왕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려고 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여기에 영국 내부에서도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개혁 세력인 의회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찰스는 1640년 10월에 의회를 소집할 수  
밖에 없었다. 의회는 개혁 세력인 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신앙
에 대한 부당한 억압,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사건,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핍박, 그
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음모와 계략에 대한 대책’ 등의 4개 항목을 결의했다. 이에 
찰스 1세는 의회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회를 해산해 버리고 의회 지도자들
을 탄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그 결과는 왕당파와 크롬웰
(Oliver Cromwell, 1599-1658)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충돌하여 1642년에 이른바 시민
전쟁으로 나타났다.175) 
     이 때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와 ‘신성한 동맹과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를 체결했다. 이 계약은 스코틀랜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을 보존하며, 영국과 
아일랜드의 신앙도 여기에 일치시키려 했으며, 천주교의 관습과 감독 제도를 박멸하
는 것이었다.176) 이 계약은 1643년에 의회에서 인준을 받음으로 의회파는 막강한 군사
력을 가지게 되어 왕당파를 쉽게 이겼다. 결국 찰스 1세는 1649년에 처형당하고 말았
다. 영국 의회는 1643년 ‘스코틀랜드와의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소를 웨스트민스터
로 하고 그 이름을 웨스트민스터 성 총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라 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코틀랜드와의 종교적인 문제는 바로 제
네바 개혁 사상을 그대로 이어온 존 낙스의 (예배)예전을 금지하고 로드 예전을 강요
174)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ure and 
Worship), 163.
175) 정장복, 예배사전, 708. 
176)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A History of Christian),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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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성 총회의 목적을 “예배의 정화(purification)이다. 그것은 국가
에서 정해 준 모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대로 따르는 예배이
어야 한다.”고 필립 나이(Philip Nye)가 웨스트민스터 성 총회 개회 예배 설교 시 그 목
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177)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배모범(Directory of Worship)이 우선적으로 다루어 졌다. 
그리고 교회정치(Form of Church Government)와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 그리고 
대소요리문답(Catechism)을 작성했다. 예배모범이 완성되기까지 70회가 넘는 회의가 있
었다. 청교도들 가운데 규범 없이 자유롭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예배서(service 
book)’을 만들지 않고 ‘예배모범’을 작성하게 되었다. 브라이언 채플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구상한 예전의 아름다움은 실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신념과 박해
를 통해서 성숙해진 개혁주의 사상으로 복음 이야기를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고 했
다.178) 이를 위해 엄격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마침내 1645년 1월에 의회의 인준을 받
게 되었다. 하지만 찰스 2세와 제임스 7세 때 시련이 있었고 한 때 이 예배모범이 금
지되기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이 예배모범으로 합법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예배모범은 로마 가톨릭과 영국국교회와는 전혀 다른 장로교 제도를 도입한 ‘스코
틀랜드 교회’의 터전을 되었고 세계의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예배 규범
의 모체로 삼았고 그 전통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179) 
제 3 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구성과 내용
  1.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구성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the Publick Worship of God Throughout 
the Three Kingdom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의 구성은 서문(The Preface)과 14개 
주제 그리고 부록(An Appendix) 등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성은 
177)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178. 정장복, 예배학 사
전, 709. 
178) 브라이언 채플,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Christ Centered Worship),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81.
179) 정장복, 예배학 사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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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180)
     * 서문
       The Preface. The Directory for the Publick Worship of God. 
     ① 공중 예배를 위한 회집과 그 태도에 대한 모범
        Of the Assembling of the Congregation, and their Behaviour in the 
        Publick Worship of God. 
     ② 성경 봉독에 대한 모범
        Of Publick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s.
     ③ 설교 전 공중 기도에 대함 모범
        Of Publick Prayer before the Sermon.
     ④ 설교에 대한 모범
        Of the Preaching of the Word.
     ⑤ 설교 후 기도에 대한 모범
        Of Prayer after Sermon.
     ⑥ 세례식 집례에 대한 모범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 And First, Of Baptism.
     ⑦ 성찬식 집례에 관한 모범
        Of the Celebration of the Communion, or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⑧ 주일 성수에 대함 모범
        Of the Sanctification of the Lord's Day.
     ⑨ 결혼식에 대한 모범
        Of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⑩ 병자 심방에 대한 모범
        Of the Visitation of the Sick.
     ⑪ 장례식에 대한 모범
180)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02. 영문 주제는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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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Burial of the Dead.
     ⑫ 공중 금식일에 대한 모범
        Of Publick Solemn Fasting.     
     ⑬ 공중 감사일에 대한 모범
        Of the Observation of Days of Publick Thanksgiving. 
     ⑭ 시편 찬송에 대한 모범
        Of Singing of Psalms.
     * 부록: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모범  
       An Appendix. Touching Days and Places for Publick Worship. 
  2.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내용181)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예배가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요강이라기보다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안내서에 가깝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이 바로 전체 분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기도에 대한 예배 모범의 지침과 병자 심
방에 대한 장문의 지침이다.182)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예배 순서는 1564년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기 시
작한 공동 예배 예식서와 유사하다. 공동 예배 예식서는 존 낙스의 예식서를 전신으
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도에 대한 자유재량을 허용하고, 성문화 된 성서일과(聖
書日課 Lectionary)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은 스코틀랜드 공동 예식서(1564)와 알렉산
더 핸더슨의 예식서(1641)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1645)의 예배순서(구성)이
다.183) 
181)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전문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  하려면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02-251.와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43-143.를 참조 
182)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06. 
 183) Ibid.,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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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스코틀랜드, 핸더슨,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순서    
     위의 표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순서가 아니라 구성 요소이다. 편의상 다
른 예식서 순서와 맞춰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개의 예배 순서를 비교해 보
면 우선 핸더슨의 것과 예배모범이 제시한 순서는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예
배모범과 공동 예배 예식서와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제부터 예배모범을 구성하
는 각 주제별의 내용 중 공중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중 예배를 위한 회집과 그 태도에 대한 모범
     당시 교회 출석은 강제적이었고, 외풍이 심해 추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184) 예배 
직전의 태도는 공손하고 엄숙하며 정숙한 태도로 예배당에 들어서야 하고, 특정 장소
를 향해 절하거나185) 서로 인사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 회중이 다 모이면 인도자는 
184)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17. 
스코틀랜드 공동예식서 알렉산더 핸더슨의 예식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성경 강해
(종소리와 함께 예배로 부름) 인도자가 예배로 부름
고백기도 부름에 응답하는 기도 부름에 응답하는 기도
구약성경봉독, 신약성경봉독 구약성경봉독, 신약성경봉독
시편 찬송 시편 찬송 시편 찬송
간구 기도 고백 및 중보 기도 고백 및 중보 기도
시편 찬송
말씀을 받기 위한 기도
설교 설교 설교
중보 기도 감사 및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감사 및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 앞 순서에서 미리  할 수 있음 주기도문 권장
사도신경 (사도신경)
시편 찬송 시편 찬송 시편 찬송
축도 축도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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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장엄한 예배로 그들을 부른 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
한다.186) 예배가 시작 된 후에는 예배자는 예배에 집중하여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나 다
른 사람의 예배를 훼방하는 품위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로 예배
에 늦었을 때 개인 기도를 하지 말고 바로 예식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예배하고자 하는 회중이 지금까지 가톨릭의 성상숭배 사상을 배격하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함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개혁교회 안에서 어떤 형상에 절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배자
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배의 가벼움보다는 경건성과 엄숙함
이 특징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따르는 것이 장로교 예배가 아닐까 생각된다. 
예배는 결코 가벼워서는 되지 않음을 배울 수 있다.
     나. 성경 봉독에 대한 모범
     설교를 위한 성경 봉독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읽어야 할 독립된 예배의 한 부
분으로써, 자국어로 읽어야 하며,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방도로써의 성경봉독이다. 분
량은 목사의 제량이지만 성경은 정경인 66권의 신․구약이어야 한다. “보통 신․구약 어
디든지 한 주일에 봉독이 끝난 다음 부분부터 다음 주일에 이어서 시작한다.”는 것은 
정경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봉독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187) 성경봉독 후 해석이 필
요하면 예배 시간을 참고하여 장 전체 또는 시편이 끝난 후에 강해하도록 하여 봉독
과 강해가 뒤섞이지 않도록 구분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고 있다.
     성경봉독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를 위한 본문만 봉독하는 
경우가 더 많다. 성공회교회188)의 주보를 보면, The First Reading(Wisdom of Solomon 
3:1-9), Psalm 24, The second Reading(Revelation 21:1-6a), The Gospel(John 11:32-44) 등 
185) 자세한 설명은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15-216. 참조. 
186) 기도 내용은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43-44. 참조
187)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19.
188) Trinity Episcopal Church, 1734 Huntington Turnpike, Trumbull, CT. 06611, November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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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성경봉독은 두 번이 있고, 시편과 복음서를 봉독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분명하게 성경봉독을 주장하고 있는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되
거나 사라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었기 때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 설교 전의 공중 기도에 대한 모범
     예배모범에서 25%를 웃도는 기도에 관한 권고 가운데서 절반은 설교 전 기도이
다. 이것은 예배 모범이 기도에 대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권고 하고 있다는 의미이
다.189) 말씀을 봉독한 후, 시편을 찬송 후 설교를 할 목사는 자신과 청중의 마음의 죄
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어
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이 없도록 함이다.190) 웨스트민스터 신
앙고백서에서 “감사를 포함하는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빌 4:6).” “소리를 내서 기
도할 때는 다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합당한 모든 것
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191) 
     주일 예배 시 공중 기도를 목회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회중의 예배 참여라는 
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설교 전의 기도는 목회자
가 해야 할 부분이다. 성도 중 한 명이 공중 기도를 한다면 그 대안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회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 전에 참회를 위한 기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라. 설교에 대한 모범
     예배모범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모범은 설교의 중요성을 말해 준
다. 총회에서 일부가 설교에 대한 모범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반 딕스 
호른은 “설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잘못된 설교가 상당히 흔하므로 설교에 대한 
일부 모범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92) 청교도의 진정한 힘은 성경적이면서도 
189) Ibid., 221.
190) 기도 주제는 앞의 책 221페이지를 참조. 기도 내용은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
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46-50 페이지 참조.
191) 이형기,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출판사, 1996), 227.
192)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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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에 있었다. 영국국교회 설교자들은 출판된 설교집
을 읽는 것에 만족했다. 이러한 이들에게 청교도들은 ‘짖지 못하는 개’로 칭하였다. 청
교도들의 설교자들은 본문을 분석한 후 삶에 적용되는 설교를 한 시간 혹은 그 이상 
되는 시간으로 지속되었다. 설교는 예배의 주요부분을 이루었다.193) 이러한 설교관이 
고스란히 예배모범에 반영되었다.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의 
글에 의하면 “당시 설교는 주해, 교리도출, 적용이라는 삼단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반
면에 예배모범은 설교와 관련해서 목사는 엄숙한 예배를 위하여 영적 자질, 은사 개
발의 중요성, 개인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94) 
      설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 사역에 있어 가장 위대하
고 탁월한 일에 해당한다. 설교자는 수줍어할 필요가 없으면 오직 자신과 청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하도록 한다. 설교의 주제는 성경의 본문에서 채택하고, 본문에 
대한 개요는 간단하고 명백하게 하고, 본문에서 교리의 근거와 주요한 핵심을 지적하
도록 한다. 본문에서 교리를 주장할 때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한다. 둘째, 
진리는 본문 안에 기초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회중의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교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화는 회중들의 마음에 영적인 즐거움으로 진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가벼운 것으로 한다. 거짓 교리를 반박할 때 “옛 이단을 무덤에서 
꺼내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견해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의무
에 대해 가르칠 때는 실천할 방도도 아울러 알려준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설교자는 “당사자가 불안한 마음과 곤고한 심령 가운데 이
의를 제기하며 내 놓을 반대 의견에 대해서 사려 깊게 대답해 주도록 한다.” 설교자
는 보는 이에 따라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비춰진다. 모범서는 이어서 설교자의 
자세에 대하여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95) 첫째,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둘째, 분명하게 하여 누구나 이해하게 하라. 셋째, 자신의 유
익과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회중의 구원, 회심, 교훈을 믿음의 눈으로 바
Worship), 226.
193)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213.
194)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26-227.
195) 구체적인 내용은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55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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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라. 넷째, 지혜롭게 모든 교리와 권면, 질책의 말을 사용하여 전하라. 다섯째, 엄
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여섯째, 애정을 가지고 일하라. 일곱째,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게 하되 설교자는 회중들 앞에서 모
범이 되어야 한다.  
     “설교는 정죄에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써 청교도 예배의 
절정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었다.”196) 한국장
로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설교 중심일 것이다. 예배 시간, 예
배당의 형태에 나타난 강단의 위치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말로 선포되는 설교보
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배모범에서 지적한 대로 설교자는 회중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 M. 바운즈는 “설교는 영적 생명을 심고 기르기 위해 하나
님이 정하신 위대한 제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는 십자가에 목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온다.”고 했다.197) 설
교의 능력은 삶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 설교 후의 기도에 대한 모범
     설교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198)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축복에 감사한다. 둘째,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한다. 셋째, 종말
을 예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구주의 공로와 중보로 
말미암아 받아주시도록 기도한다. 예배 모범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
할 것을 권면한다. 기도하는 방법은 목사의 자유이지만 행사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
해야 한다. 목사는 엄숙한 축도로 회중들을 세상으로 내 보낸다. 당시에는 축도를 기
도가 아닌 축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목사들은 보통 “너희와 함께 있을지
어다.”라고 축도했다. 그럼에도 다른 개혁주의 교회들은 보통 예배에서도 “우리와 함
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 했다.199)
196) Horton Davis, 미국 청교도 예배 (서울: CLC, 2014), 115.  
197) Edward M. Bounds, 기도 (Prayer), 김원주 역 (경기: 크리스챤다이제스트,2001), 22. 
198)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22.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56페이지 
참조.
199)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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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전후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시작하고 마침에 있어서 기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써 감사와 복음 전파의 사명과 종말을 에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든 기도로 열고 닫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바. 세례식 집례에 대한 모범
     세례식 집례에 대한 모범은 기독교 국가임이 전제되고, 유아 세례를 기준으로 
삼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생후 두 번째 맞는 주일에 유아 세례를 공개적으로 행했다. 
반면에 잉글랜드에서는 산파가 아이를 데려 와 사적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예배 모
범에서는 스코틀랜드 측의 입장을 따라 세례는 공적인 예배 때 공개적으로 집행하
고200) 설교 후에 아이의 아버지가 안고 나와 회중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에
서 평신도가 아닌 목사가 행한다.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다.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은혜 언약상의 
성례가 되었고, 신약의 성례 또한 두 가지로 세례와 성찬이다. 이 성례들은 구약의 할
례와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이다.201) 세례는 은혜언약
의 인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범서에 소개된 제정사는 세례 성례전의 본질, 유용성, 목적을 간단히 언급한 
뒤 약간의 훈계를 한다.202) 이러한 훈계는 목사의 재량건과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한
다. 목사는 부모에게 “의무를 이행 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받아내라고 요구한다. 그
러고 난 다음 목사는 아이의 이름을 물은 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성
부와 성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물세례를 준다. 세례를 행
할 때 다른 의식을 추가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흘리는 방법은 합법적
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32조에서도 “수세자에게 침례 할 필요가 없다.”
고 했다.203) 세례 후 목사는 감사 기도를 한다. 유아 세례를 강조한 이유는 당시 국가
Worship), 225.
200)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29.
201)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181-182.
202) 그 내용은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58-59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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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
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중생과 사죄를 표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면
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세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 
     사. 성찬식 집례에 대한 모범
     예배모법은 주님의 만찬인 성찬식을 보통 오전 예배 설교 후에 ‘자주’ 행할 것을 
권고한다. 횟수는 교회 당회에서 성도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1556년 판 존 낙
스 예전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행하거나 회중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한도 안에서 가능
한 한 자주 행한다.”고 했으나 1560년 판 제 1 치리서에서는 “1 년에 네 번(부활절은 
반드시 행하고, 3, 5, 9, 12월)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1640년대 독
립파의 관행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었고, 잉글랜드는 공동 기도서(1559)와 교회 
헌법(1603)에서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204) 이렇게 서로 다른 
횟수였기에 ‘자주’ 행할 것을 권고했다. 성찬을 받는 방식도 논쟁거리였다. 스코틀랜드 
교인들은 교회 앞에 기다란 성찬대를 놓고 그 주위로 둘러앉았다. 잉글랜드 교인들은 
대개 본당 좌석에 앉아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이들의 논쟁에서 양보가 
없자 예배 모범에서는 결국 양측 방식을 수용하여 “회중석에 둘러앉거나 성찬대에 앉
아서”라고 했다.205) 목사는 권면과 경고, 초대의 말씀이 끝나면 떡과 포도주에 대하여 
사례하고 제정사와 기도를 한 후에 떡과 포도주 나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과 한 축이 되는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예전이다. 그럼에도 
성찬예식의 중요성에 비해 그 횟수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예배 모범에서는 자주 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주 성찬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온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아. 시편 찬송에 대한 모범
      < 표 3 >에서 보았듯이 스코틀랜드 예배 예식서, 알렉산더 핸더슨의 예식서 그





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공중 예배의 순서 가운데 찬송은 오직 시편 찬송이
다. 구약 시대에 찬송도 시편이었다. 이 외에 널리 사용된 노래가 없었음으로 공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에서 시편 찬송은 보편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목소리는 곡조에 
맞추어 엄숙하게 내도록 한다.”는 것은 예배에서 찬송은 개인의 감정으로 부르는 것
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회중의 일원으로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공통된 신앙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불러야 하기에 엄숙함으로 찬송을 불러야 한다. 예
배모범에 시편 찬송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편 150편만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1562년에 발행되어 잉글랜드교회에서 사용해 왔
던 스턴홀드 & 홉킨스(Sternhold & Hopkins Psalter)에는 성경 시편에 속해 있지 않은 
20여 편의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다. 1647년 8월에 공표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 범
령에 시편 외에 다른 정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번역한 찬송가는 받아들인 것에서
도 시편 150편만 찬송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206) 
     시편 찬송의 보편화 선구자는 칼빈이다. 그가 1539년에 시편집 초판을 출간했다. 
여기에는 19편의 시편찬송과 3개의 일반 찬송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칼빈은 예
배 시 시편찬송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교회에 시편찬송보다 
18-19세기 일반 찬송이 들어왔다.207) 그래서 시편찬송은 아직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 더더욱 보편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아름다운 많은 시편가사들
을 통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작곡된다면 예배가 더욱 풍성 해 질 것이다. 여기에 16
세기 제네바 시편의 전통도 권장할만한 일이다. 
  3.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내용 정리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작성하는 총회원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기본전제
는 언약적 이해이다. 예배모범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
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중보를 
힘입어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서는 특별한 방편이
206)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45.
207) 황대우, “시편찬송을 불러야 개혁교회인가?” 개혁정론, 2016년 5월 23일. Online:  
http://reformedjr.com/board0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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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8) 예배의 구성 요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
여’ 설명하고 있다.209) 예배의 정규적인 요소로는 기도, 성경봉독, 말씀 전파, 찬송, 성
례식의 집례가 있다. 비정규적인 구성 요소는 금식 및 특별 감사 등이 있다. 여기에 
예배모범에서는 결혼과 병자 심방에 대한 모범을 추가하여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했
다.
     헌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찬식을 마무리 하면서 가난한 자
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에 대한 모범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구제헌금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으나, 1648년에 예배 중에 구제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법
령을 공표했다.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권
고한다. 초기 위대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영국국교회의 2시간의 예배는 길다고 보면서 90분의 예배가 적당하며, 그 중에 1 시
간은 설교에 할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후기 청교도들은 예배 시간
이 150분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성경봉독 후 성경 강해를 20-30분 했고, 예배 후반
부에 설교를 1시간 할애했기 때문이다.210)
  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특징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작성함에 있어서 거룩함과 경건 그리고 엄숙함을 가
지고 매우 신중하게 했다는 것을 선택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
배모범에 나타난 예배 구성요소의 특징과 각 구성 요소가 지닌 실천 제안에 담긴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예배구성 요소의 특징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인간과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엄숙하고 정숙한 태도”로 예배당에 들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장엄
한 예배”에 임한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
208)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05
209) 이형기, 신앙고백서, 276-278.
210)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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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임으로 거룩해야 한다. 성경봉독은 “하나님의 공중 예배의 일부분”이나 현재 한국장
로교회에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감사를 포함해야 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과 위엄”을 인정하고 “죄를 완전히 자백” 한 후에 거룩한 표정으로 주님
의 이름을 부르며 한다.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
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에 속한다. 설교 중심의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을 장점과 강
점이지만 개선점을 개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다. 설교 후 기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이다. 구원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영광
된 복음의 빛과 자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삶의 현장에 내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설교의 주제에 적합한 제목의 기도와 “종말론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며,  “엄숙한 축
도”로 마친다. 
     나. 각 구성 요소가 지닌 실천 제안에 담긴 특징
     예배 모범의 예배 구성에 있어서 눈에 띄는 특징은 ‘엄숙함’이다.211) 성경적인 
표현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숙함이 청교도들에게 분명했다. 청
교도들은 “성공회의 제복을 없애고 검정 제네바 가운과 흰 띠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가장 알맞은 ‘엄숙한’ 복장이라 여겼기 때문이
다.”212)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으로 작성된 예배모범에 그대로 나타났
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났다. 청교도 
예배는 비예전적 성격의 예배이기에 형식의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엄숙함”을 매우 강
조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큰 영향을 받은 한국 장로교회도 이 엄숙함이 흐르는 
예배구성의 예배 전통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예배모범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⑴ 장로교도와 청교도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낙스와 몇 사람이 기초한 신앙고백을 채택하면
211)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51.
212)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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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전히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후213) 장로교회로 출발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
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예배 규범’을 기초한 예배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확산하고자 했다. 그런데 찰스 1세가 ‘로드 예전’을 스코틀
랜드에 강요하자 반발하였다. 이러한 신앙이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일치하였다. 기회가 
왔다. 1642년 8월에 발발한 잉글랜드 내전이다. 크롬웰이 주도한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청했다. 이 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교회, 아일랜드 교회와 더불어 교회의 일
치를 꾀하고자 ‘엄숙한 동맹’을 제안하여 그 해 9월에 잉글랜드 하원은 받아 들였고, 
스코틀랜드는 군사 원조를 해 의화파가 왕당파를 이겨 마침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성되게 되었고,214) ‘예배 모범’으로 결실했다. 
      ⑵ 일반 예식서가 아니라 예배 규범의 원리이다.
     종교개혁은 예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예배는 예식서를 통해서 고위 성
직자들만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토마스 래쉬만은 “일반 예식서가 아니면 예배나 하
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일반 예식서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라
고 했다.215) 그러나 예배모범은 일반 예식서와 달리 예배 순서의 정화, 예배의 단일성 
그리고 행정을 지도하는 일반 규범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제정 목적과 기준은 철저하게 성문화된 형식의 예전과 누구든지 ‘자유재
량으로 드릴 수 있는’ 형식의 예배 사이 그 어디에서 접점을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스티브 마셜은 말했다.216) 지금까지의 예배서나 공동 기도서 등은 그 규칙 안에서 진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제시한 예배의 규범의 원리를 따라 
‘자유재량’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배모범은 기도문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공중 예배의 다른 부분들을 모두에게 알리며, 목사들은 규범과 
기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도하고 필요하면 도움이나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213)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vol 2, 404.
214)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166.
215)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40.
216)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Scripture and 
Worship), 172. 스티브 마셜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초안 작성을 담당한 위원회에서 의장이
었으며, 1644년 5월 24일 예배 모범의 필요성과 초안 작성 위원회가 설정한 제정 기준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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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예배 규범의 원리를 제시했다. 
     여기서 장로교 예배의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예배에 성경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의식과 전통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었다. 규정된 기도문이 아니라 자유기도 또는 즉석기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 
자유기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리고 규범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
에 따라 수세기 예배 전통인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하였고, 성찬을 받기 위해 무
릎을 꿇는 것과 세례 때 십자가 기호를 배제하였으며, 사제들의 옷을 배제하고 청교
도 목사는 수수한 제네바식 가운과 흰 넥 밴드를 즐겨 착용하게 되었다.217)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성경이라는 기준을 따름으로 자유로운 형식의 기도와 예배가 되었으나 오
히려 성경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엄숙함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⑶ 예전적으로 칼빈주의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배 모범은 낙스 예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와 함께 영국의 
청교도들의 개혁 신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낙스는 루터주의나 쯔빙글리주의보다는 
칼빈주의에 가까웠다.218) 칼빈은 1540년 첫 예배서를 발간하였는데 부쳐(Martin 
Bucher)의 예배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부쳐는 루터와 쯔빙글리의 예배 의식을 
종합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칼빈은 자신의 주장을 가미하였다.219) 칼빈은 예배가 성
경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루터와 차별된다. 루
터는 성경이 명백히 말하지 않아 임의로 할 수 있는 곧 아디아포라( ἀδιάφορα)의 입
장을 취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서 명령 받지 않은 것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는 디아포라(διάφ-ορα)의 입장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220) 또한 칼빈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자의 덕성이 함양하는 것이어야 하며, 예배는 단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에 사람을 행해서나 위해서 칭송이나 선물을 주거나 박수를 치지 말 것이라고 했다. 
217) Horton Davis, 미국 청교도 예배, 74-76.
218)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Ⅱ (A History of Christian), 404.
219) 정장복, 예배학 개론, 127.
220)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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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는 가능한 한 예화를 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221) 
      존 낙스는 영국국교회 예식서 사용에 반대하다 제네바로 1556년에 망명하여 영
어 회중을 위한 목회자로 사역을 했다. 이 때 회중을 위한 예배의 형태에 칼빈의 예
배 순서를 도입했다. 그 후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칼빈의 예식서에 ‘예배의 말씀’ 대신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점과 기도에 있어서 ‘경외와 감사’를 더 참가 하도록 한 
것 등 약간의 수정한 예식서를 내어 놓았고, 이 예식서가 80년간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 속에 정착되었다.222) 
     예배모범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설교 중심의 예배로 순수하게 성경 
말씀의 선포와 해석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말씀과 기도와 시편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223) 칼빈은 설교에서 예화를 들지 말 것을 주장했고 들더라도 성경 안에 있는 것
을 들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개혁의 기본 정신에 충실했다
는 점이다. 이에 맥스웰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양극단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한 마틴 
부처와 존 칼빈 그리고 존 낙스의 예배는 ‘정신적으로는 복음적이며, 형식적으로 가톨
릭적인 이 예배는 개혁교회의 예배와 로마교회의 중세적 의식 중심의 예배에 가교적 
성격을 띤 예배’라고 평가했다.224)
      ⑷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타협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이다.
     청교도, 장로교, 독립주의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원들 등 다양한 위원들인 121
명의 성직자와 30명의 의회원으로 총회는 구성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타협으로 예배 모범을 작성했다는 점이다.225) 이
것은 ‘신성한 동맹과 서약’(Solemn League and Covenant) 아래 맹세한 예배의 일치를 
위한 노력의 공적인 증거로 제공한 것이다.226) 앞으로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일치성
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221)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98.
222) 정장복, 예배학 개론, 129.
223) 정장복, 예배학 사전, 718.
224)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98 
225) Ibid., 40.
226)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The Westminster Director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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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⑸ 비평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언어적 표현의 특징이 ‘엄숙함’이었다. 성경이 기준의 
칼이 되기 때문에 엄숙함으로 특징 지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엄숙
함이 한국적 상황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의 엄숙함이 연상된다. 실제로 한국 장로
교 예배의 모습이 1980년대 초까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예배 분위기의 엄숙함이었
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칼빈과 존낙스의 신학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
지만 독립교단과 예배의 일치를 위해 이들과 타협함으로 얻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
터 예배모범이 독창성이 부족했다는 의미이며, 장로교만의 예배전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른 교단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한 것이나 독립교회파와 영국국교회가 이 예배모범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
은227) 예배의 보편성과 일치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불 수 있다. 또한 말씀을 지나치
게 강조하면서 매 예배 시 신구약을 한 장씩 읽도록 하였지만 7년 후에 스코틀랜드교
회는 이것을 금하도록 한 것을 보면 당시 현실성의 결여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보
았듯이 칼빈이나 낙스 등은 예배서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예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자유 기도처럼 자유로운 영적 예배를 위해 예배서 대신 예배모범만을 제정하게 되었
다. 로마 가톨릭이 가진 예전서나 공동 기도서 등에 대한 반발로 보여 지지만 곧 예
배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정현은 웨스트민스 예배모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 ①
과거 1500년 여년의 예배와 예전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 ②말씀의 예전을 강조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찬의 예전이 소홀하게 한 점 ③악기 사용을 금한 점 ④상징물을 
과다하게 부정하여 예배당을 단순한 집회 장소로만 이해 하게한 점 ⑤예배를 목사가 
주관함으로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적은 점 ⑥찬송을 시편만으로 제한 것은 나라와 민
족들의 문화적인 것을 고려치 못한 점 ⑦장례와 결혼예식에 관한 비판적으로 보았다
는 점 등이다.228) 이러한 일련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점들이 21세기 한국장로교교회가 
예배 갱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완 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思料)된다. 
   
227) Ibid., 19.
228)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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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신학적 이해
     전술한 바와 같이 예배모범은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혁교회와 청교도들
의 신앙이 반영되어 작성되었다. 이 예배모범에 나타난 신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개혁주의와 장로교 예배의 역사적 흐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과 능력 그리고 이에 반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연약한 인간과의 만남이다.229)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왕권, 신성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제3장(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3장(하나
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4장(창조에 관하여) 그리고 제5장(섭리에 관하여)에 걸
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230) 이어서 연약한 인간과 구원에 관한 고
백을 하고 있다. 예배모범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회중의 경건한 태도이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하나님의 위
대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과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성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 사상은 지금
도 필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소속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예배모범에도 잘 나
타나고 있다.231)
     나. 성경에 대한 강조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와 국가에서 지배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하나님에 관한 그의 원칙은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금하신다.”
는 것이다.232) 이러한 개혁교회의 전통이 예배 모범에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성경 봉
229) 정장복, 예배학 사전, 38. 참고/Stanley Niebruegge, "A Reformed Theology of 
Worship", in The Complete Library of Christian Worship, vol. 2, ed. Robert E. Webber (Nashville: 
Star Song Publishing Group, 1994), 288.
230) 이형기, 신앙고백서, 247-253.
231) 세계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 총회헌법, 예배 모범 참조.   
232)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 김상구 역, 
(서울: CLC, 20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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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에 대한 모범과 12%의 분량인 설교에 대한 모범이 그 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聽從)함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신학의 중심이 되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나타난 주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
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을 탄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언급하고 언약의 헌신 등이다.233)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하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대한 청종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의 말씀이다. 언약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칼빈의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교리이다. 선택은 예정론의 한 부분으로 유기와 병행한다.234) 무조건적 선택
은 인간들의 어떤 공로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택하여 그들
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사라.”고 명
령하셨다(창12 :1). 이어서 2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처럼 성경의 언약
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언약에 의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 다
른 예는 구약의 성례 곧 할례와 유월절이다.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은혜 언약
상의 성례가 되었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특별한 은혜언약이다. 이처럼 신
약의 성례도 두 가지로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인침으로, 성만찬은 은
혜의 식탁에 동참함으로 은혜언약을 타나내는 표징이다. 이러한 은혜 언약을 맺은 백
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예배모범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상이 녹아져 있다. 홀톤 데이비스는 “청교도 예배 
신학은 학술적으로 스콜라 철학적 칼빈주의 또는 성약설(Federal) 또는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했다.235) 
233)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54.
234) Louis Berkhof, 조직신학 상, 316.
235)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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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건주의 신앙
     예배모범을 읽으면서 첫 인상이 ‘엄숙함’이었다. 이 엄숙함이 뒤에는 거룩함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었다. 예배모범 안에는 경건주의 예배관
이 베여 있다. 이것은 청교도 신앙(Puritanism)의 유산이다. 청교도 예배의 특징은 성경
적 근거를 예증하여 예배를 혁신하는데 있었다.236) 청교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특별 섭
리에 대한 강한 신념은 예정과 상관관계가 있다. 국가, 교회, 가정 그리고 개인 생활
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다. 그
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기록된 말씀을 더 잘 이해시켜 주는 제 2의 성경이 
되었다.237)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 예배와 삶에서 경건주의와 엄숙함을 강조하
게 되었다. 이러한 경건이나 엄숙함이 예배모범에 고스란히 드러남을 ‘예배모범의 특
징’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6. 17, 18세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실천
     가.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실천
     스코틀랜드의 도움으로 잉글랜드 의회파는 왕당파에 대하여 승리한 후 1644년 1
월 기점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활동하기 시작하여 예배모범이 1644년 11월20일에 
완성되어 승인받았다. 그 후 1645년 1월 3일에 잉글랜드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스코
틀랜드교회는 새 예배모범에 대하여 몇 가지 요구를 했다. 이것을 잉글랜드가 수용하
여 개정작업을 거쳐 1645년 3월 18일 예배모범이 런던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가 조례로 시행하기로 1645년 4월 17일에 결정함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공동 기도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영국 장로교회는 1660년 왕정복고와 함께 왕위에 오른 찰스 2세에 의한 1662년 
5월 19일에 공표된 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 시의회령으로 인해 큰 박해를 받았
다. 그 결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예배모범이 지닌 법적효력은 사라지고 말았다.238) 
통일령239) 시행으로 잉글랜드 성직자 20% 인 약 2천 명 가량이 사임하거나 충성서
236)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32.
237) Ibid., 51.
238) Ibid.,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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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40)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면직되는 ‘대 퇴출’(the Great Ejection)로 이어졌다. 그러다
가 1668년 명예혁명으로 찰스 2세는 축출되었고, 그 후 왕위를 계승한 메리에 의해 
1969년 발표된 관용령(Toleration Act)241)으로 장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나 
교세는 급격히 위축되었다.242) 
     1690년대에 이르러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잉글랜드의 비국교도파 중심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 예배모범을 “단순하고, 진지하며, 꾸밈없는 성경적 
예배 형식을 회복하기 위한 열쇠”로 인식했다.243)
     나.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실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칼빈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존 낙스에 의해 시작되었
다. 개혁교회의 터 위에 장로교회를 굳건히 해 오던 스코틀랜드는 1643년 웨스트민스
터 총회가 시작 될 무렵 웨스트민스터 총회원은 아니었지만 스코틀랜드와 그 교회를 
대표해서 6인이 잉글랜드 의회와 맺은 동맹협정244)을 위해 파견된 대의원으로 참석했
다. 이들의 임무는 1643년에 맺어진 ‘엄숙동맹’(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통해 
합의한 정신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이들은 장로교도였으며, 장로제의 이해가 높
은 사람들이었다.245) 이들의 참석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가 가지고 있었던 ‘낙스 예전’과 매우 비슷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한 사람
인 로버트 베일리를 스코틀랜드 총회에 보고를 했다. 이 보고를 듣고 새 예배모범을 
239)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169. 통일령은 영국교회는 장로정치가 아니라 감
독 정치로 회귀하는데, 모든 목사가 3개월 이내로 영국교회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칙령이다. 5마일 령은 통일령에 반대한 목사를 전임지와 도시로부터 5마일 
이내에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청교도 목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었다. 시의회령은 국교 신자
가 비국교로 신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240) 충성서약에는 잉글랜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공동 기도서, 성례식 집례, 기타 예전 
및 예식에 담겨 있고 지시된 모든 지침 하나하나를 허위 없이 받아들이고 인종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241) 관용령은 비국교도들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2) http://mission-school.tistory.com/2649, 미션스쿨, 신학과 교회사, 장로교회사, “영국의 
교회 개혁”.      
243)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170.
244)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함께 ‘신성 동맹 계약’을 맺고 스코틀랜드에 장로
교 신앙을 보존하고,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개혁할 것을 약속한 협정이었다.
245) Ibid.,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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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 2월 3일에 특정 조건부로 수용했고 사흘 후 의회 또한 같은 조건으로 새 예배
모범을 비준했다.246)  
     왕정복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찰스 2세는 1662년 5월 19일에 공표된 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을 공표함으로 ‘국가 계약’과 ‘신성동맹과 계약’을 무효화 하고 장로
교회를 탄압하였다. 이 때 왕권신수설을 부인한 계약파(Covenanters)는 “왕은 백성에게 
제한된 충성만을 요구할 수 있고, 백성이 왕과 맺은 계약을 어길 때 벌을 받는 것처
럼 국왕도 계약을 어길 때 백성에 의하여 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맞섰다. 1685년 
찰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제임스 2세가 등극했다. 그는 아예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로마 가톨릭으로 돌이키고자 했다. 결국 그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났
다. 그가 축출된 후 그의 딸 메리가 화란에서 귀국하여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
었다. 그녀는 오렌지의 윌리암 공과 결혼하여 상당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
는 종교 관용령을 선포하여 청교도와 장로교도들의 살육의 시기를 종식시키고 1653년 
이후 폐지되었던 장로교 총회를 1690년에 다시 열수 있게 되었다.247)
     1710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의회를 통합하게 됨으로 한 왕실, 한 의회가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잉글랜드는 성공회를,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각각 유지하
였다. 두 의회의 통합을 추진한 사람은 윌리암 카스테어스 목사이다.1712년에 지역 시
찰회나 대지주가 지역교회의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의회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로 인해 1733년 에벤에셀 어스킨 목사가 평신도 목사 임명권을 반대하자 노
회에서 제명당하고 총회에서 면직 당했다. 결국 그와 동료들은 스코틀랜드장로교회를 
떠나 자유교회 전신인 분리교회(Secession Church)를 창립했다. 1747년에 분리교회는 
기존의 장로교회가 참교회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서약파와 반서 논쟁을 하다 분리
되었다. 또 175년 토마스 길레스피 목사도 평신도 목사 임명권을 거부하다 총회에서 
면직되었고, 1761년 동료들과 함께 구원교회(Relief Church)를 조직했다. 
246) Richard A. Muller,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166-168. 로버트 베
일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스코틀랜드 대의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1654년 1월 23
일 스코틀랜드 총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드 예전 전체를 폐지함. 주교제 대신 스
코틀랜드 교회의 장로제의 승인, 잉글랜드 하원의 승인을 이미 받은 대로 스코틀랜드, 아일랜
드 잉글랜드에서는 이전의 예전 절차를 예배 모범으로 대체해야 한다. 




     다. 아일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실천
     아일랜드는 처음 패트릭에 의해 복음화 되어 켈틱교회(Celtic Church)라 불려졌
다. 1170년 로마천주교회 영향권 아래 들어가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종교 개혁 
때 헨리 8세가 수장령을 선포하여 영국교회의 교권을 장악하자 아일랜드는 반대하였
다. 제임스 1세 때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고, 이 때 프란시스 베이컨의 조언에 따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접경의 청교도
들이 이곳에 이주되면서 북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화 된다. 열렬한 로마교회의 신자들
이었던 원주민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인의 유입에 분개하였고 1641년에 폭동을 일으
켜 장로교도들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아일랜드 계
통의 장로교회가 이곳 아일랜드에서 1642년 최초의 노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1660년
에는 10만 명의 신자와 80여개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후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박해 가운데서도 꾸준히 성장하였고, 1683년에는 미국에 이민을 간 스코틀랜드. 아일
랜드 계통의 이주민들을 위해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란시스 매케미를 
파송하였다.248)    
     라.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실천
     신대륙에 정착한 장로교는 2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 첫째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청교도 장로파 계열)들이 미국으로 이민하여 들어온 경로이고, 둘째는 18세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대 이민 때 들어온 경로이다. 찰스1세 때 켄터베리 대주교였
던 윌리엄 로드(William Laud)는 잉글랜드국교회를 로마 가톨릭화 하려고 청교도를 핍
박하였다. 청교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이중처벌이 없는 뉴잉글
랜드 곧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 6 개주 지역
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평신도 청교도들도 목회자의 뒤를 따라 이민에 합류했다. 
이들의 이민의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경제적 동기가 신앙적 동기들보다 우위를 차지하
지 않았다.249) 성경의 지시에 따라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248) 미션스쿨, 신학과 교회사, 장로교회사, “아일랜드의 교회 개혁”, Online: 
http://mission-school.tistory.com/2649. 
249)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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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1세의 핍박으로 인해 교회와 세상의 이중 처벌이 없는 뉴잉글랜드 광야에서 하
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기 위해 잉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
었다.250) 
      이들은 미국 장로교회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이들은 신대륙에 
이주하여 ‘예배서’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 대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기초로 하여 예배를 드렸다. 식민 시대의 미 장로교회는 1644년도 웨스트
민스터 예배모범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788년 미국 장로교를 위한 개정판이 나와 총
회에서 채택되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다.251) 
     이민자들의 관심은 신앙적인 정절과 그리스도의 순순한 규례로 예배드리는 자유
였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1638년에 토마스 틸람(Thomas Tillam)이 발표한 
“뉴잉글랜드를 처음으로 보면서”(Upon the first sight of New England)라는 시이다.252) 
이러한 뉴잉글랜드 생활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규례들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개인 또는 사회에 미소를 지으시기도 하고 찡그리시기도 한다.’는 의식과 결합
되어 있음을 1653년에서 1657년까지 기록한 마이클 위글즈워드(Michael Wigglesworth)
의 일기에서 확인된다.253)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란시스 매케미에 의해 1706년 12월 26일 뉴저지 프리홀드에서 최초의 필라델피아 
노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4개 노회가 되었다가 1717년 9월17일 3개 
노회가 모여 최초의 대회를 조직하였다.254) 이후 장로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아리안주
의, 소시니안주의와 같은 이단 신앙으로부터 신앙의 동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논
쟁 끝에 1729년 대회 때 모든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서명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다. 
250)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18.
251) 주승중, “장로교예배”, 시온선교회(http://mission.najoy.net), 신앙자료실, 2004.6. 5.  
252)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25-26. “소리쳐 부르라 거룩한 땅이여, 네 안에 우
리 거룩하신 주님이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심으셨도다... 중략. 이 땅을 소유
하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하라.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 성례 그리고 규례들을 순수하게 향유하리라.”
253) Ibid., 26-27. 참고/The Diary of Michael Wigglesworth, 1653-1657: The Conscience of a 
Puritan, ed. Edmund S. Morgan (Vol. XXXV of the publications of the Colonial Society of 
Massachusetts, reissued as a Harper Torchbook, New York, 1965), 17.  
254) 미션스쿨, 신학과 교회사, 장로교회사, “미국의 장로교회” http://mission- 
school.tistory.com/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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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장로교의 예배모범의 연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암울한 시대에 빛나는 개혁가들의 기도와 노력의 결과물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장로교 예배의 전통의 모체가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영국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피 
흘림의 분투로 얻은 값진 역사적 결과물이다. 
    이 예배모범을 탄생시키기 위해 개혁교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칼빈이 준비 되었
으며, 그 칼빈의 계보를 이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형성되었으며, 잉글랜드 청교도들과 함께 영국국교회와 왕정에 투쟁하여 만들어졌다.  
1643년 121명의 성직자와 30명의 의회원으로 구성되어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로 모였
다. 이 총회는 제일 먼저 서론과 예배 모범을 작성했다.  그 주제는 ① 공중 예배를 
위한 회집과 그 태도에 대한 모범 ② 성경 봉독에 대한 모범 ③ 설교 전 공중 기도에 
대함 모범 ④ 설교에 대한 모범 ⑤ 설교 후 기도에 대한 모범 ⑥ 세례식 집례에 대한 
모범 ⑦ 성찬식 집례에 관한 모범 ⑧ 주일 성수에 대함 모범 ⑨ 결혼식에 대한 모범  
 ⑩ 병자 심방에 대한 모범 ⑪ 장례식에 대한 모범 ⑫ 공중 금식일에 대한 모범 ⑬ 
공중 감사일에 대한 모범 ⑭ 시편 찬송에 대한 모범 등이다. 여기에 서문과 부록: 공
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모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예배모범은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의 예배전통의 연원이 되었다. 17, 18세
기 잉글랜드, 아일랜드에서 실천되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장로교회에서 이 예배모범
이 정착을 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장로교 예배모범으로 실천 되다가 미국의 남북장로
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국장로교회도 이 예배모범에 근거한 예배모범을 가지게 
되었다. 21세기 세계장로교회는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연원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예배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이 시대와 정황에 맞는 예배의 갱신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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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장로교의 예배모범 수용 과정과 발전
     한국교회의 역사의 시작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과의 접촉을 먼저 경험한 것이다.255) 둘째,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다.256) 셋째,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인
에 의해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다.257) 이러한 터 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입국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목사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오는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258) 언더우드의 입국이 한국기
독교(개신교)의 전래의 공식적인 연대이며,259) 한국장로교 선교의 공식적인 시작이
다.260) 선교사들의 출신 나라를 보면 미국의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있고, 캐나다, 호
주 등이다. 이들은 서로의 마찰과 경쟁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1893년 1
월 28일 선교사 공의회라고 불리는 “장로회 정치를 채용하는 선교 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였다.261) 1900년까지
를 ‘선교사 공의회 시대’라고 부르고, 1901년부터 1906년까지를 선교사와 한국인 장로
들이 함께 회원이 되었기에 ‘합동 공의회 시대’라고 한다.262)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역사적인 최초의 대한야소교장로회(大韓
耶蘇敎長老會) 독노회(獨老會)가 조직 되어 한국장로교회의 형태가 형성되었다.263) 독
255)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38.
256) Ibid., 227.
25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171.
258) Ibid., 227.
259) Ibid., 225.
260)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3), 78.
261) Ibid., 230.
262) 김남식, 한국장로교회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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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로 출발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나라를 빼앗기자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로 불리게 되었다.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1회 
총회가 조직되었다.264) 1919년 예배모범을 채택하였고,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을 제정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1943년 5월 5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조직
되어 일본 기독교에 예속됨으로 한국장로교회의 역사가 끝났다. 한국교회가 겪은 최
대의 수치와 수난은 일제 말엽의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복이었다. 이 굴복은 결국 한
국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해방 이후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265)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로교일치를 위해 1981년 2월 장로교협의회를 조직
하여 노력하는 것은 그나마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몸
으로써 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드러내는 것은 고무적인이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의 정치와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재정립하여 일치를 꾀한다면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의 장로교회
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개관한 다음, 한국장로교 예배
모범의 형성과 신학적 배경과 한국장로교 예배모범을 논함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이 어떻게 한국장로교 예배모범에 수용되고 발전되었는지, 이것이 미친 영향과 특징 
등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의 형성과 신학적 배경
  
     각 장로교단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은 대부분 교리, 정치, 권징조례 그
리고 예배모범을 포함한다. 이것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랐
던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전통이다. 예배모범이 헌법에 수록되었
음은 헌법의 수정이나 개정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은 여기에 근거하여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문
화와 감각에 맞게 개정을 해 왔다. 여기서는 한국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의 형성과 변화
263) 김남식, 한국장로교회사, 77-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265.
264) Ibid., 102.
265) Ibid., 103. 제 27회 총회(신임 총회장 홍택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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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대별로 고찰하면서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의 발전 과정과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의 형성과 변화
     우선 예배모범이 형성되기 전의 한국교회의 예배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한국장
로교회의 예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1886년 4
월 5일 부활절 아침 입국한 언더우드에 의해 시작되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같
은 해 6월 28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7월 23일에 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통
보하고 공관 안에서 영국, 미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한국 교회를 ‘성서의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의 보급의 원활했고, 열정이 넘치는 성경 연구는 한국 교
회 전체에 흐르는 영력의 참된 연원이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예배의 축을 이루는 
성례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세례는 국외에서 여러 번 집행되었고, 국내에서도 위험
했지만 비교적 성실히 이행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노도사(魯道士)라 불리는 노춘봉이 
1886년 7월 11일에 언더우드에게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
데 성찬예식은 1885년 10월 11일에 한국에서 최초로 집행되었지만 참석자 12명 중 한
국인은 없었다. 
     1887년 9월 27일(화요일)에 정동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14명의 남자 세례교인들
로 시작된 정동교회(새문안교회의 전신)가 한국개신교회와 장로교회 중 첫 조직 교회
이다.266) 안타깝게도 첫 공식 예배에 대한 기록이 없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한국장로





기도(회중 중 한사람 혹은 두 사람이 대표로 함) 
찬송 
성경강도
266) 노정현, 새문안교회 85년사 (“H. G. Underwood's Letter to Ellinwood, Sept., 27 & 
Oct., 7, 1887”), (새문안교회: 1973), 48-49. 




기도 등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예배나 가정 예배를 인도할 평신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 배경은 1884년 이후로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의 청교도 전통(Puritanism)과 부흥운동(Revivalism)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다. 이들은 기도를 강조했고 탈교파적이었다. 1887년 12월 31일 감리교 전통인 야성회
(Covenant Service)를 감리교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렸다. 이것이 후에 송
구영신 예배로서 한국교회의 전통적 예배가 되었다. 이러한 연합 예배 전통이 후에 
장로교회 예배가 장로교회의 교파적 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기 한국 교회 예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1891년 선교
사들이 받아들인 네비우스 선교(Nevius Methods)정책이 있다. 네비우스의 선교방법은 
선교사역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토착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였다. 네비우스는 이렇게 선
언하였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 각각의 사람들이 지도자와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
의 목적이다.”268) 이러한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결과로 정규 신학을 수업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1907년 첫 한국인 목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만들었
다. 
     이렇게 되다보니 성찬 예식을 모르는 교회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참
례한 성찬 예식은 1887년 성탄절이다. 언더우드 목사의 집에서였다. 이 뜻 깊고 역사
적인 날에 참여한 선교사를 포함해서 7명의 신자뿐이었다. 복음의 말씀이 한국 땅에 
떨어진지 3년 8개월만이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 된지 5 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었
다.269) 이렇게 한국교회는 2부 구조의 예배에서 한 축인 성찬 예배의 약화로 시작되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후 1907년 독노회가 조직 되면서 장로교의 신조와 정치를 채
용하였다. 신조는 1904년에 작성된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를 채택하여 ‘대한장로교
회 신경’이라고 불렀다.270) 12신조의 특징은 강직한 칼빈주의적 경향이다. 이 12신조
268) 김경진, “형성사를 통해본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예배”, 기독교 사상사, 2001. Online: 
https://www.cjob.co.kr/mission/2324. 
269)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173-176.  
270) Ibid., 271.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록(1908), 1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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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금까지 한국 장로교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인의 손으로 
나오지 못한 점이라는 것이다.271) 그리고 교회 정치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규
칙’이 제정되었는데, 제 1조 교회, 제 2조, 예배절차, 제 3조 직원, 제 사조 교회의 치
리로 구성되어 있다.272) 이 역시 당시 정치적 상황에 선교사들의 애매한 태도와 거만
함으로 웨스트민스터 정치 규범을 완전히 적용하지 못했다.27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
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 하여 소요리문답 5  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
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
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성경학원
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
동교회에서 회집된 제 6 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 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274)
     당시 미국북장로교가 사용한 웨스트민스터 헌법 책을 번역하여 채택한 것이었
다. 1918년 총회에서는 권징과 예배모범이 소개되었고, 1년 간 연구한 후 추천되어 
1919년 제 8회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다.275) 그리고 교회 정치 편은 3년간의 총회 
위원회 모임 끝에 1919년 총회에 소개하고, 각 노회가 수의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장로교회는 신경, 요리문답, 정치, 권징, 예배모범 등 다섯 가지를 하나로 
묶어 1921년 제 10회 총회에서 채택함으로 완전한 한국 장로교 헌법을 마련하게 되었
다. 
     이 헌법을 한글 사용법의 변화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을 1934년에 하게 된다. 
15인의 위원들은 일반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역, 수정한 헌법을 총회에
서 승인 채택하였다.276) 이 헌법에 수록된 예배모범에서 특이한 점은 “시와 찬송을 부
271)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272. 
272)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217. *신경은 1908년 발간 노
회록, 25-30, 규칙은 31-41에 수록됨.
273) 민경배, 한국기독교교회사, 272.
27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문 참조. 곽안련 편,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9), 서문 참조.
275) 곽안련 편,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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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츰 시편 찬송은 사라지고 찬송과 복
음송이 공중 예배의 노래로 자리하고 만 것이 현재까지 한국의 장로교회들의 예배전
통으로 고착되어 있다.277) 그 후 1948년에 신경과 요리문답을 개정하였다.278)
     1959년 44회 총회 기점으로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분열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오
다 통합측은 1983년 8월 24일 개정된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여기서 ‘예배모범’이라는 
말 대신 ‘예배와 예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8장으로 구성하였다. 그 후 2002년에 
예배모범을 현대 감각에 맞는 것들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다시 개정 되었다.279) 반면에 
합동 측은 1989년 제 74회 총회에서 ‘예배 원리 연구에 관한 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보고하기로 결의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 시작하였다.280) 하지만  1919년, 
1933년과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예배 모범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
를 찾기가 어렵다.281) 보수를 표방하는 교단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표 4 > 한국장로교 1919년, 1934년 그리고 2018년 합동 측 예배모범 비교
27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문 참조.
277) 정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268.
278)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1934년 수정판) (서울;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948).
279)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220.
28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의 결의’ 1989년 제 74회 총회. Online: 
http://www.gapck.org/pds/bbs_read.asp. 
281) 1919년과 1934년 예배 모범은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269. 2018년 예배 모범은 합동 측의 예배 모범으로 총회 홈페이지 참조.
1919년 예배 모범 1934년 예배 모범 2018년 예배 모범
제 1장 성수 주일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제 2장 교회 회집 교회 회집 교회의 예배 의식
제 3장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예배 때 성경봉독
제 4장 시편과 찬송 시와 찬송 시와 찬송
제 5장 공식 기도 공식 기도 공식 기도
제 6장 강도(설교) 강도(설교) 강도
제 7장 주일학교 주일 학교 주일 학교
제 8장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제 9장 세례(유아세례) 유아 세례 유아 세례
제10장 입교 예식 입교 예식 입교 예식
제11장 성만찬 성만찬 성찬 예식
제12장 혼례 혼례 혼례식
제13장 환자 심방 장례 장례식
제14장 금식일과 감사일 금식일과 감사일 금식일과 감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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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의 신학적 배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 제 2 편 정치의 총론을 보면,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
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회 정
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 다양한 신학과 사상이 수용되면서 교회 체
제를 다양하게 바꾸게 된 결과이다. 장로교회의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
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교회 체제가 장로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가톨릭교회의 교황 중심의 정치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을 인식하여 민주 정
치인 장로제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한 것”과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
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282)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바른 예배
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포함하지 않은 희생제로서의 
미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5
가지 솔라[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
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가 말해주고 있다. 이
러한 예배의 원리와 기준을 삼고자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며, 이 예배모
범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에 명기(明記)하고 있다.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계승한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의 신학적 배경이 어떤 것이지 살펴보고자 한다.
28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총회 홈페이지 참조.
제15장 장례 은밀 기도와 가정예배 은밀 기도와 가정 예배
제16장 은밀 기도와 가정예
배
시벌 시벌
제17장 시벌 해벌 해벌
제18장 해벌 헌금 헌금
제20장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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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혁주의 신학
     프로테스탄트 예배 전통을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생겨난 교파를 보면 좌익
에 재침례파, 중도에 개혁교회, 우익에 영국국교회와 루터파가 있다. 17세기에 출현한 
퀘이커와 퓨리턴은 좌익에 위치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따라서 신학적 배경은 개혁주의 신학에 속한다. 개혁교회의 출발은 루터를 
통한 운동과 거의 동시에 생겨났다. 최초의 뛰어난 지도자는 쯔빙글리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선구자 칼빈에 의해서 주장된 것들을 계승하면서 발전된 신학으로 스위스, 독
일, 화란에도 개혁교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웨스트민
스터 예배모범 작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283)  
     이 개혁주의 신학을 스콜라 철학적 칼빈주의, 더 정확히 성약설(federal) 또는 언
약 신학(covenant theology)으로 정의할 수 있다.284) 이 신학의 핵심 주제들은 하나님 
중심 신학, 성경 중심 신학, 예정론, 경건과 윤리적 삶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285) 이
러한 배경을 가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중심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앞에 겸손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제 1 장 회중의 회집과 예배 시 태도, 제 4 장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제 6 장 세례와 제 7 장 성만찬 예전에 관한 내용, 제 8 장 주일 성수 
등에서 나타나 있다. 소요리 제 1 문답에서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
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중심의 신학이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가 로마 교회 교황의 독재권보다 더 중요하며 
모든 것의 존재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하여 변증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의 법으로 교회와 국가에서 지배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86) 성경의 권위는 성
령의 증거로 말미암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결국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성경 위에 근거하고 성경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증거가 
283)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373. 
284)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45.
285)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222.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34.  
286)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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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스스로 가지고 있음으로 증거하고 있다.287) 루터와 칼
빈은 아디아포라(adiaphora)288)의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을 취했다. 루터는 성경이 명
백하게 금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로마교회의 전통과 관습은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명(命)하지 않는 한 로마교회의 
모든 전통이나 관습들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89) 그 결과 상징물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는 윤리적 삶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설교나 신학
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신칭의(Justification)와 성화(Sanctification)의 교리
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배모범을 읽다보면 ‘경건’과 ‘엄숙’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윤리적인 
삶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생활을 규정하는 권징이 없었다. 뒤에 미국(1788년)과 한국(1919년) 장로교회 등에서 
권징 항목을 예배모범에 포함시킴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설교가 성경 중심의 측면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 토대위에 경건과 윤리적 삶을 강
조하는 예배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교도 경건주의 
     경건과 윤리적 삶을 강조함은 자연스럽게 경건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청교
도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경건주의이다. 청교도(Puritanism)란 엘리자베스 1세의 
치하 초기에 가톨릭의 의상과 의식을 배척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순수
(purity)함을 회복하고자 그들의 열망에서 연유되었다.290) 로이드 존스(Martyn 
287)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1), 84-85. 
288) 아디아포라(adiaphora, 그리스어: ἀδιάφορα, 무관심한 것)는 스토아주의에 의해서 형
성된 개념으로,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 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 신약 성서에서도 
이용되어 기독교의 개념으로도 논의되게 되었다. 칼빈은 규정적 원리인 디아포라를 따른다. 
289) 칼빈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원칙은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기 않은 것을 금하신다
(Quod non jubet, vetat).”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율법
(la saincte parol et loi de Dieu)”이었다. 청교도들도 칼빈의 ‘오직 성경’을 따랐다. Horton 
Davies, 미국 청교도 예배,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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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Jones)는 영국국교회 입장에서 주장하는 “참청교도란 국교회를 떠나지 않고 청
교도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정의는 본질적으로 목회신학과 
양심 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우리와 다른 견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청교도주의의 
시작을 내픈이 튜더 왕조 시대의 청교도주의에서 말한 것을 동조하여, 1524년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ile)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청교도주의의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일반인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헨리 8세의 무자비한 조치를 보고 청교도들은 왕의 승낙 
없이 영국교회를 떠나 대륙으로 갔다는 것이다. 영국을 떠났다는 것은 전통이나 권위
의 문제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291)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많은 박해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순수
한 교회’를 세우고자 영국을 떠났다. 청교도 120여 명은 윌리암 부르스터(William 
Brewster)장로의 지도하에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12월 21일에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플리머스(Plymouth)에 상륙함
으로써 청교도와 아메리카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미국 청교도의 경건의 신앙은 미국장로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장로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경
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국장로교회의 예배모범 역시 엄숙함과 경건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경건함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엄숙’, ‘거룩’, ‘장엄’ 
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제1장 교회 회집에 “엄숙하게 정숙한 태도로 예
배당에 들어가”, “장엄한 예배로”,  제3장 설교 전의 공중기도에 “거룩한 표정으로 주
님을 부르며”, 제4장 설교에 “엄숙한 예배를 위하여”, 제5장 설교 후의 기도에 “진심
으로 기도” “엄숙한 축도” 제7장 주일 성수에 “거룩히 지켜야”, “공적인 엄숙한 모임
들” 제8장 결혼 예식에 “엄숙히 훈계한 후에”, 제10장 장례 예식에 “정중하게 운구한 
뒤”, 제11장 공적인 금식에 “엄격한 금식이란”, 제12장 감사 주일에 “엄숙한 감사기도
를”, 제13장 시편 찬송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게 정돈한다.”고 말하고 있다.292) 
290) Lefferts 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64.
291) Martyn Lloyd-Jones, 청교도 신앙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338-334 
292) Thomas Leishman, 웨스트민스 예배 모범,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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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배 방식에 있어서 엄숙함과 거룩함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엄숙함
과 거룩함의 예배의 방식이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청교
도의 삶은 경건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교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
으로 성경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과 권징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청교도의 경건
의 삶 자체가 제 2의 성경이 되었다.293)  
      다. 복음주의적 부흥운동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은 부흥운동이었다.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의 성
격은 사경회이며, 회개운동이며, 기도운동이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영력(靈力)
을 얻었고 교회가 확장되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났다.294) 
     한국교회의 부흥 운동은 미국의 영적 대 각성 부흥운동(the Great Awaking)을 연
상할 수 있다. 초기 이민자의 신앙의 유산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식어지고, 자유
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확산되면서 미국에는 새로운 영적 각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초 영적 대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활약으로 
칼빈의 신학을 확립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사회 운동이 전개 되었다.295) 이 
대 각성 부흥운동은 찬송과 설교와 회심이 중심이 된 부흥회 형식이었다. 그 결과 부
흥회 형식의 예배를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조성된 선교에 대
한 열정은  해외 선교에 헌신하도록 하였으며, 그 영향은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8세기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은 영국의 요한 웨슬리(John Wesley)에 의해 시작되
었다. 이 운동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은 이 복음주의적 대 각성 부흥 운
동으로 새로운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 이 영적 대 각성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
아 나타난 결과는 해외 선교, 성서반포, 주일학교와 교육 사업, 경건과 윤리 운동 곧 
금주, 절제, 성수주일, 노예제도 폐지 등을 가져오게 되었다.296)    
     제 2차 대 각성 운동 후에 만들어진 미국남장로교회 예배 모범(1894년)에 웨스트
민스터 예배 모범에 없는 항목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제 7 장 주일학교와 
293) Horton Davies, 청교도 예배, 51.
294) Lefferts 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232.
295) 정장복 외, 예배학 사전, 45.
296)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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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기도회라는 항목이다.297) 이 항목이 한국 최초 예배 모범(1919년)에 제 7 장 
주일학교와 제 8 장 기도회의 항목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98) 주일학
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주어졌으며 이것이 나중에 사경회로 연
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회 역시 한국인의 정서에 맞았다. 그 대표
적인 것이 새벽기도회이고, 수요, 금요 기도회로 발전하였으며, 기도회와 사경회가 만
나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장로교 예배모범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의 경건주의 
신앙과 복음주의적 부흥 운동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절
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중심사상이 한국장로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제 2 절 1919년 예배 모범의 구조와 내용
     한국장로교의 최초의 예배모범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장로교 
예배 전통의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네 개의 
장로회 선교부인 미국의 북 장로회, 남 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 장로회가 연합하
여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를 조직한 후 인도장로교의 12신조를 신경으로, 그
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을 채택하였다.299) 이후 노회의 성장으로 총회가 1912년 
조직되었고, 1919년 최초의 예배모범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300) 1919년의 예배모범은 
1894년판 미국장로교 예배모범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17장에서 19장까지 3
장을 새롭게 첨가하고 있을 뿐이다. 예배모범은 미국 남장로교의 것을 수용하고, 헌법
의 권징은 미국 북장로교의 것을 수용하고 있다. 1919년 채택된 예배모범은 192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수록되었다.301)
297)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94), 109-111. 이현웅, “장로
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228 
298) 곽안련 편,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202-205.
299)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6-164.
300) 예배 모범의 채택과정은 곽안련 편,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 서문 참조.
301) 김남식, 한국장로교회사,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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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19년 예배모범의 시대적 배경
     조선 말엽은 나라의 국운이 다되어 결국 1897년 고종 34년에 국호를 대한제국, 
국왕을 황제로 칭하였으나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8월의 한일합병이라는 치욕과 함께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수난이기도 했다.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로 무
장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고, 세계 기독교라는 국제 
세력의 조직이 있어서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302) 하지만 일제는 자신들의 
손에 넣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교회
와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였다. 그 대표적인 핍박이 기독교회의 공격인 1911년의 신민
회(또는 105 인)사건과 미션 학교의 탄압인 1915년의 사립학교 령과 포교 규칙 령이
다.303) 이러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민족과 함께 감당하면
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였다. 고난 속에서도 한국기독교회는 부흥 성장하였다. 특별
히 장로교회의 노회(1907년)와 총회(1912년)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침례교회 등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길선주는 장로 박치록과 함께 그가 시무했던 장대현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회를 시작했다. 이 새벽기도는 1907년 대 부흥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304)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도회 전통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유아기와 같았다. 
교회의 역사가 짧기에 미비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선교
사들의 태도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교회의 재정적 자립과 독립을 매우 강조하면서 한
국인 목사 양성을 절실히 바라는 것까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학자 또는 신학교육
자 양성에는 매우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미국에 보내어 교육 시키는 일은 제
한 할 것’, ‘교역자의 교육 정도는 너무 높이지 말고 일반 교인의 지적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할 것’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대신 영적 훈련에만 치중하는 파행적 신학교육 
302)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217.
303) Ibid., 219-227. ‘신민회 사건’은 평안도를 중심한 서북 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
거할 목적으로 일제가 저지른 사건이다. ‘사림학교 령과 학교 규칙 령’은 선교사들에 의해 이
미 1885년 구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근대교육을 해왔는데 1910년부터 실질적으로 일제
가 교육 사업을 1908년과 1911년에 통제하였고, 다시 1915년에 개정령을 내려 성경과목 금지, 
예배 금지령을 내렸고, 교사들은 일본어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304) 김남식, 한국장로교회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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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305) 
     이러한 가운데서 제도 정비와 함께 신학과 교리 등에서 기틀을 잡아가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되어 교리, 정치, 권징, 예배 등에 관한 연구와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작성할 신학이나 능력이 없어 선교사들 의해 이미 사
용되고 있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대표적인 것인 12신조와 예배모범이다. 그
렇다고 이 12신조와 1919년의 예배모범에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
다.
  2. 1919년 예배모범의 구조
     1919년 예배모범은 총 19장으로 되어 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 1장 주일
을 거룩히 지킬 것, 제 2장 교회 회집과 예배 시 몸가짐, 제 3장 예배 시 성경봉독, 
제 4장 시와 찬송, 제 5장 공식 기도, 제 6장 강도, 제 7장 주일학교, 제 8장 기도회, 
제 9장 세례와 유아 세례, 제 10장 입교 예식, 제 11장 성찬 예식, 제 12장 혼례식, 13
장 환자 심방, 제 14장 장례식, 제 15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 16장 은밀 기도와 친속 
예배, 제 17장 시벌, 제 18장 해벌, 제 19장 연보 등이다. 1919년 한국장로교 예배모범
을 1644년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1894년 미국 남장로교 예배모범을 비교하면 한 
눈에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 표 5 > 웨스트민스터, 미국남장로교, 한국장로교 예배모범 비교>
305)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126.
<1644 웨스트민스터> <1894 미국남장로교> <1919 한국장로교>
제1장   교회 회집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제2장   성경 봉독 교회 회집 교회 회집
제3장   설교 전 기도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제4장   설교 시편과 찬송 시와 찬송
제5장   설교 후 기도 공중 기도 공식 기도
제6장   세례 설교 강도(설교)
제7장   성만찬 주일 학교 주일 학교
제8장   주일 성수 기도회 기도회
제9장   결혼 세례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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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남장로교와 한국장로교의 예배모범은 1장에
서부터 16장까지는 동일하다. 다만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을 첨가하였다는 것이 있다. 
미국장로교의 1787년 뉴욕-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채택한 예배모범 초안은 웨스트민스
터 예배모범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몇 가지 첨가하였다. 미국장로교는 웨스트민
스터 예배모범의 12, 13장을 하나로 묶어 제 15장 ‘금식과 감사일에 대하여’라고 했
다. 그리고 ‘입교 예식에 관하여, 목사 안수에 관하여, 사적 예배와 가정 예배에 관하
여’라는 항목을 첨가했고, 순서가 바뀐 점 등이 그 특징이다. 그러다가 1788년 미국장
로교는 총회를 통해 ‘설교 전 기도, 설교 후 기도’와 ‘목사 안수’를 삭제했고, 대신 ‘공
중 기도’ 항목을 첨가했다.306)      
     미국장로교회는 남북으로 분열된 후 북장로교는 1844년 ‘제 6장 헌금’이 추가 되
고, 제 11장의 내용이 ‘책벌’에서 ‘책벌’과 ‘해벌’로 수정하였고, 제 16장 ‘사적인 예배
와 가정 예배’ 가 첨가하게 되었다.307) 1919년 한국장로교의 예배모범은 이렇게 미국 
남장로교의 예배모범에 북장로교의 ‘시벌, 해벌, 연보’가 더하여져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교회 회집, 성경봉
독, 설교, 세례, 성만찬, 주일 성수, 결혼, 환자 심방, 장례, 시편 송 등 10가지 항목이
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없는 것을 첨가 한 것은 주일학교, 기도회, 입교 
306) 이현웅, “장로교 예배 모범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 174. Stanlely Robertson 
Hall, The American Presbyterian Directory for Worship : History of a Liturgical Strategy, 109.
307) P.C.U.S.A., The Constitution of the P.C.U.S.A.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905), 423-446.  
제10장  환자 심방 입교 예식 입교 예식
제11장  장례 성만찬 성찬식
제12장  금식 결혼 혼례
제13장  감사일 환자 심방 병자 심방
제14장  시편 송 장례 장례
제15장 공중예배의 날과 장소 금식일과 감사일 금식일과 감사일





예식, 개인과 가정 예배, 책벌, 해벌, 헌금 등 7 가지 항목이다. 
     1919년 한국장로교의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첨가한 미국장로교의 예배모범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계승했다는 것이며, 한국장로교의 예배 전통이 되었
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입국하면서 장로교가 시작되었고, 1919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예배 모범이 제정되기 
까지 3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면 미국 장로교의 예배모범 안에 있다는 것은 약간
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다. 
       
  3. 1919년 예배모범의 내용
     1919년 한국장로교 예배모범의 내용 중 주일학교, 기도회, 입교 예식, 개인과 가
정 예배, 책벌, 해벌, 헌금 등 7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대강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 10가지 항목은 이미 “제 3 장 장로교회 예배모범의 연원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
범, 제 3 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구성과 내용”에서 구성요소들의 특징과 신학적 
원리 등을 전술한바 있어서 여기선 약하기로 한다. 
     가. 제 7장, 주일학교
     주일학교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은 기도, 찬송, 성경, 신경, 교회의 요리 그리고 
규칙 등이다. 이를 위해 교장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신심을 높이고, 공
부에 흥미를 가지며, 경건한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
다. 교사의 사명은 성경 연구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면서 심방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
을 복을 비는 것이다. 주일학교 범위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년부까지 참여하도록 하
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308)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
었지만 세대 간 분리의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것은 그룹별 모임의 가능성을 열
게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308)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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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8장, 기도회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는 당회의 인도하는 대로 하여야 하며, 형편에 따라 
정기 부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으나 반드시 목사나 당회 회원 그리고 상당한 자격 있
는 형제가 인도해야 한다. 기도회는 반드시 기도, 찬송, 성경봉독 그리고 권면하는 말
을 예식을 거행하라고 했다.309) 기도를 위해 주일, 수요, 금요 저녁 그리고 새벽에 모
임으로 모임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기도회 순서를 정하여 줌으로 예배의 단순
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함도 볼 수 있다. 이 기도회는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데 
일조했다.  
     
     다. 제 10장, 입교 예식(예식에 참여함을 허락하는 것) 
     입교 예식은 예식에 참여함을 허락하는 것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요리문
답,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
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반드시 사람 앞에서 그
리스도를 인정하며 증거하고 성찬에 참여함을 원하는 마음이 나도록 한다. 세례 받지 
않은 자가 입교하려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언하고 세례를 준다. 
 
     라. 제 16장, 개인과 가정 예배(은밀 기도와 권속 예배)
     개인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므로 사람마다 당연히 시
간을 정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얻는다. 가정예배는 반드시 
행하되 조석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찬송함으로 한다. 이것은 개인예배와 공동체 
예배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구성요소요 내용이다. 청교도 경건주의 영향이 크다.
     마. 제 17장, 책벌(시벌施罰)
     책벌은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은밀한 죄를 은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하도록 한다. 현저히 범한 죄는 공개 회석이나 교회 앞에
서 공포하든지 한다.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벌하도록 한다. 
309)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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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 18장, 해벌(解罰)
     교회에 치리하는 자들은 책벌을 받은 자와 자주 만나 교제하며, 그를 위해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시게 하면 본 치리회나 공회석에서 자복하게 하여 성례
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며, 그의 직분을 회복함을 얻는다.
     
     사. 제 19장, 헌금
     교회에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주일 마다 힘대로 연보하는 
일을 배양한다. 연보는 예배의 순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한 규례이다. 연
보가 예배이도록 목사는 연보 전이나 후에 연보에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4. 1919년 예배모범의 분석 및 평가
     1919년 한국 장로교 예배 모범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특별하신 하
나님의 은혜이다. 선교 초기인 한국 교회가 아직 착근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교회의 
본질로써의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 예배모범을 만들었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예배에 관한 관심
의 결과물인 예배모범은 예배의 원리와 정신의 지침을 세움으로 한국장로교가 발전할 
수 있게 된 초석이 되었다. 한국장로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웨스
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한 미국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을 수용한 1919년의 한국장로
교 예배모범에 근거한 예배였기에 예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19년의 한국장로교 예배모범은 한국장로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위
해서도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예배모범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19년 예배모범은 한
국장로교 사상 첫 예배모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 예배모범은 개혁교회의 전통이 반
영되었다는 점이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신학과 예배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1919년 예배모범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1644년)을 통해서 인정된 예배에 대한 지
침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 이 예배모범은 한국장로교회의 예배가 정착되는 계기를 제
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10) 넷째, 몇 가지 첨가한 내용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
310)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 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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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등은 매우 긍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면도 있다. 1919년 예배 모범은 1894년 미국 남장로교의 예배 모범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한국적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국교회의 상황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로써 기독교인들이 대거 
투옥되거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인 목회자들이 예배모범 작성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311)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과 신학교육
의 정책에도 일부분 원인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당시 신학교육 이념 중 하
나가 “교역자의 교육 정도는 너무 높이지 말고 일반 교인의 지적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할 것”에서 알 수 있다.312) 
제 3 절 예배모범의 계승과 발전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미국장로교 예배모범으로, 미국장로교 예
배모범이 한국 장로교 예배모범으로 이어진 예배모범의 전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현재 필자가 소속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를 비롯해서 합동, 백석 그리고 대폭 수
정을 한 2002년 통합 측의 현재 예배 모범을 비교, 분석하면서 예배 모범의 계승과 
발전의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 장로교 각 교단의 예배 모범의 주제들을 아래와 같
다.313)
< 표 6 > 합동, WKPC, 백석, 통합의 예배 모범 비교>
311) Kyeong Jin Kim,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212.
312)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126.
313) 각 교단의 예배 모범은 교단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임. 통합은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 280.
합동 WKPC 백석 통합(2002)
제1장 주일을 거룩  
     히 지킬 것
제1장 주일을 거룩  
     히 지킬 것
제1장 주일을 거룩  
   히 지킬 것 제1장 교회와 예배
제2장 교회의 예배
     의식
제2장 교회 회집과
     예배 때 행위
제 2장 교회 
회집과 
   예배 때 행위
1.예배공동체로서
의 교회 
제3장 예배 때 제3장 예배 때 제 3장 예배 시 2. 예배
101
    위에서 보듯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근간으로 
한 1919년 예배모범의 원형을 대부분 그대로 지켜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작 자구
(字句)를 바꾸거나 현대어 어법에 맞게 수정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통합 측에서는 
1983년도에 예배모범을 손질하였고 다시 2002년에 대대적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와 예식’을 내 놓았다. 이것은 공동 예배에서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순서를 자
세히 제시하는 규범과 같은 성격을 지님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차이를 드러내
고 있다. 하지만 내용과 정신과 원리는 개혁교회의 전통과 웨스트민스터 내용을 담으
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통합 측의 예배와 예식을 좀 더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교회와 예
배’를 통해서 교회와 예배를 정의한 후 예배의 시간, 장소, 교육 등을 설명했다. 예배
의 시간에서 교회력과 성구집 사용이 합당함을 천명하면서 한국의 명절과 국경일까지 
언급하고 있다. ‘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에서는 예배의 2부 구조를 명확히 했다는 
     성경봉독    성경봉독    성경봉독
제 4 장 시와 찬송 제4장 시와 찬송 제4 장 시와 찬송 3. 예배의 시간
제 5 장 공식 기도 제5장 공식 기도 제 5장 공식 기도 4. 예배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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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눈에 띈다. 말씀의 예전(기도, 말씀)과 성례전(세례 성례전, 성찬 성례전)이 어우
러진 예배를 통해 예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봉헌’을 예배의 
기본 요소로 했던 1919년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제 3장 예배의 배열’은 
①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②찬송과 고백과 기도, ③말씀의 순서, ④감사와 응답의 
순서, ⑤성례전이 포함, ⑥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아주 실제적인 배열로 생
각된다. 그리고 현대 예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제 4장 예배의 분류’에서 ①주일예배 
②찬양예배 ③수요기도회, ④새벽기도회 ⑤교회학교예배 ⑥구역기도회 ⑦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자주 예배드릴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제 5장 교회 예식’은 현재 한국교회에 맞게 현대화한 예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6장 예배와 목회’는 오늘의 상황을 반영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교회의 
두 축인 예배와 선교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배와 선교, 예배와 화해, 예배와 목회적 돌봄, 예배와 경건 등을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의 현장까지 확장 하고자하
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그 전 예배모범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 문화의 
수용이다. 그것은 명절과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이러한 예배모범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기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역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라는 놀라운 유산이 있었기
에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주일 성수나 예배 시 태도 등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보다 소홀히 함으
로 약화 되었다는 점이다. 좀 더 예배자가 주일 성수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
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1919년 예배모
범에서‘시와 찬송’의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 ‘시와 찬미와 찬양’인 것 같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찬송을 설명하든지 정의를 내리든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시와 찬미와 찬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렵고, 시편을 찬송한다는 한국교회도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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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화의 수용의 선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전 10:23)”기 때문이다. 문화의 수용의 문제는 많은 것에 있어서 아디아포라(ἀδ
ιάφορα)의 문제이다. 그래서 2002년 통합 측의 예배와 예식에서 문화의 수용에 있어
서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칼빈의 디아포라의 입장을 기억하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수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2002년의 ‘예배와 예식’이라는 새로운 예배모범을 통해 개혁교회의 전통과 웨스
트민스터 예배모범을 계승하면서 예배의 현대화, 정황화 하여 발전 시켰다는 점은 높
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 ‘예배와 예식’이라는 새로운 예배 모범은 보수 진영에서도 
도전 받아 예배의 현대화, 정황화의 도전을 가지게 해 준 것은 유의미하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종교개혁과 영국국교회 내에서 개혁적 예배를 성취하
기 위해 눈물의 기도와 한없이 흘린 수고의 땀과 순교의 피 값으로 만들어진 결실이
다. ‘오직 말씀’이라는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 위
한 분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장로교회는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 시켜야할 의무
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하여 얼마나 알
고 지켜 왔는가를 자문자답하면서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 시켜 나갈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다. 그래서 칼빈도, 낙스도 예식
서를 만들어 개혁교회의 근간을 만들었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작성되어 개혁교
회와 장로교회의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 이 장로교 전통을 현재라는 시간과 그 시간 
안에 있는 문화를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
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장로교 예배모범의 연원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다. 이 예배모범은 장로교 예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바로 이해하
고 바른 적용을 함으로 그 장로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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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 분석과 예배 갱신의 원리 및 제안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이 예배모범의 실천
을 살펴보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장로교 예배모범의 연원임을 확인했다. 
장로교회라면 마땅히 이 예배모범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이 
예배모범은 예배서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말하고 있다. ‘기도서’에 매이지 
않고 자유 기도를 했듯이 예배의 구성과 형식도 예배모범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얼마
든지 갱신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예배를 갱신하려면 두 가지 측면, 문화와 전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종훈은 
“현대문화에 적합한 예배와 전통의 원리에 충실한 예배를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실천
과 갱신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예배의 갱신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지금의 예배를 미래와 연결시켜 예배를 예측
하고 구체화 시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전통과 현재의 예배를 연결시키는 것”이라
고 했다.314) 예배는 전통적으로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
중구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하기 
때문이다. 정황에 따라 예배 형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예배가 어떠한 형식이든 구
원사 요약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315) 이것은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
지고 있다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다. 이러한 방향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반영된 예배의 
구성과 형식을 찾기 위해 우선 필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먼저 분석한 후 웨
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반영을 통해 예배 예배의 구성과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314) 주종훈, 역사에서 배우다, 75, 95.
315) 조기연, 한국 교회와 예배 갱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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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1. 페어필드한인교회 현재의 예배
     페어필드한인교회는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뉴욕 노회 소속하고 있다.316) 페
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를 살피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목회철학을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주보 4면에 소개된 목회 철학을 보면 다음과 같다.
316) WKPC는 합동측에 뿌리를 둔 미주대회의 후신인 미주합동총회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
회에서 2013년 5월, 37회 총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와 2016년 5월 합동하
여 세계예수교장로회로 출발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한인교회의 한 교단이다. 페어필드한인
교회는 미주합동총회 소속이었다. 현재 위치는 1734 Huntington Turnpike, Trumbull, CT 
06611이다.
▣ 페어필드한인 교회 표어 ▣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1:10) ]
▣ 신앙 원리 ▣ -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생활
[2가지 사랑]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1.예배(성령의 교통) - 성도의 의무이자 복으로 한 주간의 힘의 원천이 됨
2.섬김(축복의 도리) - 시간과 물질을 드려 교회와 이웃을 섬김이 축복의 도리
[4가지 행함]- 그리스도인 됨의 변증
1.말씀(영혼의 양식) - 주야로 기도와 함께 성경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건강을 
누림 
2.기도(영혼의 호흡) -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
  3.교제(성도의 친밀) - 교제함으로 친밀한 가족 됨을 확인하고 사랑함 
  4.증거(성도의 사역) -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됨 
▣ 페어필드한인교회 공동기도 ▣
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②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③ 영적 예배와 구역 모임으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④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⑤ 1530 세계제자 비전(리더15명, 선교사 30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⑥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세계 제자 비전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⑦ 모든 제직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열정의 제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⑧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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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원리로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생활’이다. 순종은 명령에 답하는 것으로, 그 명령은 마태복음 22: 37-40에 근거하여 하나님
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삼았다.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향
해 예배하며, 이웃을 향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
를 구원하셨고,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
천이자 삶의 예배가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이루가 
위해 교회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필자의 주된 관심은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결정적인 이웃 사랑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시 전도의 목적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목회철학은 성경에 기초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이신 예
수님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
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최고의 실천이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
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므로 전도가 최상의 사랑이며, 전
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되어있기에 전도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
신학이 반영된 목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목회 철학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 페어필드한인교회의 동공기도이다. 페어필드
한인교회는 위의 목회철학에 따르면서 교회의 형편에 맞춰 예배를 구성해 왔다. 여기서 페
어필드한교회의 현재의 예배를 주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2018년 12월 02일 
주보 제 2면의 주일 예배 순서이다.
주 일 예 배 순 서
정오 12:00                                         .       인도 : 옥영철 목사
   
경배 찬양 Opening Praise -김종우집사 전정순집사 김태영 성도- 다같이
1.해 뜨는 데부터 2.크신 주께 3.재 대신 화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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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예배의 구성이 되기까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큰 틀은 그대
로 유지 되고 있다. 이러한 예배가 정착됨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한인교회로서 
규모가 작다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은 이민 1세대와 1.5세대, 2세대로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예배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2014년 첫 주일(1월 5일) 예배 순서이다.
4.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데서
예배 부름 Call to Worship --------------------------------------------- 주  악
기     원 Open Prayer ------------------------------------------------ 인도자
신앙 고백 Confession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같이
성시  교독 Response Reading ----------- 13 번 ------------------- 다같이
찬     송 Hymn ----------------------- 10 장 ------------------- 다같이
기     도 Prayer -------------------------------------------------- 목회 기도
시편 봉독 Psalm Reading --------------시 147편------------------- 박정주 성도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  창세기 46:1-7 ----------------- 인도자
찬     양 Chorus ------------------------------------------------- 유초등부
요리 문답 The Shorter Catechism ---------- 35문답 -------------------- 다같이
광     고 Announcement ---------------------------------------------- 인도자
말씀 선포 Sermon ------------------------------------------------- 옥영철 목사
예배7, 야곱(3), 3대째 믿음의 역사가 연결되는 예배
봉     헌 Offering -------------------- 위원 / 최현옥 집사 ------------------ 다같이
헌신 찬송 Offering Hymn ------------------- 340장 ---------------------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ing  Prayer ------------------------------------------------ 인도자
축     도 Benediction -------------파송/ 비바람이 불어도 -------- 옥영철 목사
 주 일 예 배 순 서
오후 1:00                             .     인도 : 옥영철 목사
경배찬양 Opening Praise ----------- 영광 찬양단 ------------- 다같이
환영.인사 Welcome & Greeting ------------------------------ 인도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할지니라."
묵     도 Silent Prayer ------------------------------------ 다같이
신앙고백 Confession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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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점은 찾기가 어렵다. 2018년 10월 15일 세계예수교장로
회 뉴욕노회 가을 정기회에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를 했다.317) “다음 예배 순서에 있어서 
귀 교회의 예배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순서는 관계없음) 구성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찬양 경배, 예배부름, 기원 신앙고백(사도신경), 성시교독, 찬송1, 기도, 성경봉독, 
찬양, 광고, 말씀선포, 봉헌, 찬송2, 봉헌기도, 축도 등이다.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 중 8.3%가 
예배의 부름과 성시교독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91.4%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현재 섬기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있어서 왜 예배 구성(순서)을 
그렇게 하셨는지요?”라는 질문에 전통적이다 41.67%, 예배 모범에 따라서 25%, 교회 상황에 
적당해서 8.3%, 현대적으로 심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가 8.3%였다. 그리고 16.8%는 무응답
이었다. 예배 부름과 성시교독을 하지 않는 교회는 심플하게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
서라고 답변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이라는 대답과 예배 모범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수용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전통적인 예배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이라 함은 초기 한국교회의 예배 구성을 말한다. 1895년 마펫(Samuel A. Moffett)
이 소개한 주일 예배 구성은 다음과 같다.318) ‘찬송, 기도, 성경봉독, 기도(회중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대표로 함), 찬송, 성경강도, 기도, 헌금, 찬송’ 등이다. 이후 1932년 10월 30
317) 설문내용은 부록1, 설문지를 참조
318) Samuel A. Moffett, 위원입교인규도(位願入敎人規道)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895), 
13-14.
성시교독 Response Reading -------- 67번 --------------- 다같이
찬    송 Hymn ----------------- 27장 --------------- 다같이
기    도 Prayer ------------------------------------  목회기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11:23-26 -------------- 인도자
찬    양 Chorus -------------------------------------- 유 초등부
광    고 Announcement --------------------------------- 담임 목사
말씀선포 Sermon ----------------------------------- 옥영철 목사
2014년을 모세처럼
봉    헌 Hymn & Offering --------찬송/344장, 워원/이현주 집사-------- 다같이
찬    송 Hymn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 옥영철 목사
109
일 새문안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319) ‘찬송(일어서서), 기도(장로), 시편낭
독, 성경봉독, 찬송(성가대), 설교, 기도, 헌금과 기도, 광고, 찬송(송영), 축도’ 등이다. 이러한 
예배 구성을 보면 현재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배 구성요소는 초기 한국교회가 가진 
예배 구성요소와 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페어필드한교회의 2014년 1월 5일 주일 
예배 구성은 매우 전통적이다. 그런데 2018년 12월 2일 예배 순서를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2018년 12
월 2일 주일예배 순서를 보면 ‘환영. 인사’가 없고 ‘시편봉독과 요리문답’이 들어가 있다. 이
러한 구성을 위해 여러 차례 차서를 변경하다 예배의 흐림이 매끄럽지 못하다 싶으면 다시 
위치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경배찬양’은 예배 전에 위치했다가 경배 찬양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하기 
위해 2017년 5월 7일부터 신앙고백 다음의 순서에 넣었다가 예배의 흐름에 장애가 있어 같
은 해 10월 22일부터 다시 예배 전으로 환원했다.  
     그리고 ‘시편 봉독’은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경배찬양’ 순서 다음, 예배 전에 학생들 중심으로 읽도록 했다. 그 목표는 성경을 한글로 
읽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편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목표는 토요한글학교를 통해 배운 한글을 읽을 수 있
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다. 그러다가 학생들도 예배자임을 분명히 하게 위해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편봉독을 기도 순서 다음으로 옮겨 예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시편봉독
은 학생들도 예배자임을 알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7월 8일 주일부터 광고 다음 순서에 ‘요리문답’의 순서를 넣었다. 목적은 성도
들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알려주고자 함이다. 성경공부 시간에도 가르치지만 매주
일 한 두 문답을 읽도록 하여 관심을 기지도록 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로 문
답한 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글로 다시 묻고 답하도록 했다. 이것은 교리가 너무 약화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여 기독교 핵심교리를 알게 하고 함이다. 
     일반 예배에서는 거의 성찬 예식이 보이지 않는다. 2부 구조를 가진 예배 있어서 성례
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앞의 설문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섬기는 교회
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시는가요? 혹시 이유가 있다면?”라는 질문에 연 
319) 윤경로, 새문안교회 백년사, 1887-1987 (서울: 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5),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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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가 8.3%, 6회가 16.6%, 4차례가 33.3%, 3차례가 16.6%, 2차례가 16.6%였다. 연중 성찬식
을 거행하는 횟수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자주 행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
는 엿볼 수 있었다. 페어필드한인교회에서는 연 2회, 부활절과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다.   
  2.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분석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분석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반영된 예배 
구성과 형식을 찾아 이 시대에 맞는 예배의 구성과 형식을 찾고자 함이다. 따라서 일
반적인 예배 분석이 아니라 예배의 구조(Structure)와 형식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역사적
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Content)이 얼마나 신학적인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구조와 형식
      ⑴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환경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를 구조와 형식을 살피기 전에 예배 환경을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페어필드한인교회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1 세대와 1.5세 그리고 2 세대
가 공존하고 있는 교회로 소규모이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터득한 것이 중. 고등학생
들은 장년부 예배와 함께 드리는 것이 교회나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 이
유가 학생들을 따로 영어로 예배드리다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여 모 교회를 떠나
게 되면 한인교회와 단절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
초등부 학생들도 함께 하도록 했다. 초창기에는 따로 예배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통
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세대 간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페어필드한인교
회는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소규모의 교회여서이기도 하지만 이민 목
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회철학이다. 이민교회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언어
와 문화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신앙이 단
절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요한글학교를 개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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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음엔 주일 예배 후에 하다가 나중에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였다. 한글을 깨
친 자녀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편 봉독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녀들이 차
세대 한인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
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배를 교육적인 측면이 가미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은 찬송, 성시교독, 성경봉독, 소요리 문답, 헌금 등이다. 
그리고 시편봉독은 학생들 중심으로, 기도는 직분자 남녀가 격주로 담당하고 있다. 매
월 첫째 주일은 목회기도로, 둘째 주일은 남자 중심의 직분자가, 셋째 주일은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넷째 주일은 여자 중심의 직분자가 기도하고 있다. 이 역
시 예배의 참여의 일환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찬양대를 운영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준비하여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점은 찬양대라는 특별의식과 
분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각 기관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교회 안
에 음악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활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잘 조율 하면 
극복할 수 있은 문제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예배자가 예배에 동참하게 됨으로 예배
의 방청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를 2014년과 2018년도를 비교해 보았듯이 큰 틀 안에서 
본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예배자들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노력은 엿볼 수 
있다. 고착화 된 예배는 아니다. 그 일례가 시편봉독, 찬양, 기도 순서 등에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예배 환경일 것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는 성
공회 교회(Trinity Episcopal Church)와 건물을 공용하고 있다. 성공회 예배 순서를 보면 
두 번의 성경 읽기와 서신서, 복음서를 발췌하여 읽는 시간이 있다. 그럼에도 성공회 
예배는 성찬 중심의 예배이다. 예배당 앞 쪽 중앙에 아주 널따란 성찬상이 놓여 있고, 
인도자는 왼쪽에, 순서를 맡은 이는 우편에 놓여 있는 강대상을 사용한다. 그러나 페
어필드한인교회는 그 성찬상을 설교대로 사용함으로 예배 공간의 신학적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집례하기도 함으로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성찬의 
중요함도 함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배의 환경 중 시간은 주일 정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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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예배의 시간은 동공체가 인정한 예배의 시간이
다.
     ⑵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구조와 형식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회중들의 모임과 예배를 위한 
자세’에서 회중들은 엄숙하고 정숙한 태도로 예배당에 들어가 절이나 인사를 하지 않
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회중이 회집되면 목사는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하도록 
했다.320) 페어필드한인교회는 예배자가 회집되면 찬양 인도자가 먼저 기도한 후 복음
송 중심으로 ‘경배찬양’의 찬송을 한다. 드럼과 기타가 함께 반주를 하고 있다. 과거 
‘준비 찬송’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예배 전의 찬양이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예배임을 인
식하도록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회중이 회집되면 목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을 경배하자고 엄숙히 부른 후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하도록 했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요 4:24).”고 선언하
면서 주악과 함께 묵도를 하고 인도자가 ‘기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부합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어서 예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한다. 이 사
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 형식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예
배 구성요소이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사도적 증언이요, 사도적 선포로써 신약성경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도신경은 A. D. 170 - 180년 사이에 사용되던 로
마신경(Symbolum Roman=The Old Roman Creed)의 증보판으로 많은 이단으로부터 삼
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응전하였기 
때문이다.321)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루터, 쯔빙글리, 칼빈의 예배에서 볼 수 있다. 하지
만 앞 장에서 소개한 1895년 마펫의 예배와 1932년 새문안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순서
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빠져 있다. 웨
스트민스터 예배모범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일예배의 순서를 제정하지 못한 초기 장로
교의 주일예배는 전도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방전도형의 간단한 예배로부터 시작
320)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스터디, 31.
321) 이형기, 신앙고백서, 14-17.
113
하여 1907년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된 설교중심의 사경회형의 비예전적 예
배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322) 비록 사도신경이 필수적인 예배 구성요소가 아닐지라도 
역사적 전통을 가진 예배 구성요소로써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에는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없다. 참회의 기도가 초대교
회 예배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찬반이 분분하다. 그러나 부처, 칼빈, 그리고 
낙스 같은 개혁가들은 죄의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사죄의 선언을  예배 시작과 동시, 
아니면 기원송 다음에 위치했다.323) 
     가톨릭은 ‘고해성사’ 곧 참회를 성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혁교회는 성례가 아니
다.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로써 예배자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혁교회의 전
통이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제 3 장 설교 전 공중 기도에 대한 모범’에 “그 
얼굴에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만난 당혹스러움이 묻어날 정도로 완전히 죄를 자백하도
록 인도한다.”고 했다.324)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며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연원으로 하는 장로교회 예배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는 말씀의 예배에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 이유가 연 2회 거행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 성찬예식 때문이다. 이것은 설교자 
중심의 예배이다. 문제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봉독은 설교를 위한 본
문을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말씀을 낭
독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의존하고 속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낭독할 것을 말하
고 있다.325)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본래 초대교회 예배에서 구약성경(예언서), 
신약성경(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세 개의 본문을 읽는 관행이 있었지만 한 개
의 본문만 봉독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기 마틴 부쳐(Martin Bucher)가 복음서만 읽도록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326) 1946년 미국장로교회 예배에서도 제 1, 2 성경봉독의 순
서가 있다.327) 시편을 봉독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
322) 노정현, 새문안교회 70년사, 21. 
323) 정장복, 예배학 개론, 122-131.
324)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261.
325)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스터디, 45.
326)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17.
327) 이현웅, 장로교 예배의 원리와 정신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15),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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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구약,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것이다. 시편봉독
은 학생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하나
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일조할 것임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대부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찬양대이다. 성경적 근거는 
다윗이 레위인을 세워서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했다는 것에서 찾는다(대상 6:31-48). 성
전시대에 가능했으나 신약성경,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고 했다(엡 
5:19, 골3:16). 그러나 로마의 박해 속에서 찬양대와 같은 조직이 불가능했다. A.D 313
년 콘스탄틴의 기독교에 대한 관용의 칙령 이후, 찬양대를 구성하였으며 종교개혁 이
전까지 중세교회는 찬양대가 활성화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성가대는 한때 폐지되었
으나 필요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다.328)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 찬양은 시편 송을 부르는 것이다. 
이 시편 송을 부를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추어 엄숙하게 내도록 한다고 했다. 스코틀
랜드 공동 예배 예식서(1564)나 알렉산더 핸더슨의 예식서(1641)에서도 공중 예배의 
찬송은 시편찬송이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도 모두 시편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된 이후 공중 예배의 찬송이 다양한 형태로 번창하였
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조선)에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 시편 찬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찬송 곡들이 함께 들어왔다. 이것을 조선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1934)에서 보여준다. 
‘시와 찬송을 부르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찬송 책을 준비하여 찬송 할 것을 말하고 
있다.329) 다시 말해 찬양대가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방식은 19세기 미국에서 부활하였다. 그 목적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회중
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설교자가 회개와 회심의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을 주기위한 것이었다.330) 찬양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교나 교회력상 절기와 무관하
게 행해지기 때문에 예배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페어필드한인교회는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 특별찬양의 순서가 있다. 교회 상황에 맞추어 찬양을 각 기
328) 편집부, “성가대의 유래”, Online: Tistory, http://lewisnoh.tistory.com/entry, 
329)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267-268.
330)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 in Transition (Louisville, Kentucky :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89), 182-185.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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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으
며, 각 기관별 찬양 연습을 통해 유대감을 가지면서 준비된 찬양을 통해 올바른 예배
자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파벌이나 불평의 요소를 제거하는 유익함
도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예배 찬송으로 시편 찬송만 부르도록 했다. 그러
나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노래(눅 1:46-55)와 사갸라의 노래(눅 1:68-79) 그리고 시므온
의 노래(눅 2:29-32) 등이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 5:19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들”로 찬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바울이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음은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찬송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노래는 차이가 있다.331) 
     예배모범에서는 회중이 함께 하는 찬송을 시편으로 한정했으나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찬송에서 시편 찬송은 사라지고 찬송과 복음송이 공중 예배의 
찬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에서 성례전은 연 2회 거
행하고 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그대로 재현 해 내는 예배로 그리
스도가 중심이 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페어필드한인교회
는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중심되심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말씀과 성례전의 불균
형을 이룬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성례에 관해서 다른 어떤 항목 보다 많은 분량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 첫 구절에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은 자주 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쯔빙글리는 연 4회면 족하다고 했지만 칼빈은 매주 행하기를 원했을 정도
로 귀중하게 여겼던 성찬 거행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성찬의 재평가를 통해 자주 거행하고자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페어필
드한인교회 역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
회에서 성찬예식은 혼자서 행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예배요소임으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가지는 위험성, 곧 집에서 
331) 칼빈은 그의 에베소서 주석에서 찬송과 시편, 시편과 노래들의 차이점을 결정하기란 
어렵다고 했다. Calvin's Commentaries, Ephesian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hing Co. 
1976), 203. 이에 이상근은 그의 주석 옥중서신 (서울: 기독교문사, 1999) 129.에서 시는 시편으
로, 찬미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은 노래, 노래는 일반적인 성가를 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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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논리성 부족이다. 성경봉독 
후 말씀선포(설교)까지 중간에 찬양, 요리문답 그리고 광고 등 비예전적인 요소가 있
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에서 벗어났다.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문⌟에 의하
면 2세기 기독교 예배는 “여러 개의 성경봉독-설교-공동기도-평화의 키스-떡과 포도주
의 봉헌-성찬식기도-성찬참여-해산” 등의 순서이다.332)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설교가 
예배의 전반부에 속한다. 그런데 페어필드한인교회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두었다. 이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에 성례전의 축소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서 목회자 중심의 예배이자 교훈적인 예배가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나.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내용과 신학
     예배가 기독교적 전통의 빛 안에서 정당한 신학적 반영 위에 기초한 내용과 형
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333) 예배의 내용과 신
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배 의식 속에서 기도, 찬송, 설교 등의 형식을 통해서 말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이 필요하다. 소위 예배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필수
적이다.334)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분석하고 한다.
     첫째, 페어필드한인교회에 예배 내용은 축제적 예배인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
는 예배인가?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의 순서는 없다. 설교에서 회
개를 촉구하거나 찬송이나 기도에서 회개를 포함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기도 하다. 이
렇다고 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
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시와 기
쁨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면에서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는 두 
가지가 융합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지지 하느냐 
332)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20. 
333)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65. 




     예배 신학적 본질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공동체가 어
떻게 예배 했느냐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행 20:7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
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 16:2에서는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이 입증한다. 또한 ‘첫 날’은 창조의 시작의 날
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된 새 창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슬픔에서 승리한 날이기 때
문에 예배는 축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웨스트민
스터 예배모범에서도 인정한바와 같이 원죄를 인정하고 자범죄를 고백하고 있다.335)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에 “기도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답하기를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
는 것인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했
다. 오염된 죄악의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내가 거룩하
니 너희도 거룩하라”336)고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거룩함을 위해 분투 하지만 실
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은 축제적이어야 하지만 죄에 대
한 회개도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가, 아니면 예배자의 필
요를 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도는 목회기도와 성도 중 
기도를 보면 대부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회개와 더불
어 예배자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청원과 간
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의 업적을 칭송하고 감
사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이다.337)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설교 전 기도’와 ‘설교 후 기도’를 언급하고 있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 전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은 죄의 
고백을 비롯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망라하고 있다. 
335)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59-60.
336) 레위기 11:45, 베드로전서 1:16.
337)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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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대요리 문답 178문에 “기도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답 중에 예배의 근원이 되
는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성숙되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1934), 공식기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감
사할 것, 자복, 간구, 의지할 공로, 다른 사람을 위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38) 그리고 대요리 문답 183문은 살아 있는 혹은 
살아 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서 184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
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
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기도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별히 
예배 중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필요도 하나
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경배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는 예배의 기도가 되도록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난 기도 내용
이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등을 연구하며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
로 하는가? 이것은 찬송에서 찾을 수 있다. 페어필드한인교회는 기원 후 찬송은 찬송
가 1장부터 55장 중에 한 곡을 택하여 불렀다.339) 그러나 설교 후 찬송은 대부분 설교 
내용에 맞춰 헌신이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찬송이나 복음송을 선택하여 불렀다. 예
배 전 경배 찬송은 대부분 복음송 중심으로 부른다. 찬송가에서 선택한 하나님을 경
배하는 찬송은 한 곡에 지나지 않지만 복음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
하여’라는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편을 함께 부름으로써,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찬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조
선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에서는 이것을 ‘시와 찬송을 부르는 일’로 바꾸고, “시와 찬
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했다.340) 이미 교회 안
338)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65-66.
339)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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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편 외에 다른 찬송이 들어 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다. 찬송은 시대와 문화에 
가장 민감한 예술적 분야이기에 더욱 유의해야할 예배요소이다. 시편은 사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찬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성삼위 하나
님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를 독일어로 Gottesdienst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의미라고 전술한 바 있다. 예배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
가지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로 구성되
어 있다. 곧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로 이루어
져있다.341) 예배 중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몰로써
의 로 해야 한다. 곧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노래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편송 외의 노래인 
찬미, 찬송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찬송의 중심을 하
나님께 두느냐이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엄과 거룩하심이 강조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양’의 순서에 찬양을 맡은 기관은 예배석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 회중
을 향해 서서 찬양을 한다. 예배 공간을 공유하고 성공회 교회는 성가대석이 성찬상
과 마주하는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을 보면 찬양은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님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찬양대석이 회중의 
앞 측면에 계단식으로 위치하는 한국교회의 예배당 구조는 19세기 미국의 예배당 구
조에서 왔으며, 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회중을 위한 여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342) 그런데 찬양대석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찬양을 하느냐
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오셔서 어디에 좌정하신
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다면 형식보
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준비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찬양대가 찬양
을 하도록 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을 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회중 역시 
340) 장대선,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스터디, 267.
341)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29.
342) James F. white, Protestant Worship: Tradition in Transition, 185.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 갱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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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찬양대원이든, 회중
이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요소임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넷째,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가? 우
선 예배의 한 축인 성만찬에서 찾을 수 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를 재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류를 구속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
역이 계심으로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다. 페
어필드한인교회 성례 예배는 연 2회 거행함은 분명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약화시켰
다고 볼 수 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설교보다 설교자가 우선되고 
중심이 될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나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설교자 중심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 집례의 문제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 순서 담당자를 소개
하는 것이 지나치면 인간 중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흔히 볼 수 있는 연합 
예배 때 인도자가 순서 담당자를 소개를 할 때 담당자의 약력을 다 소개하여 그 사람
과 이 모임을 부각시키는 것과 같이 예배 순서 담당자를 소개 한다면 큰 문제의 소지
가 있다. 무언 사회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 갱신 과제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구조와 형식을 분석하면서 예배의 내용과 신학을 살펴
보았다. 페어필드한인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지닌 예배이자 현대 문화를 수용하면서 
세대 간 통합을 이루고 있는 예배로 복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축제적이면서 회
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자의 필요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면서 예배자의 결단과 확신과 위로를 겸하고 있는 찬송을 부른다는 면에
서 융합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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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구조적인 갱신 과제
     장로교회 예배의 특징은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구조적인 갱신과제가 무엇인가를 알
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한 예배인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
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
고자 한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는 말씀의 예전에 치중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면서 설교를 위한 성경봉독과 시편을 읽는 것이 고작이라는 점
이다. 구약성경봉독, 신약성경봉독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노출시킬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성례전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자주’ 행할 것을 권면한 웨
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따라 자주 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나타나는 성찬식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
님의 주권과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전이기에 매우 
중요한 예배이다. 또한 성찬예전은 예배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기에 때문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배요소이다. 이 성찬
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전이므로 좀 더 깊은 
통찰과 계획을 가지고 예배 갱신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는 논리성의 부족함이 있음을 보았다. 그 단적인 예가 
성경봉독 후 설교 사이 찬양, 소요리문답, 그리고 광고가 들어가 있어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성경봉독에 이어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함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계
속 말씀으로 가게 되면 좀 지루해질 수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나.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의 실천적인 갱신 과제 
     또한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삶의 예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교도
들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경건주의를 따랐다. 개혁교회
는 이러한 청교도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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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PC 등)의  예배 모범에 주일학교와 기도회 그리고 은밀 기도와 가정 예배를 포함
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가 공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에서 실천되어
야 할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페어필드한인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를 통해
서 경건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43) 가인과 아벨의 예배부터 시
작해서 바울까지 성경의 흐름은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일
학교의 활성화와 기도회 등 경건 훈련을 통해 청교도 신앙의 유산인 경건의 삶을 추
구해야 할 것이다. 그 경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행해 “너
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니라”(롬 12:1)고 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
의 부흥을 가져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 갱신을 위해서 주어
진 과제는 구조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반영한 예배 갱신 방안
  1. 예배 갱신의 원리
     필자는 본 연구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반영한 예배 갱신 방안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배 갱신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제시한 예배 요소들로 구성한다, 웨스트민스
터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예배 요소는 ‘예배로 부름(Call to Worship by minister), 부름
(Prayer of Approach), 구약성경봉독(OT Reading)•신약성경봉독(NT Reading) 시편찬송
(Metrical Psalm), 고백 및 중보기도(Prayer of Confession/Intercession), 설교(Sermon), 감
사 및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Prayer of Thanksgiving & for Progress of the Gospel), (주
기도문[Lord's Prayer], 권장), 시편찬송(상황에 따라서, Metrical Psalm, if convenient), 축
도(Benediction) 등이다.344)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제 7장 교회 예
배 의식’을 보면,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343) 딤전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344) Rowland S. Ward,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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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기도, 찬송, 성경 낭독, 성경 해석과 강도,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 문답, 헌금, 권징(勸懲), 축복 등이다.345)  
     둘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에 관여한다. 이
것은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며, 목적이며 방법이다.
     셋째. 예배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추구한다. 예배의 기승전결을 Robert E. Webber
가 주장한 대로 4중 구조 곧 ①예배를 위해 나아감(The Gathering) ②하나님의 말씀을 
들음(The Word of God) ③주님의 만찬에서 경축함 (The Table of the Lord) ④섬김을 
위한 흩어짐(폐회/파송, The Dismissal)의 구조로 한다.346) 이 구조를 기초로 하여 박은
규의 21세기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6중 구조, 곧 승인(acknowledgement), 만남
(encounter), 화해(reconciliation), 기쁨과 평화(joy and peace), 봉헌(dedication), 친교 식사
(fellowship meal)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347) 
     넷째, 균형감 있는 예배를 지향한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의 균형을 통해 성례전
의 본질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섯째, 회중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문
화에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여섯째, 소규모 교회 예배임을 감안한다. 한국교회 현실이 100명 미만의 소형교
회가 80%에 이른다는 보고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역시 소형교회에 속한다. 
     일곱째, 이민자의 교회로써 세대, 문화,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세대 간 통합 예
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가교 역할을 하게 하여 한인교회를 지속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여덟째, 웨스트민스 예배 모범이라는 전통과 포스트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의 조
화를 추구하는 예배를 지향한다.
     아홉째, 장로교회로써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현대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을 견
345) 대한예수교 합동 총회 헌법, 정치 제 7 장. Online: http://www.gapck.org/sub_ 
06/sub05_08.asp. 
346) Robert E. Webber, Planning Blended Worship (Nashiville: Abingdon Press, 1998), 22. 그
의 책 예배학 Worship-Old and New, 148. 제 10 장 ‘순서의 신학’에서 말씀의 예배는 ‘회중의 
준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회중의 응답’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제 11장 ‘순서의 신학’에
서 성찬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종합하여 앞의 책에서 예배의 4중 구조를 설명했다.  
347)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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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자 한다. 예배 갱신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화에 의해 예배는 
변화되어 왔다. 복음이 그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가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에 적
응(accommodation)하던지 문화화(enculturation)한다.348) 그 반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따르기 위해 제사를 반대한 반문화적 성격도 지닌다. 아니면 문화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교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음의 핵심 진
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초월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 1894-1962)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패러다임을 ①반
문화적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②문화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culture) ③문화 
위의 그리스도(The Christ above culture) ④역설적 관계의 문화와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⑤문화의 개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등 다서 
가지로 설명했다.349) 문화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음악, 미술, 연극, 문학, 조각, 
무용 등 예술 문화와 포스모더니즘이라는 21세기 철학사조인 정신문화를 예배에 어떻
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문화의 저급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
의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셋 째, 소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넷째, 세속주의화된 악의 개념을 경계해야 한다.350)  
     이러한 경계를 가지고 현대 문화를 수용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세워야 한다. 첫째, 과거 성도와의 연합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 말씀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351)   
     열째, 예배의 본질로서의 ‘성령과 진리’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배 모형을 가지고 예배자로 실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감(inspiratio) 있는 예
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의 특징 중 하나이다.352) 영감이라는 단어의 뜻
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영감은 관념적
348)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기독교서회, 2013), 135-138. 
349) Ibid., 135-138. 리차드 니버, 그리스도와 문화, 홍병룡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350)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151-153. 
351) Ibid., 153-154.
352) Chri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역 (경
기: 도서출판 NCD, 20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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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함을 말한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
배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요 4:23, 24). ‘영과 진리 안에서’에서 ‘영’
은 이근삼의 해석을 따라 ‘인간 요소 중 가장 높고 고귀한 부분으로 성령과 상통하는 
곳(살전 5:23)’이다. 그러므로 영감 있는 예배란 진정으로 역사하는 성령과 예배자의 영
이 교통하는 예배를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령과 진리’를 재조명하는 것은 비록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연원으
로 하여 현대 문화의 옷을 입혀 예배를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영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배자의 영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상통하여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그 성령의 조명하에 드려지
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 지상주의자들은 진정한 영성이란 반드시 내면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
고 말한다. 이들은 인간적인 요소들은 믿음을 외양적으로 드러내게 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353) 그러나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
람은 전인격적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면 영성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성으
로 영감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에 예배의 환경을 잘 조성하
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면 구별
된 멋진 예배 장소, 유능한 사회자와 설교자, 잘 짜여 지고 준비된 예배 순서도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감 있는 예배는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하
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적합한가를 점검해야 할 것
이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에 있다.354) 어떻게 하나
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는 명확한 원리나 규정이 없다. 다만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
은 엎드려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찬송하는 것이다. 신약(행 2:42-47)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며,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
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353) Chri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31.
354) 김세광, “바른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예배 진단과 대안”, ‘신학과 실천’ 20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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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성화’는 예배자인 회중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
니라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고, ‘인
간의 성화’는 차선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
의 성숙의 관계, 곧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예배의 수용과 거부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355)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요리(小要理) 문답 제일 문답이다.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고전 10:31; 롬 11:36)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시 73:25-28)”라고 했다. 
     이러한 예배, ‘영광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곧 인간 요소 중 가장 높고 고귀
한 부분인 영, 성령과 상통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 장의 결론으로 제시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
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화를 위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영으로 예배해야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것이고,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예배 갱신을 위한 원리를 따라 페어필드한인교회에 
적합한 예배 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356)
  2.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반영한 예배 모형과 실천
     21세기 예배 갱신을 위한 지침의 원리에 따라 계획 및 실천한 페어필드한인교회 
355) 김세광, “바른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예배 진단과 대안”, 15
356) 예배 갱신을 위한 지침이나 원리를 더 알고자하면 / 박은규, 21세기의 예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63. 박은규가 제시한 21세기 예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배의 패러
다임을 고찰할 때 네 가지 예배 모형이 있다고 했다. ①전통적인 예배를 다소 개선한 모형 ②
현대적인 예배 모형 ③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절충한 예배 모형 ④구도자 예배의 모형 
등이다. 김세광, 예배와 현대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14-217./ 박은규, 21세기의 예
배, 164-165. /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147-163. / 이승구, “장로교단 전통예배 본질 진
단”, 목회와 신학, 2002. 5.31.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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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모형이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세대 간 통합을 이룬 
예배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반영한 4부 구조의 틀에서 전통과 문화가 접목된 
예배 모형이다. 
     가. 성례전을 포함한 예배 순서 모형 / 매월 첫 주일에 시행
예배순서 담당자 예배내용
①예배를 위해 나아감(The Gathering) 
   경배찬양
   Worship hymns    다 함께
복음송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
아가 경건하고 정숙하면서도 기쁨으로 예배
로 나아간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
리 안에서 할지니라”를 선포하면 예배로 부
른다.
   기원
   Prayer of Approach 인도자
예배를 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과 진
리로 드려질 것을 기원한다.
   신앙고백(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
님의 은혜를 구한다.
   찬송
   Hymn 다 같이
시편송을 부르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와 이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찬송을 
한다. 
   기도
   Prayer 맡은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통한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전파되도록 가도하며, 권세자들을 
위해, 목사를 위해, 말씀의 은혜를 위해 기도
한다.
   찬양
   Chorus 맡은 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은사자들을 
통해 찬양하도록 한다.   
②하나님의 말씀을 들음(The Word of God)
   구약성경봉독
   OT Reading 맡은 이
성경은 순서대로 봉독하고, 회중을 가르치는
데 필요하다면 시편 같은 책을 자주 읽을 것
을 권면하고, 필요하면 목사가 강해할 수 있
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한
다. 
   신약성경봉독 
   NT Reading 맡은 이
   설교본문 봉독
   Text Reading 다 같이
연구와 묵상의 수고를 하여 누구나 그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회중의 구원, 회심, 교훈을 믿음의 눈으로 본
다.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리와 
권면을 하고 질책의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한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설교
   sermon 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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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씀의 예배 순서의 모형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도록 한다.  
   기도
   Prayer 설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 
구원, 자유, 다른 나라 구원 그리고 세속의 
삶의 현장에 내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
도를 한다.
③주님의 만찬에서 경축함 (The Table of the Lord, 월 1회)
  취하기 to take 집례자 일주일 전에 공고, 성찬 참여 교육한다. 당일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끝낸 후 간단한 권면
의 말씀을 한다. 권면과 경고 초대의 말씀이 
끝나면 성찬식을 거행한다. 제정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을 구별한다.
  축사하기to give thank 집례자
  떼기 to broke 집례자
  분배하기 to give 위원
  주기도 Lord' prayer 다 같이 
가장 함축적인 기도이므로 기도 순서 때 사
용한다.
   봉헌(dedication) 다 같이
물질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모든 것을 바친
다.
설교에 대한 응답, 복음전파를 위한 다짐, 중
보, 선교 등을 위한 기도를 한다.
④섬김을 위한 흩어짐(폐회/파송, The Dismissal) 
   찬송 Hymn 다 같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소망
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와 복음송 두 
세곡 찬송한다.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파송의 말씀과 함께 성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축원하면서 예배를 마친다.
예배순서 담당자 예배내용
①예배를 위해 나아감(The Gathering) 
   경배찬양
   Worship hymns    다 함께
복음송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
아가 경건하고 정숙하면서도 기쁨으로 예배
로 나아간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
리 안에서 할지니라”를 선포하면 예배로 부
른다.
   기원
   Prayer of Approach 인도자
예배를 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과 진
리로 드려질 것을 기원한다.
   죄의 고백
   Confession of Sin 다 함께
성경은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지지하고 
있으나 개혁교회의 예배전통으로 예배에 필
요하다.
   용서의 성경 말씀 인도자 목사의 개인 선언보다 성경구절을 통해서 한다.
   신앙고백(사도신경)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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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les' Creed 님의 은헤를 구한다.
   찬송
   Hymn 다 같이
시편송을 부르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와 이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찬송을 
한다. 
   기도
   Prayer 맡은 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통한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전파되도록 가도하며, 권세자들을 
위해, 목사를 위해, 말씀의 은혜를 위해 기도
한다.
   찬양
   Chorus 맡은 이
찬양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은사자들을 
통해 찬양하도록 한다.  
②하나님의 말씀을 들음(The Word of God)
   구약성경봉독
   OT Reading 맡은 이
성경은 순서대로 봉독하고, 회중을 가르치는
데 필요하다면 시편 같은 책을 자주 읽을 것
을 권면하고, 필요하면 목사가 강해할 수 있
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한
다. 
   신약성경봉독 
   NT Reading 맡은 이
   응답송
   Hymn of Response 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의 기쁨을 예술적 여러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설교본문 봉독
   Text Reading 다 같이
연구와 묵상의 수고를 하여 누구나 그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회중의 구원, 회심, 교훈을 믿음의 눈으로 본
다.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리와 
권면을 하고 질책의 말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한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도록 한다.  
   설교
   sermon 맡은 이
   기도
   Prayer 설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 
구원, 자유, 다른 나라 구원 그리고 세속의 
삶의 현장에 내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
도를 한다.
③평화의 찬송 Hymn of peace
   찬송 Hymn 다 같이 찬송가와 복음송 등 2-3곡을 찬양팀과 함께 화해로 인한 기쁨과 평화의 찬송을 한다.
   봉헌(dedication) 다 같이
물질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모든 것을 바친
다.
설교에 대한 응답, 복음전파를 위한 다짐, 중
보, 선교 등을 위한 기도를 한다.
④섬김을 위한 흩어짐(폐회/파송, The Dismissal)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파송의 말씀과 함께 성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축원하면서 예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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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페어필드한인교회의 현재의 예배를 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갱신의 과제를 찾았으며, 그 과제를 토대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예
배 모범을 반영한 예배 갱신 방안을 찾았다. 이 갱신 방안은 완전하거나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 시대의 정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개혁해야 하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발전적 과제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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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장로교회의 예배모범으로 발전
한 과정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정신과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교회 예배의 실
천에 적용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 근거로 이 시대에 적합한 예배 갱
신 모형을 제시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요 4:23)”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구원받은 개인이든, 교회이든 
예배가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모든 가치와 의미를 잃고 만다. 폴 
훈이 정의한 “기독교 예배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말이다. 그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를 갖추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곧 예배 행위이다.  
     예배의 형식과 구성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난 신학
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해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정립했다. 이러한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교회의 예배의 오류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은 예
배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위해 개혁교회와 청교도
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작성하였고, 그 예배모범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실천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실천되어 한국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의 연원이 되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개혁신학에 근거하여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를 분
석하면서 갱신과제를 찾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 시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의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따르는 예배갱신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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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갱신을 위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
적  연구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나 구성과 내용 순서를 갱신한다고 할지라도 영감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영감 있는 
예배이다. 영감 있는 예배, 곧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갱신이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정리하고 더 나아가 발
전적 모색을 위한 제언으로 이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갱신 모형이 
페어필드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미력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 1 절 논문의 요약
     제 1 장에서는 본 논문의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논의 했다. 장로교의 예배신학
과 실천은 바로 장로교 예배모범의 연원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있다. 웨스트민
스터 예배 모범의 형성과정과 실천 그리고 발전과정을 통해서 장로교 예배의 원리와 
정신을 지켜 나가면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로교 
예배 전통이 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근거한 예배 갱신을 통해 이 시대에 하
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배자들이 성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요 4:24) 예배하기 위해 논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예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기본적 이해를 도모했다. 예
배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시를 포함한 일들을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를 갖
추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는 것이다. 하나
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 제사를 받으신 구약의 예배는 구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의 예전과 성례 예전의 모형이다. 이를 통해서 이미 예배의 
축을 세우셨다. 예배는 역사적으로 말씀과 음악과 성찬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대에 따라서 방식과 강조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 등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큰 변화는 A. D. 313년 로마의 기
독교 공인과 1517년 종교 개혁이다. 중세교회는 타락하였고, 이를 개혁함으로 예배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났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신학적 통찰과 이해를 통해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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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천하는 예배의 근원과 그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예배는 그 문
화의 옷을 덧입혀진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예배 방식이 달
랐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예배의 근본 원리인 말씀과 성례와 음악
이라는 요소를 가진다면 변화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예
배라는 것이 실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실천적인 예배를 위해서 학문적 뒷받침이 되
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예배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해해야 하고, 예
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의 조화, 전통과 정황의 조화, 말씀의 예전과 성례 예전의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 신학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 3 장은 장로교회 예배모범의 연원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출현의 시대적 
배경, 작성과정 그리고 구성과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신학과 실천 등을 고찰하였다. 중
세 교회의 타락은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534년 헨리 8세의 ‘영국 교회의 수장령’
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 가톨릭과 결별하게 됨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잉태
되었다. 청교도들은 교회의 개혁을 바랐지만 예전은 변화지 않아 실망했다. 스코틀랜
드에서도 영국교회를 외면하고 존 낙스에 이르러 개혁의 절정을 이루었고 앤드류 멜
빌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스코틀랜드를 장로교의 나라로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개혁을 반대하는 영국 왕 찰스 1세는 무력으로 스코틀랜드 교회에 낙스의 예식
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영국교회의 기도서(Laud's Liturgy)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저항하는 계약군은 왕정의 군사를 물리치면서 의회를 소집하여 ‘국
민계약'(National Covenant)을 맺고 교회의 자유를 선포했다. 그러나 그 후 찰스는 의회
를 해산하고 의회 지도자들을 탄압하자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와 충돌하여 시
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때 의회파는 스코틀랜드와 ‘신성한 동맹과 계약’을 맺음으로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왕당파를 이기고 스코틀랜드와의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1643년 121명의 성직자, 30명의 평신도를 파송하여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웨스트민
스터 성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부르고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1644년 11월 20일 완성되어 승인 받았다. 이것은 예배서가 아니라 예배 규범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예배의 규범을 성경에서 찾았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영국
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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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림의 분투로 얻은 값진 역사적 결과물이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서론과 부
록 그리고 14항의 내용으로 구성된 예배의 원리의 규범이다. 이 예배모범은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의 예배전통의 연원이 되었고 17, 18세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
드에서 실천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장로교 예배모범으로 실천 되었다. 미국의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국장로교회도 이 예배모범에 근거한 예배모범을 가
지게 되었다. 이 예배모범의 영향 아래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다.  
     제 4 장에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의 수용 과정과 발전을 고찰했다. 한국
장로교회는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장로교회의 영
향이 지대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미국장로교회에서 실천되면서 주일학교와 
기도회의 내용을 첨가하여 실천하였다. 미국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
국장로교회가 그 예배모범을 1919년에 작성하여 수용하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담긴 세 가지 특징, 개혁주의 신학의 반영과 청교도 경건주의 그리고 복음주
의적 부흥의 요소이다. 예배모범을 통해 한국장로교회는 예배의 기틀을 잡았다. 지금
도 그 예배모범이 전통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현재라는 시간과 
그 시간 안에 있는 문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곧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반영을 통한 예배 구성과 형식을 찾기 위
해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페어필드한인교회의 예배 형식을 예배의 구조와 형식
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역사적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이 얼마나 신학적인가, 웨스
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얼마나 반영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
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분석하였다. 페어필드한인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눈에 
띈 것은 예배의 구조는 전통적이었으나 논리성의 결여와 성찬 예식을 연 2회 거행한 
것은 예배의 불완전성의 구조였다. 이를 갱신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경건
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부흥의 요소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반영한 예
배의 구조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갱신하여 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지키면서 이 시대에 적합한 예배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예
배 모형이 한국교회에 미력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전적 제언과 연구 과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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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속적인 예배 갱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발전적 제언과 연구과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해야 한다는 대 명제가 주어져 있다. 예배에 있
어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성령과 예배자의 영이 교통하는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 예배의 전통 곧 
신학, 역사 그리고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배의 갱신은 창세 이래로 지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갱신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성경 그리고 장
로교라면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정신과 원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
다. 곧 예배의 본질과 장로교 예배의 정신과 원리가 구성과 형식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
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예배의 정신과 원리를 제공하는 만큼 시대에 따라 예
배는 발전 또는 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
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예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연원으로 삼아 예배 갱신을 통해 하나
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수 있었던 것은 보수 경향의 교단은 예배모범의 변화를 시도는 하지
만 더디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예배모범은 대폭 손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면서 연구를 게을리 
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당 시대에 적합한 예배로 갱신하는 것은 예배
자의 책임이며, 그로 인해 예배가 발전하기 때문에 연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예배모범의 변화와 수정에 있어서 장로교 예배의 전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로교 예배에 있어서 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예배갱신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당대의 문화를 표현함에 있어서 교단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예배에서 문화를 표현할 때 세속 문화에 함몰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의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고,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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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취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더욱이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수용할 수 없
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갱신을 위해 그 시대의 문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선도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청교도, 장로교, 독립주의자 그리고 스코틀랜드 위원들 
등 다양한 위원들인 121명의 성직자와 30명의 의회원으로 구성되어 작성되었던 것처
럼 분열된 한국장로교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예배모범을 작성한
다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제언을 하자면, 시편송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개
혁교회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수용한 교회들은 시편 송을 부르다가 이것이 불러
지지 않았다. 한국교회에 예배모범이 처음 소개될 때는 시편송과 함께 찬미가가 소개
되었지만 시편송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개혁가들에 의해 장려되었던 점을 감
안하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적합한 운율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면 
예배 갱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회와 주일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는 없지만 미국장로교에서 
예배모범에 첨가하였다. 이후 한국장로교회 예배모범에 포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요소는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으로 연결되어 한국장로교회에 아주 잘 정착하고 발전
하였다. 주일학교 교육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유초등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
점에서 교육기관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과제이기도 한다. 자녀들의 예배와 교육
을 위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개혁교회의 예배로의 회복의 방향으로 갱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도회의 실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모이
기를 폐하는 시대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회 내용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개인의 경건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해야할 숙명을 지고 있다. 예배 갱신 역시 그 시대의 사명이
며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한다. 예배 갱신은 언제나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
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계승발전 시켜나가면서 당대의 문화를 표현해 내는 예배
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합당한 예배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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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는 그리스
도이신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배갱신이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며 과제
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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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예배 순서에 있어서 귀 교회의 예배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요?(순서는 관계없음)
* 찬양과 경배, 예배의 부름, 기원, 신앙고백(사도신경), 성시교독, 찬송1,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광고, 말씀선포, 봉헌, 찬송2, 봉헌기도, 축도
2. 섬기시는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시는가요?
   혹시 이유가 있다면?
3. 현재 섬기시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있어서 왜 예배 구성(순서)을 그렇게 하셨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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